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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urch Renewal Strategy through Equipping Ministry: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study offers a theoretical basis and practical strategy for equipping
ministry that renews pastor-led church ministries by transforming them into
laity-led ones. Understanding that the people, or laos, are ministers and hence
must be equipped for ministry, this study draws on appropriate academic resources
and field research.
There are seven chapters in this study. Chapter 1, the introduction, states the
research purpose and the need for equipping ministry. Chapter 2 defines equipping
ministry by surveying the term’s linguistic usage and by biblical study. Chapter 3
establishes a theological basis for equipping ministry based on the Trinity and
perichoresis,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cclesiology and the theory of the
equipping. The core theological principles are directedness, reciprocity, and
equipping.
Chapter 4 surveys several churches that are currently doing equipping
ministries: the equipping of local society in prayer and social action by Wonju
Young-Kang Church, kerygma and the generational ministry of Seoul Han-Shin
Church, and the ministry of Savior Church in Washington D.C., which is largely
considered the prototype of equipping ministry. Chapter 5 focuses on the current
status and potential of equipping ministries of several churches in Buena Park,
California. Chapter 6 proposes a ministry strategy and goals for my home church,
Darin Church, based on the discussion so far: Small groups, worship, and ministry
are touted as the primary values to be practiced in five directions. Chapt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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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des and summarizes the study. An equipping church must be not only a
community that equips its members to minister in its local area based on solid
theoretical strategy, but also one that can open new areas of ministries especially
for the poor and oppressed in the local area. The equipping can be for the Word,
mission, worship, evangelism, charity, revival, spirituality, leadership, counseling,
character, and other types of ministry, and should be utilized to renew churches
and their ministries.
Theological Mentors: Jong Kii Min, PhD
Euiwan Cho, PhD
Jin Ki Hwang,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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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동기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구비되어야 한다. 모든 성도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한다.1) 목회자 일인 중심의 교회도, 평신도 위주의 사
역 역시도 온전한 교회로 볼 수 없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 없이 서로가 서로를
구비시키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다.2) 모든 성도는 사역자로서 평등하게 부름 받은 하
나님의 일꾼이다. 이러한 사역의 기준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일대일의 관계를 맺
고 있다는 데 근거한다.3) 즉,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선행된 모든 성도의 사역개념이
구비사역(具備使役, equipping ministry)이다.4)
구비사역은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교회공동체 운동이다. 개인의 은사를 소멸시
키지 않으면서 공동체의 일치와 성숙을 강화한다. 이는 지역 사회에 관한 관심과 동
시에 지역공동체 속에서의 사역실천에 집중하려 하기 때문이다. 교회와 지역 사회는
1) R. Paul Stevens, The Other Six Days (Vancouver, Canada: Regent College
Publishing,1999), 39. 저자는 구약과 초대교회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를 입증하고 있다.
2)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Liberating the Laity), 김성오 역 (서울: IVP,
1992), 39.
3)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78.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
도록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4)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15-23. 폴 스티븐스는 신학교 시절 ‘사역을 위해
모든 성도를 준비시키다’는 개념을 에베소서 4장을 우연히 넘기다가 얻었다고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다 사역에 참여하도록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일을 구비사역으로 개념화한 학자요,
교수요, 목사이면서 평신도 사역자로 실존한 인물이다. 구비사역은 쌍방적 개념이다. 목사와
성도들의 상호 구비를 통해 사역의 해방을 추구해 나가는 사역 방식이기도 하다. 구비시킴
(equipping)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섬기는 일이나 행동을 위해 준비시키거나 유능하게
한다는 뜻이다.
2하나님의 피조세계로서 의미가 있다. 두 주체가 유기적 관계를 통해 상호 연결될 때
하나님 나라의 획기적이고도 새로운 질적 차원의 확장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구
비사역은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다.
구비사역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며,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구비시키는 일
역시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5) 하나님의 사역은 삼위
일체적 섬김의 사역이다. 사역의 중심부는 세상이며,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위해 부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다.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는 하나
님 중심의 신앙과 공동체의 상호책임감,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사역의식이다. 공동체
의 일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숙은 공동사역을 통해 형성되고 또한 지역공동
체와 일터 속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
교회가 이러한 결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살아 있고 성서적인 공동체의 구조
를 가질 때 주일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단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평일 중심으로 전
환할 수가 있고 성도들의 평일의 삶의 결과가 교회공동체로 다시 환원됨으로써 공동
체는 구비사역을 통한 지상명령의 성취에 실질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
따라서 이글의 동기는 구비사역의 대전제를 통해 교회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여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기대 속에 시작되었다. 즉 공동체의 일치와 성숙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사역자로 구비시키려는 것이다. 종래의 교회 중심의 사역을 강
조하는 교회론의 시각이 교회 밖의 다양한 의제들을 포괄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역으
로 전환될 때, 사람들의 다양한 삶이 공동체의 주제가 되고 그러한 삶의 가치들이 그
리스도 안에서 활용되고,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현안들과 교회공동체의 사역과 긴밀히
연결할 기회가 조성될 수 있다. 교회공동체가 지역의 요구와 필요에 민첩하게 반응해
야 한다.
구비론(具備論, theory of equipping)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검토하여
모색해 가면서 사역 구조와 전략을 마련하고, 교회공동체의 사역에 활력을 되찾게 해
줄 실천방안들을 찾아내는 이론이다. 아울러 지역 사회에 항상 열려 있는 구비적 관
점은 성도들의 생업현장과 세상을 주목하도록 교회의 갱신을 촉구한다.
5)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40-45. 온 백성 신학의 기초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신앙을 구비시키기 때문이다.
3이를 위해 구비론은 교회와 세상과의 쌍방 간의 소통을 강조하고 사역의 온전
성과 균형을 촉구한다. 이는 사역철학의 중심을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삶과
지역 사회의 의제에 두는 상호관계 때문이며 목사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돕는 역
할을 담당하는 구비자로서의 태도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비론은 세상 속
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가치와 일들을 교회공동체의 실제적인 발원지로 인정하고 또한
수용한다. 성도들의 개개의 일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공동체로 연결되고,
성도들의 은사 사역을 통해 지역 사회의 모든 영역, 특히 소외되고, 억눌리고, 가난하
고, 거주지를 잃고, 그리고 복음과 동떨어져 사는 지역의 주민들과 더불어 복음을 실
천하려는 것이 구비사역의 또 하나의 강조점이다.
구비론의 대전제 속에서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성숙한다면, 교회론을 주제로 논의되어 온 논쟁들6)에 대해 작지 않은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구비론은 평신도의 재발견7)과 궤를 같이하며, 평신
도가 참으로 평신도가 되도록 구비시키면서 만인 제사장의 사역을 실천하려는 사역
이론이기도 한 것이다.8)
이러한 인식들이 이 글을 쓰는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요소는 구비론이며,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은 구비목회와 구비사역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구비목회는 모이는 교회를 온전케 하려는 방안이며, 구비사역은 구비목회의 원
형을 세상에 이식시키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이식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는 이전
의 사역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먼저 소그룹으로 흡입시키고, 소그룹의 활동내용이 예
배화되고, 예배의 결과들을 사역으로 다시 내보내는 순환을 통해 주일과 평일 신앙의
일치를 모색하려는 새로운 사역 방식을 말한다.9)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동기는 모든
6) 그 논쟁들은 주로 제자훈련, 셀 교회, 가정교회 등으로 발전해 왔다.
7)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서원, 1984), 18.
8) R. Paul Stevens and Phil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Equipping Pastor), 최기숙 역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7), 11. 그러나 이러한 구비사역, 즉 평신도 사역에 관한 자료가
홍수처럼 쏟아졌어도, 그리고 구비사역에 관한 인식의 확산이 절정에 도달했음에도 좀처럼 변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임을 볼 때 구비론의 실천이 더 요구된다고 하겠다.
9) 전통교회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한 모이는 교회에 초점을 맞추지만, 구비사역은 성도들의 삶
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예배 이전에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과 의제들을 소그룹에서 먼저 나누
고, 소그룹들의 의제를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며, 그리고 그 예배의 내용을 사역화하는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
4성도가 주체적으로 상호구비를 통해 지역 사회 속에 산재해 있는 과제와 의제에 따른
새로운 공동체들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구비사역은 성도들의 삶의 관점을 매우 중요시한다. 사역 자체가 세상 속에서 동
기화된다는 방향을 따라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부터 목회의 자원을 발견하고 그 자원들을 내용화함으로써 세
상의 요청들을 늘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10) 그래서 구비론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
시켜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편협성에 대한 갱신을 말하려는 것이며, 교회와 세상의 쌍
방적 관계를 주시하고 초대교회적 공동체의 관점에서 세상 속의 사역을 위해 교회공
동체를 구비시키려는 가능성과 전략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교회공동체와 세상과의 관
계를 동등한 처지에서 보려는 갱신을 시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 진술이 선행되
어야 한다.
왜 구비 사역인가? 교회의 소그룹 갱신을 위해서이다. 세상의 현실은 교회의 일
방적 도전, 즉 전도와 선교를 온전히 수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성숙성
을 수용할 때 사역의 폐쇄성은 극복될 수 있다. 세상의 성숙에 비해 교회의 미숙함은
교회와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에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교회 중심의 소그룹’에서 ‘사역으로부터의 소그룹’으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역의 내용을 교회가 조작하지 않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세속현장에서 파생되도록 해야 한다11)는 것이다.
둘째로, 왜 구비 사역인가? 교회의 예배를 갱신하기 위해서이다. 목회자 일인 중
심의 예배는 의식이나 전례를 강조하는 가톨릭의 예배로 회귀할 수 있다. 회중 공동
체 전체의 삶과는 동떨어진 의식이 될 가능성이 크고 말씀의 핵심이 빠진 사회적 이
10) 강원용, 내가 믿는 그리스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335.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기독교에 관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 전체를 세상을 위해 바치셨듯이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야 합니다.
11) 이연길, 말씀목회 사역개발 (서울: 쿰란, 2000), 234. 저자는 평신도 제자화를 넘는 평신도
사도화를 주장한다. 그것은 교인들의 성숙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5슈에 치중할 수 있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다. 예배의 갱신은 성도들의 활동 내용, 즉
소그룹의 역동성을 예배에 담아내야 한다. 소위 만인 제사장이라는 평신도 중심의 예
배가 예배의 갱신 방향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왜 구비 사역인가? 교회적 은사의 갱신을 위해서이다. 그동안에 은사라
고 할 때 교회적 은사 또는 영적 은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은사가 오히려 교
회와 세상의 분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은사의 핵심은 성도들의 삶에
서 나온다. 은사의 두 종류는 교회적 은사와 사회적 은사이다.12) 구비론의 은사는 영
적이라기보다는 실제와 실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의 경륜과 경험 속에
서 단련된 신앙을 의미한다. 세상의 삶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제들에 대한 대처능력과
복음적 삶에 관한 가치를 은사로 본다.
마지막으로 소그룹과 예배와 은사의 갱신에 이어 ‘왜 구비 사역인가’를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그것은 교회의 사역적 갱신과 관련이 깊다. 이는 교회 존재의 목적이
기도 하다. 핵심 성도들 몇 사람들에 의한 사역은 교회도 세상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사역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세상을 변화되게 한다.13) 그래서
사역프로그램은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구비되어 세상 어디에서든지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세상의 의제들을 포착하여
새로운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개척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환경을 조성하고 구비시키는
목표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구비론을 전개하려는 이 글의 중심에는 소그룹과 예배와 은사 사역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흐름이 있다. 구비사역을 통한 교회갱신을 모
색하기 위해 첫째로 이 글의 핵심 주제인 구비라는 단어의 어원적, 사역적 개념을 통
해 구비론의 어의를 밝히려 하며, 둘째로 구비사역의 신학적 이해를 고찰하면서 삼위
일체와 구비사역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교회론과 구비론의 관계를 비교 설명함으로써
12) 이중표, 별세의 영성 (서울: 쿰란, 1995), 264. 일반적으로 영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하
고 주로 은사, 방언, 신유, 예언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은 인격의 영으로 우리를 별세시킨다
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장의 두 가지 요인을 신학적 성장과 사회학적 성장으로 분류
하고 있다.
13) Howard A. Snyder, 참으로 해방된 교회 (Liberating the Church), 권영석 역 (서울: IVP,
2009), 243-245. 저자는 만인 제사장의 3가지 관점을 말한다. 그것은 신자의 제사장직, 상호 간
의 제사장직, 세상을 위한 제사장직 이다.
6만인 제사장 직임의 중요성을 논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구비론의 관점에서 교회들의
사례를 분석 평가하고, 부에나 파크라는 지역 사회 속에서의 구비사역의 가능성과 전
략을 탐색하며, 다섯째로 구비론의 이론과 실례들을 바탕으로 다린교회의 모이는 목
회, 흩어지는 사역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려 한다. 끝으로 결론을 대신하는 전체 요
약 속에서 연구 중에 미비한 부분들을 소개할 것이며, 이후에 더 필요한 연구 주제들
을 언급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론과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은 문헌조사와 인터뷰방식 그리고 지역신문들과 인
터넷정보 등에 의존하려 한다. 문헌조사로는 구비사역에 관한 폴 스티븐스의 저작을
주요 문헌으로 삼아 국내외 구비사역과 연관된 자료들을 참고할 것이며, 현장교회들
의 출판서적들과 교회 요람 등을 참고하면서 구비적 교회들의 사례를 입증하려고 한
다. 인터뷰 방식으로는 지역 사회에 소재한 선교회와 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구비사
역과 연관된 인터뷰 등을 요약 정리하면서 지역 사회선교에 관한 방법론 등을 제시할
것이며, 그리고 한인 지역신문들과 시정부의 관보와 소식지, 그리고 공립도서관의 자
료와 다양한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해 구비사역에 관한 이론과 사례와 실천방안들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먼저 1장은 본 연구의 서론으로 연구의 동기와 목적, 방법과 개요를 제시한다.
연구의 동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 중심의 사역방식을 성도들의 삶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일인 목회자 중심의 폐쇄적인 목회를 만인 제사장이
움직이는 모든 성도의 사역자화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시도이며, 그리고 그에 따른
연구의 목적은 왜 구비사역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교회의 갱신방안을 제시하
려 한다.
2장에서는 구비사역에 관한 개념파악에 집중하면서 어원적 의미와 개념적 의미
를 통해 성서적 개념의 구비라는 용어의 어의를 정리하려고 한다.
3장에서는 구비사역에 관한 개념적 이해에 따른 신학적 진술들을 참고하면서 교
회의 3대 본질인 직접성, 상호성, 그리고 구비성에 관한 논증을 확립하려고 하며, 페
7리코레시스와 삼위일체의 의미 속에서 구비론을 소개하면서, 모이는 교회와 구비목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와 구비사역의 연관성을 통해 교회의 공동체성을 세상에 이식시
키는 이론적 기반을 정리하려 한다.
4장에서는 구비론의 어의와 신학적 기반에 근거하여 구비사역을 실천하는 교회
들의 사례를 탐구하고 분석하면서 구비적 차원의 평가를 시도하려 한다. 사례가 되는
교회로서는 원주 영강교회, 서울 한신교회, 그리고 워싱턴 디시의 세이비어교회이다.
5장에서는 구비론이 지역 사회와 더불어 교회공동체가 함께 발전해 간다는 사역
지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정부의 구조와 전략, 그리고 지역 사회에 소재한 선교
와 봉사단체들의 구비적 현황들을 소개하면서 구비론과 지역 사회와 관계를 사역의
입장에서 제시하려 한다.
6장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가지고 다린교회에 관한 목회 철학과 방향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필자는 2002년 가주장로교회의 교육목사로 사역의 부름을 받고
이민의 길에 올라 7년간 섬겼고, 2008년 풀러에 입학하여 학업에 집중하였으며, 하나
로 교회의 협동목사로 일을 하다가 한국기독교 장로교 교단 미주 교회를 늘 기도해
오던 중에 2011년 1월에 다린교회를 개척하고 현재까지 봉사하고 있다. 필자의 관심
은 교회의 사회참여에 있었기 때문에 다린교회는 지역 사회와 더불어 성숙해 가는 교
회공동체를 지향하게 되었고 이글은 그러한 사역에 봉사할 목적으로 쓰였다. 구비사
역의 이론과 사례교회들의 분석 그리고 지역 사회와 구비론과의 관계들을 통해 요약
된 내용을 다린교회의 3대 핵심철학과 사역방향으로 집약시켜 구비사역하는 교회임을
본 장에서 선언하려는 것이며,
7장은 결론으로서 본 논문의 전개 과정들을 재정리하면서 중요 내용을 도표화하
고 더 다양한 내용의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려 한다.
8제 2 장
구비사역의 개념
구비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사역자로 구비시킨다’14)라는 대명제로부터 출
발한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강조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
다.15) 구비사역은 교회를 갱신하고, 갱신된 성숙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세상을 구비시
키려는 사역이다.16) 이것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소명
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구비사
역은 하나님 아래서 모든 백성의 완전한 평등과 상호의존을 목표로 둔다. 성직자와
비 성직자의 계층구분을 폐지한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사역자로 주목한다는 면에서
구비사역은 모든 백성의 사역이다.17)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의 봉사를 위해 존재한다.18) 교회가 사람들의 공동체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사역을 위해 교회를 구비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는 교회
론의 본질을 묻는 말과도 같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달려
있다. 모든 성도를 그러한 사랑의 사역자가 되도록 구비시키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하나의 일치된 공동체를 만드는 일과 성도들 스스로가
다양한 사역을 수행하도록 구비시키는 데 있다. 즉,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14)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7.
15) R. Paul.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Equipper’s Guide to Every Member
Ministry), 이철민 역 (서울: IVP, 1995), 124.
16) Michael Frost and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Shaping of Things to Come), 지성
근 역 (서울: IVP, 2009), 363.
17) Bill Hybels, 섬김의 혁명 (Volunteer Revolution), 서원희 역 (서울: 두란노, 2004), 13. 예
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성직자다. 평신도 사역을 준비시키지 않는 목사, 교사,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어렵다. 강단에서 평신도 위에 서서 사역의 지침
을 전달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18)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8.
9속에서 자신들의 일에 헌신적이며19) 또한, 그들의 현실 문제와 맞서서 교회공동체가
함께 대처할 수 있는20) 성숙한 삶을 살도록 구비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구비와 관련된 개념적 이해를 정리하면서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하며 구비의 사역적 개념들을 먼저 고찰하려 한다.
제 1 절 구비의 어원적 개념
구비(具備)라는 용어는 헬라어 ‘카탈티스모스(katartismos)21)와 영어 이퀴핑
(equipping)에 관한 한자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이다. 이는 구비적 또는 구비시킴
이라는 의미로도 활용되기도 하는데 교회의 일치와 성숙함을 다루는 에베소서의 문맥
속에서 처음 등장한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본문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있다.22) 이 본문에 나
타난 ‘온전케 하며’라는 표현이 구비라는 한자어를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며 구비사역
의 기초를 제공하는 유일한 단어이기도 하다.23)
‘온전케 함’ 즉 ‘구비시킴’이라는 단어에 관한 헬라어 원어를 먼저 분석하려 한다.
‘온전케 하며’라는 구비시킴의 헬라어 역은 카탈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구
비라는 의미를 출산한 가장 근본적이며 대표적인 단어이다. 이 단어는 성서에 단 한
번 나타난 명사로 ‘준비시킴’ 또는 ‘구비시킴’으로 번역된다.24) 사역의 온전함을 시사
하는 본문 속에서 카탈티스모스라는 단어의 주위를 살펴보면, 앞에는 전치사 프로스
(pros)와 뒤에는 소유격 형용사 톤 하기온(ton hagion)이 위치하고 있음을 본다. 사도
바울이 프로스와 톤 하기온 사이에 카탈티스모스라는 단어를 배치한 의도를 분석해
볼 때, 이 단어는 성도들과 구비시킴의 연관성을 말하려 하며, 동시에 성도들이 소유
격 형용사로써 쓰여 있음을 보아, 그 단어의 소유 여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19)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16.
20) William E. Diehl,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Thanks God, It’s Monday), 이종태 역 (서
울: IVP, 1998), 14.
21) Greg Ogden, 새로운 교회개혁 이야기 (New Reformation), 송광택 역 (서울: 미션월드라
이브러리, 2000), 128. 카탈티스모스(katartismos)는 구비시키다(equip,RSV), 온전케 하다
(perfect, KJV), 준비시키다(prepare, NIV)와 같이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22) 개역한글성경 번역
23)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133.
24) Greg Ogden, 새로운 교회개혁 이야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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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를 지향해야 함을 의미
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25) 이처럼 카탈티스모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성도를, 성
도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는 단어이다. 성도들의 공동체가 ‘그
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공동의 목적지를 지향하게 한다.
또한, 국제성서주석은 카탈티스모스는 희귀하게 사용된 낱말로서 가장 완전한 준
비, 온전한 채비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본문의 해석은 직책을 가진 사
람들은 성도들이 그때그때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구비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아
울러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활동에서 평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개
념으로서 공동체 회원들이 어떤 식으로든 치리되어야 할 환자들이나 피 보호인들로
전환되는 것을 저지시키는 방식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이며, 더불어 이러한
준비시킴은 강제가 아니며 자발적이라는 점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26) 이 주석은 카탈티스모스가 완전함을 지향하는 온전함 또는 준비시킴, 그리고
자발성이라는 의미와 연관성이 매우 깊은 단어임을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유기체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로 풀이된다.
또한, 이상근은 그의 주석에서 ‘온전케’란 “완전케 하며 다른 힘과 조화되며 발전
케 한다” 는 의미로 해석한다.27) 그의 분석에서 특이한 점은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측
면에서 카탈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설명한다는 점이다. 이는 교회의 공동체성의 각기
다른 은사들의 공동체적 일치와 연합을 은연중 시사하는 것으로 카탈티스모스라는 단
어로 시작된 공동체의 임무는 그리스도의 선물로 얻은 은사들의 섬김 속에서 상호 조
화로운 관계를 통해 교회를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세워가는 목적에 이르는데
25) Howard A. Snyder, 참으로 해방된 교회, 242. 이것이 바울 사도의 교회론의 핵심이다.
26) Joachim Gnilka, 에페소서 (Epheserbrief), 국제성서주석, 강원돈 역 (서울: 한국 신학연구
소, 1989), 319. 이 주석에서는 공동체의 직무 이행을 준비시키는 교회의 구조의 본질 역시도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선물에서 유래하는 직책들이 있을 뿐임을 주지
시키면서 임직식이나 사도계승권과 같은 서열이나 계층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공동체 모두
가 교회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는 통찰 역시도 제공한다. 이 주석에서 발견된
구비시킴의 개념은 특권과 계급이 없는 모든 성도의 평등한 공동체적 참여를 통한 일치와 밀
접한 관련이 있음도 주목한다. 또한, 모든 신자의 총체적 책임도 결코 방기하지 않는다.
27) 이상근, 옥중서신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61), 100. 교회를 완성하는 데 모
든 은사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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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다. 모든 교회의 일은 온전함의 결과로서 발생한 일로
간주하려는 의사가 지배적이다. 즉, 개인의 성숙함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공동체적 사
역 속에서 일어나는 서로 간의 성숙을 강조한다.
온전함 또는 완성적 의미의 구비라는 단어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 단어 분석을
첨가하자면, 카탈티스모스라는 단어는 완료수동동사 카탈티조(katartijo)에서 유래한
명사이다.28) 동사 카탈티조는 카타(kata)와 아르티조(artijo)의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
는데, 카타는 ‘아래의’라는 의미로 쓰이는 접두어이며 아르티조는 ‘잘 어울린다’ 또는
‘완성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29)으로 보아 카탈티조 역시도 ‘완전함 아래에 있는’ 으
로 번역 될 수 있다. 한편 아르티조는 시간 부사 아르티(arti), 즉 ‘~에까지’라는 단어
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카탈티스모스는 전체적으로 어떤 완전한 완성점을 지향하는바,
성도들이라는 소유격에 한정을 받는 것은 공동체적 완전함을 의미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30)
이러한 단어의 분해를 종합해 보면 카탈티스모스라는 단어는 본래가 그리스도에
게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로서 완전함 또는 완성으로 번역되었으며, 문맥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선물인 직분과 함께 이 사역을 맡은 자들에게 공동체를 온전케 하고, 즉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도록 준비시킴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목표가 주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이 어족들이 사용된 용례 가운데 특별
히 딤후 3:17에서 사용하는 아르티조는 fitted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그리스도와 완전
히 일치된다는 의미의 완료형 형용사로써 그리스도의 사역의 온전성은 온전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함에서도 완전하라는 권면 속에서 활용됨을 재확인
할 수 있다.31)
다음으로 구비에 관한 영어 개념과 활용에 관한 분석이다. 구비라는 단어는 대체
로 ‘equipping'(NKJV), 'The perfecting'(KJV), 'To equip'(NIV), 'training'(BBE),
'To prepare'(GWT)등으로 영역되고 있다.32) 이 단어들 역시도 카탈티스모스라는 헬
28) James Strong, 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 of the Bible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2014), 1639.
29) W. E .Vine 원어연구해설, 벧엘성서간행사 번역위원회 (서울: 벧엘성서간행사, 1986), 216.
30) Greg Ogden,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 128-129.
31) Greg Ogden,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 129.
32) 에베소서 4:12절의 구비에 관한 영어 표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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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어에 관한 영어 번역인데, 구비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영어‘equipping'은 훈련함, 완
전케 함, 또는 준비시킴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구비라는 단어의 성경 속의
활용을 종합해 보면 영어 표현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다.
mend (restore), establish (lay foundation), prepare (train)가 그것이다.33)
모든 성도의 온전함을 지향한다는 구비는 첫째로 mend (restore)와 관련이 있으
며, 이는 부러진 것을 복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세속 헬라 사회에서는 ‘구비시키다’
라는 말은 의료용어로 사용되었고, 팔이나 발이 부러졌을 때, 의사는 부러진 뼈를 바
르게 접골시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갖추어(equipped) 주었다는 것
이다. 이처럼 구비는 복구시키고 회복시켜 제자리로 바로 잡음으로써 본래 갖고 있던
기능을 되돌려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34)
구비의 또 다른 해석은 establish (lay foundation)이다. 이는 견고한 기초를 놓는
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기초란 동요하지 않는 어떤 힘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가
지고 있다. 그레그 옥덴(Greg Ogden)은 견고한 기초를 세우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
인은 참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유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육
신으로 보여 주신 모범이라고 말한다.35)
구비의 세 번째 영어 번역은 prepare (train)이다. 이는 구비의 구비자에 관한 것
인데,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자들의 사역을 규정하는 개념이다. 모든 사역이 공동체의
사역인 것은 구비적 측면에서 맞는 말이지만 구비자의 역할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공
동체(몸)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일
이 더 큰 중요성을 차지한다는 것이다.36) 이처럼 구비의 영어 번역을 통해서, 구비는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고치고, 세우고, 훈련해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시키는 사역 구
33) Greg Ogden,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 131. 성경의 활용 예는 다음과 같다. 고치다 (스
4:12, 16;5:3, 9, 11; 6:14) 시 68:9 마 4:21; 막 1:19; 고전 1:10; 13:9, 11; 갈 6:1; 살전 3:10) 세우
다, 기초를 놓다 (출 15:17; 시8:2; 17:15; 74:16; 89:37; 눅 6:40; 히 11:5; 13:21; 벧전 5:10) 준비
하다, 훈련하다 (롬 9:23; 엡 4:12; 히 10:5)
34) Greg Ogden,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 132.
35) Greg Ogden,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 146.
36) Greg Ogden,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 151. 저자는 이 점에 관해서 존 스토트의 견해를
인용한다. ‘목사의 가르침과 훈련은 이런 목적, 즉 하나님의 백성이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세상
에서 자신들의 은사에 따라 적극적으로 그러나 겸손하게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사는 모든 사역을 혼자 독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여러 사
람에게 분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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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비의 한자를 분석해 보면, 구비라는 한자는 갖
출 구(具)와 갖출 비(備)로 구성된 단어로서 ‘빠짐없이 갖추다’ 또는 ‘빠짐없이 갖추어
지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구비는 ‘모든 조건과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는 의미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구비라는 단어의 주변에는 ‘모든 성도들의 사역’, ‘온전함’,37)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서의 삶’,38) 그리고 ‘해방’이라는 단어들이 연결되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
다. 구비라는 단어는 준비시킴 또는 구비시킴이라는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
니라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이 해방된다는 의미로 활용되
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처럼 구비라는 단어는 ‘어떤 일의 온전함을 위한 준비나 훈련’
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의미를 에베소서 4장 12절의 본문에 적용하여
재해석을 시도해보면 구비라는 단어는 먼저 완전한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된
개념이며, 그에 따라 그리스도의 공동체 역시도 교회와 세상에서 온전히 구비되어야
함을 요청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구비
되어 세상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러한 해석은 그리스도의 몸 됨이란 교회가 내부적으로 온전히 구비가 되고, 외적으로
세상을 향한 사역을 수행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써의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의
미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39) ‘구비시킴’ 은 구비의 수행자로서의 구비자를 요청하게
되는데 성경 속의 구비자들을 살펴보면서 구비의 어원과 파생어에 따른 구비의 사역
적 개념을 검토하려 한다.
제 2 절 구비의 사역적 개념
‘온전함, 성숙함, 그리고 잘 갖추어짐’이라는 용어들이 사역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 구비라는 명사가 ‘구비시키다’로 동사화될 때 역동성을 띤다. 구비시
킴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려는 데 일차적 목표가 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사역은 성
37)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146.
38)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67.
39) M. Jeff Brannon, The Heavenlies in Ephesians (New York: T & T Clark, 2012),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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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데 있으며, 나아가 세상 속에서 구비
된 백성으로서 선교사적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 성경 속의 구비자들을 먼저 검토하
면서 구비의 사역적 개념을 설명하고 구비적이라는 단어와 선교적, 세상적이라는 단
어의 의미상의 차이 또한 고찰해 보려 한다.
먼저는 예수의 구비의 사역적 이해이다. 구비자는 그물을 고치는 어부 역할을 한
다. 예수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katartizontas)것’을 보셨다.40) 성도를 구비시
키는 사역적 개념은 수선하고 고치는 일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물을 고치는 일은 어
업을 위한 준비이며 구비이다. 그물을 군데군데 깁거나 적당히 고칠 수 없듯이 구비
의 사역적 개념은 '온전한 사역을 위해 철저히 고치고 손을 보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의 사역은 사람들의 생업을 하나님의 일로 연결하는 탁월한 사역방식을
보여 주었다. 어업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연결 속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그물을
깁는다.’는 점에 있다. 이는 준비의 개념을 시사한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물 깁는 일
이 생업의 구비였듯이 예수의 사역은 그들을 세상을 위한 구비자로 구비시키는 사역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은사와 사역은 곧 일과 직업 속에서 준비되고 훈련되며, 이 일들이 그리
스도의 완전성과 공동체의 온전함 또는 성숙함에 이를 수 있는 목표를 가질 때 구비
사역으로 개념화된다.41) 세상 속에서의 직업과 하나님의 일을 모두 소중히 이해하는
것, 아무리 작은 은사라도 소외시키지 않으며 서로서로 은사를 존중하면서 공동체 속
에서의 은사들의 협력과 서로의 그물을 고쳐주며 공동체의 은사 그물망을 늘 온전케
구비시키는 일이 구비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된다.
또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제자가 스승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고 말씀하
셨다. 제자와 종이 충분히 훈련되었을 때(katertismenos)에라야 그들의 선생과 같이
될 수 있다.42) 성도들을 선생으로서의 구비자로 훈련하는 일은 목사의 위상을 배제한
철저한 섬김에 기초해야 한다. 이러한 섬김은 일차적으로 교회의 소그룹 안에서 행해
질 수 있다. 소그룹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즉 서로서로
40) 마 21:16; 막 1:19; 롬 9:22; 갈 6:1; 살전 3:10; 히 10:5, 11:3, 13,21.
41)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136. katartizontas 이 단어 역시도 ‘완전히 완성
하다, 수리하다’ 의 의미를 지닌다.
42) 눅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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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시킬 수 있는 성숙에 이를 때까지 성도들을 구비시켜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른다는 말은 개별적인 은사를 공동체의 은사들로 발전시킨다는 의미에 가까운 표현
이다.43)
예수의 사역에서 보듯이 성도를 구비시킨다는 것은 교회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완
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을 긍정하고 공동체 내의 사역의
방향을 갱신함으로써 성숙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성숙은 교회 안팎의 긴장을 수반
하고, 갱신은 기존 질서로부터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44)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은사들이 유기적이고 자발적으로 소통되게 하고 은사별로 분산되어 그들의 사역을 하
도록 돕는 구비자의 핵심적인 역할이 뒤따른다면 그러한 도전들은 공동체 안에서 오
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지역 교회들의 주위를 점차 변화시킬 수 있다.
이어서 바울과 구비의 사역적 이해에 관한 통찰이다. 바울의 구비적 일은 사역의
전 영역에서 수행되었다. 바울의 사역은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 즉 사람을 구비시키는 사역자였다. 온전케 함이라는 의미를 함유하는 구비
라는 단어가 바울의 교회론의 단어의 핵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단어에 관한 바울
의 활용은 매우 광범위하다.45)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치료하기 위해 구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고
린도 교인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katertismenoi)고 권유했다.46)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이라는 완전함에 늘 집중되어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
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비시키는 사역을 위해 의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한다.
몸 된 교회의 지체 간의 관계에 이상이 있는지 혹은 불완전한 관계가 있는지를 잘 관
찰한다. 각양 은사가 혼합되고 지체 간에 갈등이 증폭되는 은사들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론 안에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 성도들을 구비시킨다.47) 교회 공동체는 성도
43)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Paul’s Idea of Community), 장동수 역 (서울: IVP,
2007), 99, 128.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 가족공동체와 지역 공동체의 연결성 속에서 에베소
서 4:13절의 본문을 설명하고 있다.
44)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126. 저자는 마르쿠 바르트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만일 어떤 계층이나 그룹 내외에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긴장 상태가 전
혀 없다면 새롭게 하시는 평안과 새로운 인간이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45)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다: 고전 11:10; 고후 13:11; 롬 15:29; 엡 4:12-13.
46)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134. katertismenoi는 완전히 완성하다, 회복하다
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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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은사를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되어 사역이 수행되도록 공동체를 구비시키되, 항
상 그리스도의 완전과 공동체의 온전함이라는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셋째로 제자들과 구비의 사역적 이해이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온전케 하
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벧전 5:10)의 말씀 속에 있는
성도를 온전케 하시며(katartisei) 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아도 사역의 의미가 구비적임
을 확인할 수 있다. 문맥상 이 단어는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현실을 위로하
는 베드로의 기도 속에서 사용된 단어이다.48) 신앙은 세상 속에서 검증되고 훈련된다.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온전함이란 교회공동체의 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수 있음을 언급한다. 이처럼
구비의 사역적 이해는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49)
다음으로 교회공동체와 구비의 사역적 이해이다. 이는 토기장이 사역으로써, 하
나님의 빚어내시는(katartisei)50) 손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연상하게 한다. 특히 교
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빚어질 때 교회 공동체는 길을 잃지 않는다. 말씀으로 빚
어지는 공동체를 위해 구비사역은 공동체적인 일치의 차원에서 통합 커리큘럼 방식의
성경학습 방안을 구비하고 성도들을 훈련해야 한다. 통합성경공부와 아울러 성도들의
영성과 리더십의 구비 역시도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모든 성도는 사역자로
빚어질 때 구비자로서의 생활방식을 획득할 수 있다.
끝으로, 구비자와 구비자의 사역적 이해이다. 구비자는 설계자와 같은 역할을 한
다. 구비시키는 사역에는 목표와 청사진이 분명해야 한다. 그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평등과 상호 의존을 통해 교회를 구비시킨다는 계획하
에 모든 성도는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완전한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에 놓여 있
음을 늘 인식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51) 그리고 현실 문제로부터 교회의 소그룹으로
47) 김세윤, 고린도전서 강해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306.
48) John Paul Heil, 1 Peter, 2 Peter, and Jude (Eugene, Oregon: Cascade Books, 2013),
183.
49)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141.
50)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140. katartisei 는 벧전 5:10 (온전케 하시며) 히
5:10 (예비하셨도다) 등에서처럼 완전히 완성하다, 빚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51)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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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온 일들에 관한 방안을 발견해 내는 구조적 장치를 세우는 일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는 성장과 성숙의 상태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공동체 전체의 구비와 세상의 구비가 모두 완성에 이를 때까지 교회의 헌신은 계속되
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모든 성도는 교회와 세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구원을
향해가는 순례자들이다.52)
지금까지는 성경 속에 나타난 구비의 사역적 이해를 고찰했다. 이러한 조사를 통
해서 볼 때 주로 그 의미들은 완성을 위한 돌봄과 고침, 조정, 그리고 배치, 소그룹을
통한 동역 활동 및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균등한 사역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성경 속에서 온전케 함이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활용된 구비의 개념들
은 단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므로 구비적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다양한 은사적 협력이 따라야 한다. 물론 이들은 교회의 사
역에 한정되는 부분적인 용어가 아니라 범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통전적인 단어
이고, 이론보다는 실천을 더 강조할 때 필요한 단어이면서 특히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공동체의 온전함을 밝히고자 할 때 성서에 사용된 단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53)
위의 개념들을 다음의 두 개의 진술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는 ‘모든 성도를 구비
시키는 사역’과 다른 하나는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구비시키는 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교회 공동체 내부의 사역이고, 후자는 교회의 외적 사역을 향한 준비
로서의 사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적 교회와 구비적 교회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구비적 교회는 모든 백성의 사역이라는 면에서 교회적 교회보다 성서적 교회에
훨씬 더 가깝고, 세상을 위해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를 말한다.54)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비적이고 성서적 교회는 그 사역의 내용 역시도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55) 구비사역은 삶의 중요성을 다룬다.
따라서 구비의 사역적 개념은 ‘구비적’ 교회라는 표현 속에서 보듯이 ‘구비적’이
52)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146.
53)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146. 구비라는 단어는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연합과 장성함에 도달하게 하는 단어이다. 즉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기와 공동체의 그
리스도 되기를 최종 목표로 삼는다.
54) R. Paul.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20.
55)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119.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삶의 측면에서 그리스도
인들을 구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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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형용사를 통해 더욱더 확인할 수 있는데, 구비적이란 준비시키고, 세우고, 훈련
하고, 온전케 하는 등 어떤 사역들의 완성을 지시할 때 쓰이는 한정어임이 분명하다.
구비적이란 단어가 그리스도적이라는 의미에 가장 근접된 용어이기에 교회에서나 세
속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말 앞에 구비적이라는 형용사를 연접하여 사용하면 그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잘 갖추어진 준비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구비의 사역적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세상의 모든 지평을
사역의 영역으로 바라볼 수 있다. 구비적 성도, 구비적 사회, 구비적 가정, 구비적 활
동 등은 수식 받는 명사들의 의미를 더욱 이해하기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 이처럼 ‘어
떤 대상이 구비적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매우 철저하게 준비된 어떤 상태와 환
경, 상호 관계적 분위기56)를 내포하면서 완전을 지향할 때 사용하는 사역적 단어임을
알 수 있다.
더더욱 생각해야 할 한 가지는 구비의 사역적 측면을 드러내는 구비적이란 개념
은 ‘세상적’ 그리고 ‘선교적’이라는 단어와의 구분을 통해 일층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구비라는 개념에 비추어 구비적이란 표현을 사용할 때는 구비의 양면인 하
나님의 구비와 세상의 구비가 함께 묶인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구비적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세상과만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구비적이 아니
라 선교적 또는 세상적이라고 표현함이 더 적절하다.
구비적이라는 단어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연결하고 교회와 세상
을 이어주며 세상과 하나님을 묶어 주는 고리의 역할을 한다. 구비적이라는 낱말은
성과 속의 이분법을 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역이 독립적이 되는 것도 방지
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한 군데로 모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교회
안에서 통합시키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57) 그러나 구
비적이지 못한 모든 실천은 비성서적이고 비기독교적이고 탈교회화가 될 가능성이 크
며, 교회 공동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세상에 대해 폐쇄적일 확률이 높다.58)
56)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43. 분위기란 사람들의 깊은 관계와 사역의 참여,
건강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개념이다.
57) R. Paul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125. 교회는 일종의 모였다가 흩어지는 리듬이다.
58)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128. 이 점에 대하여 저자는 포사이드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복음의 가장 크고 깊은 참조점은 세상과 그 사회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원과
그 사회적 의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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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적이라고 할 때는 세상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나 교회 중심성을 이탈하는 세
상과 연대에 치중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어떤 기관이나 단체와 다를 바가 없게 된
다.59)
교회에 대한 이러한 경고를 유념하면서 세상적 삶의 모든 분야에 구비적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면 세상을 위한 사역의 활로가 열릴 수 있으며 구비 사역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유진 피터슨에 따르면 “하나님은 언어를 세속과 종교, 일의 세계와
예배의 세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며, “모든 언어는 수직으로 향하든
수평으로 향하든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다.60) 그의 말처럼 구비적이라는
개념 역시도 이러한 성속의 모든 현실과 모든 상황에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용
어로서 매우 활용도가 높은 낱말이기에 구비의 사역적 개념은 세상의 모든 분야를 망
라한다.
결과적으로 구비의 사역적 개념은 변혁적이다. 구비적이라는 언어가 어떤 대상을
만날 때는 단순한 통합에 그치지 아니하고 변화와 갱신을 추동해내는 혁명적이고 실
질적인 의미의 완성을 이루어 내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매
체61)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적 현실과 선교적 세계는 서로 분리되어 사역이 전
개되기 때문에, 온전한 사역이 되려면 양자는 구비적이라는 개념과 목표 속에서 용해
되고 재구성되어 성숙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교회는 구비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함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는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구비적 관점은 사역의 선교적 관점 역시도 변화시킨다는 점이
다. 선교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통상 교회의 선교, 그리고 사회적 봉사 등을 의미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대체로 대립적이며, 공격적이고, 문화 지배적이고, 폐쇄
적이어서 현대선교의 흐름 속에서 기나긴 논쟁을 촉발해왔다.62) 복음주의 선교는 교
59) Thomas C. Oden, 목회 신학 (Pastoral Theology), 이기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241-242. 교회와 여타 자생적인 기관 또는 사업체, 혹은 정부기관 사이의 근본적인 차
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종말론적 관점에 있다. 즉각적인 세상의 변모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
님의 섭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60) R. Paul Stevens and Alvin Ung, 일 삶 구원 (Taking Your Soul to Work), 김은홍 역
(서울: IVP, 2011), 8.
61) Michael Frost and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274. 매체가 곧 메시지다.
62) David J.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Transforming Mission), 김병길, 장훈태 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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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선교를 대변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운동의 주제로 여기는 에큐메니칼 선교와
결코 통합될 수 없는 서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세계 복음화에 관한 선교의 입장
역시도 교회의 전도와 확장이라는 복음주의의 전통적인 관점과 인간화와 상황화, 세
상화라고 하는 에큐메니컬 선교의 입장과도 대치되는 현실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회봉사의 측면에서도 교회의 사회봉사와 하나님의 선교와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통합은 쉽지 않았다.63)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주체들 자체적으로는 선교적이라든지 또는 ‘변화하고 있는
선교’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구비적이라고는 언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교회의 선교가 선교적이 되려면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두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구비적 선교가 되어야 한다.64) 현대 선교의 많은 과제가 선교적인 논
쟁으로 끝나지 않고 구비적 차원의 선교로 재정립되어야 하는 이유이며 구비의 사역
적 의미는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진영의 선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
가 있다.
이처럼 구비의 사역적 개념으로서의 구비적이라는 낱말은 선교적, 교회적, 그리
고 세상적 개념의 한계들을 극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면
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교회를 온전히 구비시킨다는 이중적 책임 구조로
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구비라는 단어는 ‘어떤 완성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킴이나 구비
시킴으로, 즉 온전케 함’으로 집약될 수 있고, 구비적이란 낱말은 삶의 모든 분야 앞
에 수식어로 첨부되어 교회 안팎의 모든 사역이 모두 하나님의 일로 전환하는 온전케
하는 사역을 통틀어 말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구비와 구비적이란 개념과 연관
된 모든 사역을 구비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구비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사역
자로 구비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사역의 목표로 늘 환원된다.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24.
63) David J.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 748.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65) 교회
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사역을 위해 존재한다.66) 그러므로 ‘모든 백
성을 사역자로 구비시켜야 한다’는 대명제로 사역의 목적은 다시 복귀된다. 이러한 과
제는 교회를 구비적 관점에서 갱신시키고, 그와 같이 세상 또한 구비시키려는 사역을
포함한다. 교회 안팎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준비해야 하고
준비시켜야 한다. 구비사역의 신학적 이해는 교회공동체와 세상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양자를 모두 구비시키려는 사역에 근거한다.67) 교회공동체는 세상을 위
해, 그리고 세상은 교회공동체의 사역을 구비시키면서 서로서로를 구비시킨다.68)
그래서 구비사역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자를 연결하는 사역에 집중하
기 때문에 역동적 사역, 전면적 사역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역의 기초가
되는 신학적 개념은 만인 제사장직, 한 백성과 온 백성으로서의 라오스(laos),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경륜에 따른 은사와 사역69)으로 구성된다.
65) Charles E. Van Engen,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God’s Missionary People), 임윤택 역 (서
울: CLC, 2014), 201.
66)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와 20세기 선교학 (인천: 주안대학교출판부, 2014), 129. 저자는 뉴비
긴(L. Newbegin)의 선교 사상을 해석하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는 반드시 선교
적이라야 한다. 그들은 교회 안에 안주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
기 위해서 부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내심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말한다.
67) Charles E. Van Engen,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62. 저자는 ‘교회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변화하는 현실과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장 철저하게 결부시킨 것은 본회퍼의 교회론이라
고 말한다. 본회퍼 이후의 모든 사람이 교회론에 있어 본회퍼를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의 교회론은 한편으로는 사회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며, 영적인 두 가지
의 교회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다.
68) Charles E. Van Engen,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240.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관계는 쌍
방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상호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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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하나 됨은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로 연합함이다. 여기서는
먼저 삼위일체론과 구비사역을 검토하고, 역동적 교회론에 의존하는 구비목회와 구비
사역의 관계를 통하여 신학적 이해를 모색하려 한다. 온전히 구비된 교회는 곧 세상
을 구비시키는 온전한 실례가 될 수 있다.
제 1 절 삼위일체와 구비사역
구비사역의 신학적 이해를 위해 먼저 고찰해야 하는 분야는 삼위일체론에 관한
것이다. 이는 구비사역의 신학적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한 하나님과 세 위격으로
묘사되는 삼위일체론은 연합적이며, 관계적이고, 상호교통을 중요시하지만, 각 위격은
서로에게 소멸하거나 함몰되지 않는다.70) 이는 삼위일체론의 편향성과 잘못된 사용들
또는 삼위일체론에 관한 집합주의, 개별주의, 양태주의,71) 기능주의, 서방교회 중심의
부분적인 해석들과도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72)
구비사역과 맥을 같이하는 삼위일체론은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73)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히 밝혀진다. 이는 바울의 교회론과 삼위일체론적
선교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론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페리코
레시스의 핵심 내용은 상호성이다. 4세기 갑바도기아 교부들(Cappadocian Fathers)74)
69) Charles E. Van Engen,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110-111. 교회의 본질적인 네 가지 속성
즉, 통일성, 성결성, 보편성, 사도성은 은사와 사역과 함께 이해되는 개념이다. 은사와 사역은
교회의 밖을 지향하는 역동적 개념이다.
70) E. G. Jay. 교회론의 역사 (Church), 주재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38. 공동
체의 집단적 성격이 개인을 공동체 안에서 함몰시키지 않는다..
71) Alister McGrath, 신학의 역사 (Historical Theology), 소기천 외 역 (서울: 지와 사랑,
2013), 536-539. 이단적 삼위일체론으로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신성의 다른 양태로 간주한다.
전형적인 양태론 접근으로써 창조 때 성부 하나님, 구속 때 성자 하나님, 성화 때 성령 하나님
이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72) R.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홍병룡 역 (서울: Ivp, 2006). 평신도 신학.
75.
73) Alister McGrath, 신학의 역사, 536. 이 신학적 용어는 삼위 상호 내재성을 의미한다. 삼위
일체 교리와 관련된 용어로서 종종 라틴어 Circumincession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모두 다른 두 위격의 활동에 동참하며 어느 위격도 나머지 위격과 고립되거나 분리
되지 않는다. 하나님에 관한 기독교 특유의 ‘세 위격 한 분 하나님의 삼위일체’도식과 일치된
다.
74) H. R. Drobner, 교부학 (Lehrbuch der Patrologie), 하성수 역 (서울: 분도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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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나님의 본질이 관계적이고, 하나님은 상호교통으로 하나 된 차별성 있는 위격의
복수성 가운데 존재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페리코레시스는 정적이면서도 역동적
인 성향을 모두 지닌 관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패리코레시스의 기능은 상호 침투,
상호 생기교환, 그리고 상호 교통 속에서 셋 됨과 하나 됨을 연결한다.75)
구비사역과 페리코레시스에는 공통점이 상존한다. 사역을 위해 서로서로 준비시
키는 상관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일치와 심오한 연합 및 성숙을 지향한다. 구비사역의
선언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사역자가 되게 한다’ 는 전략 역시도 삼위의 폐리
코레시스적 활동에 근거를 두는 구비사역이기 때문이다. 구비사역은 공동체의 온전함
을 통한 세상 속에서의 온전한 사역을 목표로 둔다. 페리코레시스라는 상호교통의 원
리 역시도, 교회와 세상 모두를 그러한 상호교통 속에서 이해하는 신학적 기반을 가
지고 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본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삼
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구비사역 역시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은사를 격려하
고 교통하며 서로 섬기면서 세상을 위한 사역을 구비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비사역의 신학적 이해는 궁극적 구비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
든 사역을 창조하고 주도해 가신다는 절대적 인식 아래 놓여 있다.76) 하나님은 그리
스도 안에서 교회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몸 된 교회를 성숙시킨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성도들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하
나님의 백성들은 목사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의 사역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 되
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구비시키며 인도해서 그들의 사역을 찾아내
게 한다.77) 중요한 것은 삼위의 본질은 상호 침투적이나 서로를 소유하거나 개체를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376. 교부시대 헬라어권의 삼대저술가를 통칭하는 용어, 대 바실리우스, 그의 동생 니사의 그
레고리우스, 바실리우스의 학우인 나지안의 그레고리우스는 신학과 교회를 위한 그들 특유의
위치와 중요성 때문에 ‘세 명의 위대한 카파토키아 사람’이라는 경칭을 얻었다. 모두 4세기 말
엽에 출생했으며 이른바 ‘콘스탄티누스 전환’ 이후 두각을 나타낸 교회의 지도층 인물이었다.
‘갑바도기아’라는 지명은 현재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을 의미하며 그들의 본거지였으며. 행 2:;9
과 벧전 1:1에 나오는 단어이다.
75) R.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75.
76)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46.
77)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51. 목회자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성경의 권위
아래로 인도해야 하는 우선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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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구비사역 역시도 교회 공동체의 구비자들이 교회를 구비시킬 때 그들이
몸 된 교회를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 아래서 모든 성도가 사역자
가 되도록 교회를 구비시키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임을 알게 하는 데 있다.
성경은 분명히 소위 구비자들이라는 공동체의 지도자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선물이라
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 역시도 그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
조하기 때문이다.78) 하나님의 선물은 그 자체가 완전하다.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사역
을 전개하면서 교회와 세상을 삼위의 상호관계 속에서 구비시키는 하나님이다.
구비사역은 그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움으로써
교회와 세상을 균등하고 온전하게 구비시키려는 사역이다. 따라서 삼위일체와의 관계
속에서 본 구비사역은 그리스도 아래서 모두가 평등한 존재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선
물로써 부름 받은 자들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상호협력과
상호침투, 상호사역을 통해 교회와 세상과 일상을 온전케 하려는 사역을 말한다.
또한, 구비사역을 “라오스(laos)”79)의 사역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라오스는 이전에 존재해온 성직자와 비 성직자의 구별을 신학적으로 폐지한다. ‘너희
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겔 36:28)는 성경의 이중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직접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강조한다. 구비사역은 한 백성과 온
백성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사역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은사 사역이다.80) 라오스들에
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사역의 기능과 역할은 존재할지 모르나 수직적
인 차원에서 모든 성도가 똑같이 부름을 받은 중요한 존재이며, 동시에 라오스들은
받은 선물로서의 은사들을 통해 교회와 세상에서 역동적인 사역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름 받은 백성들임을 인식하는 자들이다. 평신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오스
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81)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부름을 받았으며, 함께 그리스
78)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49.
79) E. G. Jay. 교회론의 역사, 20-22. 라오스(laos)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위한 명칭으로 백성
을 뜻하는 헬라어이다. 그것이 사용된 신약 성서의 구절은 히 4:9과 벧전 2:9-10일 뿐이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연속으로, 갱신으로 그리고 확장을
위하여 신약성경이 차용한 단어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내포하는 것은 남은 자로
서의 그리스도라는 개념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80) R. Paul Stevens, 평신도 신학, 71. 한 백성이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하
나님의 백성을 말하며, 온 백성이란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
치와 연합을 시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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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해져야 한다.
라오스의 신학에 비추어 볼 때도 교회 공동체는 상호 구비적 존재가 되어야 하
는 페리코레시스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교회 안에서는 상호협력 즉 은사자들의 소
통과 교통을 통한 성숙한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공동체에는 특권의식이나 사람
의 높음과 낮음, 또는 가르침과 양육이라는 위계적 분위기는 해체된다. 다만 섬기는
상호사역만 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사역이 있는 독립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공동
체 안에서 섬김의 종으로 살기를 자청한 사람들이거나, 섬김의 종들로 구비 되어야
한다.82)
또한, 성도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선물이기에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공동체의 중
요한 요원이기도 하다. 오히려 성서는 가장 약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서는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김 받는다고 말한다.83)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
체는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로만 존재할 뿐 머리로는 존재하지 않고 종의 자리에 있
다. 라오스들은 ‘그리스도만 머리이고 몸’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확산시켜 나간다. 동시에 모든 지체의 목표 또한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머리에 이르려는 한 소망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사역은 전개된다. 이는 구비 사역의
사역 방식이기도 하다. 물론 구비시키는 자도 공동체 안에는 필요한 요소이지만 공동
체 성도들 스스로가 자발적인 협력과 섬김을 통해 상호구비자로 또는 구비시킴을 받
는 자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이 구비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구비사역의 또 하나의 신학적 원리는 만인 제사장직에 관한 것이다.
이 원리는 ‘모든 백성을 사역자로 구비시킨다’는 구비론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상호교통 속에서 일어나는 사역은 곧 만인 제사장직에 따른
온 백성들의 사역과 관련이 깊다. 만인 제사장직은 만인 사역자 또는 만인 삼중직이
라는 그리스도의 직접위탁이라는 개념과도 호환할 수 있다.
81) Charles E. Van Engen,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255. 성도는 각양 은사와 역할에는 구별이
있을 수 있으나 성결함과 헌신, 선교활동에 참여하는 일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특권과 권세에
있어서는 어떤 구별도 있을 수 없다.
82)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62. 대부분의 사람은 그리스도만 아니라면 같이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
83)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62. 지역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
니라 성품이다. 이것은 사역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26
만인 제사장적 사역은 교회를 독불장군식의 목회로부터 해방한다.84) 교회는 백성
들의 사역을 위해서 백성들을 만인 제사장으로 구비시키는 그리스도의 몸85)이다. 만
인 제사장이라는 표현 속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권은 삼위 하나님께 있으며,
만인이 택한 족속이고, 만인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구비사역은 이런 맥락에서 만인 제사장직을 참으로 만인 제사장직이 되게 해방
하는 사역이다. 해방은 교회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전체적인 차원의 해방을
의미한다. 해방은 세상 속에서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개념이다. 준비한다는 개념은 곧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준비된 사
역자로 라오스들이 세상에서 사역을 수행할 때 그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 속에 속하
지 않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있기에 교회와 세상에서도 해방된 하나님
의 백성이다. 그래서 라오스라고 부른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라오스의 올바
른 개념이다.
따라서 해방은 필연적으로 교회와 세상 양면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두 계층의
구별을 폐지함과 아울러 세상 속에서의 공동사역자로서 사역을 통해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들이 된다. 그때 성직주의와 반성직주의86) 긴장도 실제로 창조적 긴장관계가
조성되며, 사역의 두 주체가 세상 속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한 백성 가운데로 부름 받
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존립 근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온전한 사역을 위하여 서로서로 구비시킨다는 페리코레시스 삼위일체의
사역과 구비사역은 거의 동일한 신학적 기반을 갖고 있음으로 일방적인 의미의 구비
또는 양육, 훈련 개념 등은 구비적 개념과 어떤 연관성을 갖기가 쉽지 않다.87) 삶의
현실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직을 수행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평신도
84)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195-196. 만백성이 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은 루터
가 끊임없이 다루던 주제였고, 루터는 성직과 세속직으로 교회를 양분하는 교회의 위선과 속
임수를 허구라고 단정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신령한 직분에 속해 있고 신앙인들과 세
속인들 사이에도 참으로 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며 모두가 참 사제들이요, 주교들이며 교황들이
라고 주장했다.
85) E. G. Jay. 교회론의 역사, 2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내포하는 것은 하나의 상호
협력적 집합인격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한다.
86)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63. 교회 안팎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시키려
는 세 가지 세력은 세속주의, 사제 제도주의, 성례주의, 그리고 전문 직업주의이다.
87) R. Paul Stevens and Phil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214.. 구비 교회는 세상과 분
리되지 않고 일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고받는 쌍방적인 교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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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름 받았다는 라오스적 만인 제사장 신학이 제대로 정립될 때 교회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사역에서도 상호존경과 평등 속에서 초대교회적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역동성이란 단순 구조 속에서 더 활발히 작동된다. 세상 가운데에서의 사
역이 역동적이 되려면 공동체의 내용이 은사와 사역중심으로 단순화될 때를 말한다.
이 방법이 오직 만인 제사장직이 실제로 의미를 찾게 하는 방법이다.
해방 공간으로서 세속도시88)에서 만인 제사장적 사역과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
로 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사역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보완적 존재라는
의식이 공동체적 사역을 만들어 낸다. 이처럼 만인 제사장의 사역이 세상에서 온전하
게 수행되면 평신도의 해방뿐만 아니라 사역의 해방, 그리고 삶의 해방 차원까지 도
달할 수 있다.
이런 면에 비추어 볼 때 구비사역의 평가 기준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온
전한 삶이다. 평신도는 세상 속에서 구비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 교회에 묶여 있는 교회와 목사 의존형 존재들을 말하지 않는다. 세상의 현장
에서의 공동체의 하나 됨은 궁극적인 하나 됨에 더욱 근접된 하나 됨으로 볼 수 있
다.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백성이 사역을 위해 부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공동
의 사역자가 된다. 이러한 사역 방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사역과 일맥
을 같이 한다.89)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전개되는 구비사역은 한 백성과 온 백성이라
명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역을 신앙하는 라오스들의 상호 구비시킴을 통해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구비사역의 만인 제사장직은
교회의 훈련을 통해 직을 수행하는 개념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의 은사들을 통해 사역
에 헌신하는 자원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구비사역의 네 번째 신학적 이해는 은사와 사역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페리코레시스 사역을 말한다. 구비사역의 은사는 성
도들의 삶이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여정인 것을 인식함에서 나온 삶의 은
88)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46. 이 사역을 통해 만남으로써 서로가 해방된다.
세상은 모든 사역자를 해방하는 공동사역 공간이 된다.
89)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40.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과 같이, 성도들
은 한 몸의 지체들임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몸속의 지체임을 생각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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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의미한다.90) 구비 사역은 ‘모든 교인이 사역을 위한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수용
함으로부터 사역은 출발한다. 은사는 다양하다. 목회자도 다양한 은사 중의 하나를 받
은 자로 본다. 그래서 모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91)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삶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
문이다92)
나아가 모든 교인은 구비적 입장에서 볼 때 상호의존성과 평등함 속에 있다. 삶
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세상 속에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이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란 의미를 내포한다. 구비사역은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서 그들의 사역을 하도록 구비시킨다는
개념이다.93) 구비적 은사는 성도의 생업과 일터 그리고 그들의 직업 속에서 구비된
일들이다. 이러한 은사는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면서 사역에서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
는다. 교회와 세상 어디에서든지 은사의 협력과 조정과 행사가 자유롭게 수행될 때94)
삼위일체 사역의 상호침투 및 상호교통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은사 사역
의 개념 속에서는 ‘교회의 구비’라는 제도적이고 일방적인 이해를 넘어 ‘교회 자체가
구비’라는 은사적 명제를 산출하게 된다. 모든 교인이 사역을 위해 이미 부름 받았다
는 사실이며, 또한 각 사람이 사역에 필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부름 받은 사람
자체가 곧 은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95)
90) Lynne & Bill Hybels, 윌로우크릭 커뮤니티교회 (Rediscovering Church), 김성웅 역 (서
울: 두란노, 1997), 272. 그러나 사역은 고난과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짜릿함이 공존한다.
91) Charles E. Van Engen,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261.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높이 세워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도록 부르시지 않았다. 지도자는 은사를 주거나 결
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
우시고, 돕고, 조직하고, 섬기는 사람이다.
92) Charles E. Van Engen,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41. 사역을 위한 은사들에 관한 바울의 주
장은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즉 은사는 사역으로 연
결되는데 그 또한 우리가 사역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93) Charles E. Van Engen,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16.
94)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186.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은
사들을 막힘없이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 자신이 받은 계시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분별에 따
르는 것, 자신의 능력을 올바로 평가하는 것 등은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에 대한 태도이다.
95) R. Paul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14. 목회자는 모든 성도의 은사를 촉진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각 성도가 사역의 일부분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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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신학에 기반을 둔 구비사역은 모든 세대, 모든
사역, 모든 상황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며, 교회는 곧 사역을 위해서 이미 준비된 공동
체로 인정한다. 그래서 구비사역은 훈련이라는 개념보다는 발견96)이라는 개념을 더
선호한다. 소그룹 모임과 사역 중에 성도의 은사를 발견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인하여
교회공동체는 구비사역을 통해 세상을 구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역을 성도들의 삶으
로부터 발견한다. 그리고 교회 안팎의 성도들의 모든 은사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
재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사역을 위한 구비적 공동체로서 존재할 때 그 역할이
증폭된다.97)
은사와 사역에 관한 이러한 방식에 따른 신학적 이해를 한 사역자들을 성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들, 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
른다.98) 그래서 구비사역은 상호협력을 통한 세상 속에서의 장성한 사역이며 또는 주
체적이고 공동체적인 연대와 연합을 일구어내는 성숙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비사역의 모든 신학적 근거는 페리코레시스 삼위일체론에 기인한다. 교
회 안팎의 모든 대상을 온전케 하려는 구비사역의 신학적 개념들은 궁극적 구비자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구비된 백성들을 라오스라고 부른다는 것, 라오스
들의 사역은 만인 제사장의 사역을 창조한다는 것, 그리고 사역의 내용으로서 은사들
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들의 삶이 또한 사역 속에서 완성된
다는 신학적 이해를 서술했다. 이 모든 이해는 공동체적이며 몸과 지체의 관계에서도
한 몸의 지체로서, 그리고 서로 지체로서 존재 의미를 나타낸다.
96)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120. 그리스도의 선교계획을 발견하는 길은 교인
들에게 주신 특정한 은사를 발굴하는 방법이다.
97) R. Paul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123. 하나님은 몸 된 교회를 구비시킬 목적으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다.
98) R. Paul Stevens, 평신도 신학, 43. 성도를 구비시키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을 성숙
하게 하고 교회 전체를 성장시키는 데 있다. 성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사상이요 성도를
구비시키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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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모이는 교회론과 구비목회
교회의 두 측면이 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다.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구비시킨다’는 구비론의 대명제는 교회론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해석되어야 한다. 교
회의 온전성을 촉진하는 것을 구비목회라고 한다.99) 온전한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일이 분리되지 않는 건강함을 유지한다. 구비목회의 교회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
회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론의 통합을 수용한다.100) 교회론과 구비목회의 관계
는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통해 만백성을 사역자로 온전히 준비시키는 데 있다. 모
이는 교회와 구비목회는 양자가 다같이 교회 내부의 사역을 주목한다. 그리고 양자는
서로 간의 역동적 상호성을 통해 사역의 일치를 만들기도 하지만 교회가 교회되게 한
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서 서로 간의 비판도 피하지 않는다. 모이는 교회는 그리스도
의 몸으로서의 교회론101)에 관한 연구이지 일인 목사와 소수의 지도자중심의 편협성
99)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136. 성도를 구비시키는 일은 하나의 목회 사역
이다. 저자의 관점을 필자의 입장에서 적용해 보면 구비 목회는 구비적 관점에 따른 목회를
말한다. 구비적 관점은 다음과 같다. 교회 내부의 사역이 삼위일체론에 근거하고 있는가? 성서
적이고 온전한 사역을 지향하는가? 보이지 않는 위계구조는 없는가? 모든 성도를 사역에 참여
시키려는 공동체적 일치와 완성을 향한 연합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관계
의 깊이와 성도의 친교가 사랑에 기초한 것인가? 그리고 각 성도의 은사가 발견되고 발현되는
데 막힘은 없는가? 이러한 원칙에 따라 목회의 구비를 재구성함으로써 교회의 사역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게 하고 모든 은사가 서로 상합과 연결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모두가 만인 사역자
가 되도록 준비하는 사역을 구비 목회라고 한다.
100) E. G. Jay. 교회론의 역사, 21-22 많은 신약의 성서 기자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선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연속으로, 갱신으로, 그리고 확장으로 본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용어는
신약에 단 두 군데 사용되었다.(히 4:9, 벧전 2:9-10) 이들 구절은 모두 구약에 근거를 둔 것으
로 보아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재구성된 하나님의 옛 백성, 갱신되고 소생된 이스라엘로 인식
하였다는 제안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남은 자로서 그리스
도의 개념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그리스도의 개념이
된다.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로 환원된다는 의미이다.
101) E. G. Jay. 교회론의 역사, 33. 메시아의 대제사장 사역으로 인하여 해방된 모든 백성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책
임 역시도 지고 있다. 제사장직과 아울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성숙에 이르러야 하
는 책임 역시도 교회론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역자들의 공동체요, 문자
그대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한 분을 주목하기 때문에 일치의 공동체이며,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연합공동체이며, 그리스도 아래서 계층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
다.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언급된 은사들의 머리이기도 하고 사역의 주체이기도
하다. 예수는 모든 은사와 사역의 전형이다. 그러한 본질적 이유로 인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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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양한다.
구비목회는 교회가 교회 중심의 목회에 치중함으로써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모이
는 교회에 집중할 때 구비론의 차원에서 교회를 세상으로 이끌어내는 목회를 담당한
다. 구비목회는 교회를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부터 해방해, 오직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우려는 교회의 본래성 회복을 촉구하려는 목회이며 만인 제사장 그리고
‘온 백성의 신학’102)에 기초를 둔 목회이다. 한편 교회는 구비목회가 교회의 성서적 전
통과 신학을 벗어나 지나치게 사역에 집중시키려는 일방적인 전략을 경계한다. 만인
에 의한, 만인을 위한 구비목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공동체가 이르도록 교회의 위계구조를 신정주의103)와 민주적 구조로 갱신하려는 것이
며, 이러한 구비목회의 신학적 기초를 중심으로 구비목회의 다양한 측면들을 서술하
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비목회의 신학적 기초는 공동체 신학이다. 즉, 페리코레시스 목회가 구비
목회의 원리이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부적인 사역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의
상호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유기체적인 사역체계를 말한다. 상호관계란 하나이면서 셋
이다. 이는 셋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아니라, 셋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일치와 연합을
한마디로 집약시킨다.104)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을 가질 때’ 시작된다는 성경의 말씀에 의존한다. 성령은 이러한 사귐을
연결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과 직접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
공동체 신학은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상호관계로부터 기인한 신학이다. 하나
님은 삼위로써 어느 한 위만 빠져도 교회공동체가 고백하는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이
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공동체 전체의 은사와 몸의 협력이 요구된다.
102) Howard A. Snyder, 참으로 해방된 교회, 243. 구약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
체가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했고 구약의 제사장직은 대제사장 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로 집약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사장직은 확대되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포
함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성취되었다. 교회의 탄생으로 예전의 성직으로
의 제사장직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온 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분의 제사장이 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해방된 제사
장의 백성이 되었다. 이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될 수 있으며, 세상 속에서도 제사장직
을 수행할 수 있다.
103)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49.
104) R.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75. 한 하나님(이슬람교의 제1의 고백)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의 가장 심원한 찬양의 소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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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동체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공동체의 기원 역시도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의 경륜 속에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교회의 일원
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동참하는 일이다.105) 창조의 완성이란 선교론
과 구비론을 모두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론을 말한다106).
모이는 교회는 이러한 창조의 완성이라는 사역을 위해 부름 받은 공동체이기 때
문에 교회의 안팎의 사역에 모두 관계해야 한다.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모이는 교회를
환언하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공동체란 삶이 서로 의존관계를
지니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리스도인들의 구비적 공동체란 특히 삼위 일체적 상호
관계를 교회가 경험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수적 부흥 역시도 갈망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식을 이탈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둘째, 구비목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으로부터 시작하는 목회이다.107) 이것
은 그리스도와 백성과의 '직접성'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
회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막힌 담을 허는 온 백성의 목회
이다. 평신도가 목사의 목회를 위임받거나 목회자의 사역의 부속물로 종속되는 종래
의 교회 안에 ‘두 백성 개념’과 ‘두 개의 분리된 사역’108)을 용납할 수 없는 신학적 장
치109)가 바로 그리스도와 백성들의 직접성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자신이고 교회의 주권은 교회 구성원들이 아니
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어떠한 인간적인 정치적인 계산과 행동도 교회를 유린
해서는 아니 되며, 목회자 일인 중심의 교회에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사람의 명령이나
위탁체제를 반복해서도 아니 된다. 그때는 교회의 머리로서의 본질은 훼손당하고 생
105)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 2004), 156-159. 포스트모더니즘은 21세기를 준비하고 있
는 사상적 지주라고 한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대안으로서 교회는
그 공동체적 본질을 뚜렷이 드러내야 한다.
106) R.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115. 종교개혁 이래 강조되어온 두 가지
명령인 창조 명령과 선교 명령은 이원론적이 아니라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완성도가 높기도
하다.
107) 엡 4:15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다.
108) Greg Ogden, 새로운 교회개혁이야기, 73.
109)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123. 바울이 공동체를 머리로 말할 때 대부분은 몸을
쪼개는 분열의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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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궁극적인 교회의 머리이므로
구비목회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모든 성도가 이끌리게 하려는 목회이다. 구비적 교회
는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공동체의 일치를 촉구한다.110) 하나님의 음성
과 공동체 전체의 일치된 음성을 듣는 교회가 가장 온전한 목회의 모습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교회의 머리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구비목회의 목적 역시도 그리스도 자
신이다. 이는 ‘모든 성도111)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
다’는 말씀에 근거를 둔 구비목회의 목적 때문이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첫
째가는 원리이자 사역의 기초이다. 이러한 기초에 비추어 볼 때 교회의 생명은 교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즉, 그리스도의 머리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의 은유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위를 특정한 지체에게 위탁
하여 다른 지체의 사역을 책임지도록 하셨다는 암시는 전혀 없으며 머리는 몸 전체와
각 지체를 바로 연결한다는 것이다.112) 따라서 구비목회는 모든 백성과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촉구함으로써 나타나는 사역들을 배치하고 배분하고 조정하고 돕는
일이지 목사의 일을 배분하는 목회가 아니다.
셋째, 구비목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로서의 '상호성'을 구현하려는
목회이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 사역을 수행하는 몸의 지체로서 한 백성 공동체의 삶
은 그리스도와 연결을 통해서 상호의존관계로 연결되어 공동체의 성숙과 일치와 연합
을 추구한다. 몸의 중요성은 독립적이거나 개별적이거나 제도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
으면서 유기적이며 관계적이라는 데 있다.113) 그래서 구비목회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
의 존귀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목하게 된다. 머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따라 지시를
받으며 머리까지 자라가는 개체들의 성장과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과 성숙을 보려는
110)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49.
111) Greg Ogden, 새로운 교회 이야기, 75. 헬라어로 하기오스(hagios)인 성도는 특정한 때와
장소에 속해 있는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불
러 모아 교회를 세우신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독특한 점이다.
112) R.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71
113)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96. 이 은유는 그리스도인이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몸의 은유는 유기체적인 통일성이 부족하여, 바울은 인
간관계 특히 가족관계에 관련된 용어를 활용한다. 유기체적 상호관계를 통해 몸의 건강성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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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머리와 직결되어 나타나는 교회의 역동성은 성도들의 은사와 사역을 통해 지
역 사회로 확장되어 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상호성과 직접성 양자 모두가 적용되는 곳이다. 구비목
회는 위의 두 속성을 결합해 상호의존적인 지체들의 공동성숙을 강조한다. 몸의 은유
는 초기의 바울서신에서 후기의 서신으로 갈수록 더욱 확대된다고 한다.114) 공동체의
개체들의 열등감이나 우월감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 또한 몸의 역할이다.115) 몸의 성숙
은 상호의존성에 기초한다.
그러나 교회가 자라지 않는 몸인 경우도 있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 회중 중심의
교회 또는 사역 중심의 교회 등이 그런 일례들인데 교회가 올바른 공동체로 세워지고
몸의 성장과 성숙을 촉진하려면 그리스도 아래서 목사와 회중 사이는 상호 역동적인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론은 목사 의존형 모델의 교회로서,116) 이는
목회자의 사역 방식과 방향에 따라 교회가 운영되는 제도적이며 전통적인 교회의 모
습이다. 회중들 역시도 전문 목회자 중심의 목회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외부의 어떤
변화들을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회중 중심의 교회는 평신도중심 사역을
강조한다. 매우 민주적인 절차의 교회사역을 주장 하고는 있으나 참여적이기보다는
대표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반 성직자의식이 강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역 중심의 교회는 활동가형 모델의 교회로써 교회의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행동주
의의 교회이다. 교회의 방향은 일견 의미가 있으나 교회 내부의 혼잡함과 무질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공허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성경적인 성장과 올
바른 성숙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으며, 모든 사역이 모이는 교회 중심에 집착되어 있
는 목회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육이 멈춘 성도들을 양산하게 되거나 발육은
되지만 실제로는 타율적이고 의존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할 뿐이다.
구비목회는 구비론에 입각하여 교회를 구비시킨다. 목회자와 회중을 하나의 백성
114)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120-122.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그리스
도가 제공하는 도덕적 지적 수준까지 성숙해 가는 것을 말하며, 몸의 은유의 확대란 교회 안
의 인종구성을 포함하거나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창조된 새 사람까지 나온다.
115) Greg Ogden, 새로운 교회개혁이야기, 49-51. 열등감은 존재의 무력함과 타인과의 비교의
식, 그리고 낮은 자존감에서 오며, 우월감은 자신의 관점을 타인에게 투사하려 함과, 하나님의
선택의식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상호성은 양자를 보완한다.
116) Greg Ogden, 새로운 교회개혁이야기, 111. 목사와 회중은 교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서로 타협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등 뒤로 던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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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성도들을 연결하고 공동체와 함께 성
숙과 성장을 촉진하며, 개인들의 주체적 신앙과 사역이 공동체 안에서 소멸하지 않게
하고, 목회자와 회중의 상호의존관계를 촉구함으로써 사역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려는
목회이다.
모이는 교회가 소수의 사역에 집중되고 성도를 존재 자체로 보기보다는 교회적
은사와 사역을 기준으로 하는 기능을 중시하는 편견을 가질 때 신학적으로 이탈된 사
람의 모임으로 전락하기 쉽고, 관계의 수직적인 의미와 수평적 의미를 공유하지 못하
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구비목회는 항상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촉
진하고 수평적으로 지체들끼리의 상호연결을 중시하는 양자를 충족시키려는 목회 방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비 목회의 교회론은 ‘.....와 같은 교회론’이 아니라 그의 성
전이며, 그의 가족이며, 그의 집이라는 은유를 수용하는 목회이다.117)
이 점에서 성도 각각의 신학적 위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성도들과의
관계로서의 인간, 그리고 참여적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로 발전한다. 이들이 공동
체 안에서 궁극적인 구비자와 연합된 구비자들이며 또한 구비목회자라고 부를 수 있
는 라오스로서의 평신도들이다. 구비목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라오스의 목회라는 점이
다. 이제는 단지 평신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분의 몸 된 공동체
의 일원으로서의 평신도이다. 이는 성직과 비성직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한 백성으
로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라오스의 목회라고 말한다. 그래서 구비 목회의 신학적 기초
는 모이는 교회가 교회의 모임 자체에 목회의 대부분을 치중함을 비판하면서 그리스
도인들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촉진하려는 데 있고, 그리스도의 몸은 또한 세
상을 구비시키려는 데 있다.
그리고 넷째로 구비목회의 직접성과 상호성에 이어 공동체의 ‘구비성’에 대하여
서술하려 한다. 모이는 교회의 목적을 흩어지는 교회에 둠과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구비목회의 근거가 되게 하려는 것이 구비성의 개념이다. 구비성이란 지역 사회의 사
역을 위해 교회를 구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비론의 교회적 측면으로서의 구비목회는 교회와 세상의 가치를 그리스
도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며 세상을 열등한 공동체로 인식하지 않는다.
117) 박영철, 셀 교회론, 175.
36
본회퍼의 말대로 성숙한 세상118)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세상 속에서의 복음전파에
멈추지 않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실행하는 중에 현장 속에 교회공동체의 가치를 심
고 세상까지도 온전케 하는 구비사역을 실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려는 사
역 방법론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주목
한다. 그것을 일직선 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교회→세상이라는 전통적 교회 중심
의 선교론과, 하나님→세상→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적 교회론의 관
점, 그리고 세상-교회-하나님이라고 하는 구비적 관점이 있다.
그래서 구비적 교회론은 기본적으로 선교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삶에 초점을 둔다. 위의 논점들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 도표1 > 사역의 4가지 주요 관점들
위의 도표에서 화살표는 사역의 흐름을 나타낸다. 특히 구비적 관점에서의 사역
은 세상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다시 세상으로 이동하는 역동적 순환이라는 점에 집중
된다. 구비론은 그러한 차원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구비시킨다는 사역원칙
을 갖고 있다. 구비론의 구비목회가 하나님-교회-세상의 구조 속에서 사역을 구비시
키는 관점이었다면 구비론의 세상적 측면으로서 구비사역은 하나님-세상-교회라는 세
상 속에서의 백성들의 삶의 시각으로부터 사역의 동기를 취한다. 따라서 구비적 이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교회와 세상을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입장을 강조한
다. 위의 관점들을 구비론의 시각 속에서 관찰하는 방법은 그 이론들의 중심에 어떤
118) 박재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울: 한울, 1993), 193.
관점 방향성 중심의제
교회적 하나님→교회→세상 일방적 교회의 선교
세상적 하나님→세상→교회 일방적 세상의 선교
구비적
구비목회 교회를 구비 세상을 교회로 진입시킴
구비사역 세상을 구비 교회를 세상에 이식시킴
총체적 사역 세상⇄하나님⇄ 교회 세상과 교회의 균형적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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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자리 잡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체도 소멸시키지 않으면서 삼위 일체
적 쌍방의 관계를 주시해야 한다는 점이다.119)
이런 면에서 교회의 신학적 본질은 관계적 구비에 있으며 삼위일체론 신학 역
시도 구비 목회의 구비성을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모이는 교회는
대 위임령에 공동체의 관심을 몰아가거나, 성도의 교통을 강조하여 찬양과 경배 컨퍼
런스에 치중하거나, 또는 공동체의 가정교회 운동에 주된 관심을 두는 부분적 목회에
전념하려 한다. 교회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건강한 관계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세상과도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120)
그러므로 구비목회의 구비성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 이식하기 위한 일
련의 교회 내부의 준비이며 구비의 신학적 이해에 따른 구비의 목회적 작업이다. 교
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 된 공동체로서의 구심점이 확실하고 관계의 측면에서 만인
에 의한 만인의 사역이 수행될 분위기와 환경, 즉 일치와 성숙이라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면 공동체는 구비적 교회로서의 채비를 갖춘 셈이다.
따라서 구비목회의 핵심은 백성들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며, 그 삶 전체를
목회의 내용으로 구조화하려는 것이다. 구비목회의 교회론은 하나님의 온 백성들의
교회론 임을 인식함으로써 백성들의 일상의 삶과 지역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하면서도121) 공동체의 삶의 가치를 강조한다. 이런 면에서 구비목회는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다.122)
119) Michael Frost and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147. 초창기 교회는 하나님의 관계
와 서로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동등하고도 균형 잡힌 헌신을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초창기의 교회론의 관점에서 보면 중심보다는 균형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초대 교회는 이 세 가지(그리스도, 공동체, 세상)의 광범위한 헌신이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인
식했다. 서로를 구별함이 힘들 정도로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와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
통과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 그리고 대 위임령을 수행하는 데 어떤 차이도 두지 않았다.
120) Michael Frost and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148.
121)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60. 신약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와 마찬
가지로 사람들은 삶의 용광로 즉 인간관계, 일상생활, 직장, 목회의 현장 등을 통해 배운다. 신
약성경에서는 지역교회 외에 성도들을 양육하고 구비시키는 어떤 다른 매개체도 발견할 수 없
다. 구비론은 본질상 상아탑의 이론으로부터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로부터 발생한 삶의 이론이
기 때문이다.
122) R.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297. 구비란 삶과 직결된 용어이며 구비목
회는 성도들의 삶을 준비시키는 목회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앙생활이란 온전한 삶의 추구
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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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성숙한) 분량에 도달하려는 교회 공동
체의 믿음이 일치된다면 교회는 구비적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고, 그런 공동체
안에는 상상을 넘어서는 다양한 사역의 내용이 흘러넘치게 되며, 누구나 사역자로 구
비될 수 있다. 구비목회는 모든 지체의 삶 속에 숨겨 있는 목회의 내용을 발견해 내
는 목회가 되며, 그러한 발견은 전통적 교회의 목회처럼 교회 의존형 성도들을 더욱
의존적 교인들로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개체성과 통합의 조화와 일치를
통해 모든 성도가 서로의 문제를 책임지며,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며, 주
체적인 사역자로 살도록 구비시키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론과 구비목회의 관계를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구비론의 관점에서
검토했다. 삼위일체론의 신학에 기반을 둔 구비론의 3가지 속성으로서 직접성, 상호
성, 구비성에 대해 서술했다. 그리고 그러한 속성들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성을 추가함
으로써 교회론은 온전해질 수 있고, 교회론이 구비론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근거로 작
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공동체의 온전성은 곧바로 사역으로 이어지게 된다. 구비목
회는 구비사역을 위해 존재하며 구비사역은 구비목회의 성숙을 견인한다.
제 3 절 흩어지는 교회론과 구비사역
흩어지는 교회론과 구비사역은 교회의 사역적 측면을 다루려는 것이다. 모이는
교회의 온전함은 곧 흩어지는 교회를 온전케 한다. 두 가지 형태의 역동적 사역이 곧
교회와 세상의 쌍방적인 소통123)을 원활하게 하고 서로의 벽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보게 하며, 교회가 있는 지역공동체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
재하는 입장에 신뢰성을 더해 줄 수 있고, 성도들에게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더 이
상의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앞 절에서는 구비목회의 신학
적 측면의 3가지 속성을 논함으로써 구비론의 세상적 측면을 다루는 구비사역의 토대
를 언급했다. 에베소서 4장과 5장과 6장은 교회의 공동체성과 몸의 지체들로서의 경
건한 삶을 다루는 성도들의 삶을 말한다.124) 구비론의 관점에서 에베소서를 볼 때도 4
123) Charles E. Van Engen,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240. 교회는 세상에 있는 조직들에 영향
을 미치도록 보냄을 받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세상의 조직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하나
님의 백성과 세상과의 관계는 쌍방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상호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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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구비목회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며, 5장과 6장은 구비사역에 관한 성서적 기초를
제공해 준다.125) 흩어지는 교회론과 구비사역의 비교 검토를 통해 왜 교회론이 구비사
역을 통해서 온전해지는가를 서술하려 한다.
첫째, 흩어지는 교회론은 교회 의존형 사역이며, 교회로 모아들여 다시 파송한다
는 교회 중심의 사역훈련을 강조한다면, 구비사역은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
에 사는 성도들의 삶을 사역의 기반으로 두는 사역방법이다. 그 방법은 교회와 세상
의 균형, 복음과 삶의 일치, 일과 사역이 하나 된 방향을 지향하게 한다. 교회는 훈련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가
종종 간과된다126)고 한다. ‘서로가 서로를 구비시킨다’는 구비론의 중요한 명제는 공동
체의 하나 됨에 있지 탁월한 소수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있지 않음을 거듭 강조했
다.127) 더더욱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을 온전케 하려는 몸일 때 몸으로서 의미가 있다.
교회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평신도는 사역 속에서 함께 성숙하고 함께 온전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구비사역은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세상 속에
서 사역의 현장을 점유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공동체는 세상에 들러 쌓이기
도 하고 세상을 품기도 하고 세상에 맞서기도 하면서 세상을 변혁시키려 한다.
두 번째의 비교는 흩어지는 교회의 선교는 개종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전파와
사회봉사라는 선교 구조를 갖는 제한된 선교 방침128)을 따르지만, 구비사역은 모든 하
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파생된 삶과 직결된 선교사역이다. 구비라는 용어 안에 복음전
파와 사회봉사가 포함되어 있다. 교회의존형 사역은 하향식 구조 속에서 교회의 계층
화를 점점 고착시키며 흩어짐을 강요하는 ‘흩어지게 만드는 선교우선주의’를 표방하
나, 구비사역은 성도들의 은사와 직업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주체적이며 자발적인
124) Charles E. Van Engen,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85.성도들의 삶의 성결성은 문화와 경제,
정치와 교육,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변화시켜야 하며 바울의 전신갑주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신갑주로 보고 있다.
125)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39.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
리가 어떤 존재인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의 정체성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126) R. Paul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19.
127) Charles E. Van Engen,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261.
128) Charles E. Van Engen,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257. 저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개
종에 포함된 세 과정을 말한다. a)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개종, b)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의 개종, c) 예수님이 위하여 돌아가신 세상을 향한 선교 사역에로의 개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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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의 사역을 강조한다. 교회와 세상을 균형 있게 보는 해방적 시각은 성도들의 삶
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한 관점이다. 삼위일체의 내부적 사역의 본질이 외부적
사역의 신학적 준거가 되듯이, 교회 내부의 만인 제사장적 목회의 환경과 분위기는
세상 속에서 통제받지 않는129) 모든 라오스(해방된 평신도/하나님의 백성)의 만인 사
역자의 선교가 수행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세상을 교회로 끌어모아 선교적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복음화하려는 흩
어지는 교회론의 구조는 구비론의 이상을 구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를 교회와 동일시하는 오류 속에 빠져들거나 모든 이슈를 교회화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 거기에는 교회의 4대 본질130)과 4대 사역이 존재할지는 몰라도, 성도들의
삶은 사역 이후로 미루어지거나 성도들의 삶이 교회로 종속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은
연중에 교회의 종으로 전락할 소지가 크다. 구비사역은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이슈화
하고 그들의 삶을 준비시키는 사역이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직의 실천 방안이기도 하
다.
셋째, 흩어지는 교회의 선교가 성도들의 의사와 결코 무관하게 전도자의 삶과 말
씀 생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비사역은 성도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실질적
인 문제를 거론하고, 대안을 찾는 현장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131) 살아 있는 사역이
란 평일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구체성을 말한다. 종래의 교
회는 입술의 고백을 통한 예배가 안식이지만 구비사역은 사역이 안식이며 안식이 곧
삶이라는 관점에 서 있다.
넷째, 흩어지는 교회론의 교회 중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관점보다는 교회의 입
장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구비사역은 교회와 세상을 그리스도의 입
장에서 갱신시킴과 동시에 두 측면의 상호 관계를 촉진한다.132) 구비사역은 흩어지는
129)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68. 성도를 구비시키는 구조는 그리스도와 몸의
직접성에 달려 있다.
130) Charles E. Van Engen,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116. 4대 본질은 통일성, 성결성, 보편성,
사도성을 말하며 4대 사역은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마루투리아 사역을 말한다.
131) William Diehl,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243. 삶의 신학으로서 구비 사역은 그리스도인
으로서 겪는 실제 딜레마를 다룬다. 주일 아침 교회에서 고백하는 신앙과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평신도들이 표현하는 신학은 서로 간에 큰 괴리가 있다.
132) Charles E. Van Engen,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239.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 상황과 상
호 관계를 맺으며 선교에 관심을 집중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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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론에서처럼 성도들을 대위임 명령을 위한 타율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
라,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상과 사역을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신학적 해석을 통해 대위
임령의 주체적인 사역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구비시키는 사역을 말한다. 라오
스의 교회사역은 곧 세상에서의 사역과 다르지 않다.
구비사역은 흩어지는 교회론과 선교적 교회론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창조적 상호관계133)를 통해 교회가 교회 되게 하려는 사역이다. 구비
란 온전함이라는 의미에 가장 근접하다고 했다. 다양한 교회론들이 백성들의 삶의 측
면을 중시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입장을 교회론의 이론에 짜 맞추는 식의 의도된 부
흥을 강요할 수 있다. 흩어지는 교회론의 온전함은 모이는 공동체의 온전함에 달려
있다. 지역 사회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
회는 지역주민들과 연결된 성도들의 공동체를 인식함이 중요하다. 그런데 교회는 특
별한 교회의 용어와 개념들, 의식들, 전례들, 그리고 행사 등을 통해 세상과 분리되려
는 경향이 강하다. 지역 주민들을 교회적 사람들이 되도록 프로그램화하려는 것은 교
회와 세상의 소통에 벽을 세우는 격이 된다.
다섯째, 은사의 입장에서도 교회의 은사들과 세상의 직업들을 별개인 것으로 지
나치게 강조한다. 사역의 목적도 교회의 세상화에 있지 않고 공동체 내부의 돌봄과
성장에 두려 한다. 흩어지는 교회는 교회의 선교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외부를 향한
사역에 초점을 두기는 하나 그것은 평신도에게 목회의 일을 위임하는 일이거나 교회
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구비적 교회는 특
히 이러한 교회의 약점들을 보완하려 한다. 세상과 교회의 상호 관계를 중요시하는
역동적인 교회론134)의 기초를 놓으려는 것이다. 몇 가지 교회의 모습이 소개된다.135)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로서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계속 상호관계를 가지며 변화해 가는 세상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진다. 교회는
133) Charles E. Van Engen,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238. 상호 관계란 교회가 섬겨야 할 대상
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134) Charles E. Van Engen,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239.
135) Charles E. Van Engen,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125 저자는 지역교회의 선교적 의도를 다
루면서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로서,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함으로써, 선교하는 교회로서, 그
리고 선포하는 증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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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교량이 됨으로써 밖을
향해 뻗어있을 때 의미가 크다. 보내심의 본질은 성육신적 그리스도의 사역136)에 근거
한다.
그러므로 세상을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유입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생한
상황 속에서 사역을 펼치려는 것이 구비사역의 목적이다. 그리고 교회들의 연합에 관
한 의지를 가지며 평신도들에 관한 재인식을 통해 사역의 현장화를 시도하려 한다.
흩어지는 교회가 교회 중심성을 강화하면서 세상과 문화와 상황 속으로 스며들려는
의지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구비사역은 교회 중심성을 내려놓고 그리스
도를 중심으로 교회와 세상을 삼위일체의 사역원리에 입각하여 하나로 간주하고, 교
회와 세상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통합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사역에서는 삶이
곧 사역이 되고 삶이 곧 공동체와 세상을 연결하는 교량이 되고 각 성도가 서로의 삶
을 인정하고 상호 교통 속에서 세상을 위해 서로를 구비시키는 구비적 공동체가 되게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공동체는 한 사람의 지도력을 통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고 서로
가 서로를 구비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만인에 의한 만인의 사역으로 확장되
어 갈 수 있다. 즉, 구비사역은 역동적이고 총체적 교회론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
다. 역동적이란 사역의 시작을 교회와 세상의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구비목회와
구비사역의 원리적 상호사역에 따라 어디에서든지 만인 제사장 사역을 수행한다는 의
미이며, 총체적이란 삼위일체적 사역이며, 공동체적 사역이며, 교회 안에 있는 세상과
세상 속의 교회를 은사와 사역이라는 맥락에서 통합하는 사역을 말한다.
교회론과 구비사역의 관계성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으나, 교회론이 만인 사역자화라는 구비론의 온전함 안으로 흡수될 때 새로운
교회의 사역을 태동시킬 수가 있다. 즉, 구비사역은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균형있게
관찰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본다는 점에서 사역의 거점이 어디인지에 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며 다만 직접성과 상호성 그리고 구비성이라는 구성요소를 갖춘 공동
체인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된다.
136) Michael Frost and Alan Hirsch, 새로운 교회가 온다, 74-78. 성육신이란 선교적 과업 전
체를 보는 신학적 프리즘이다. 그 개념 속에는 동일시와 지역성, 함께 거하시는 초월자, 그리
고 인간의 형상을 지니는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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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구비론의 세상 속에서의 사역과 흩어지는
교회론의 봉사가 외관상 일치되는 면이 있어 보이나, 내용 면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구비사역은 교회공동체의 일치와 성숙을 통한 한 백성으로서 세
상을 향한 사역에 열려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론은 만인의 사역에 관한 목표는 가지고
있으나 구비되지 못한 불완전한 공동체로서 사역에 치중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
적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교회 중심의 삶으로 세상을 끌어 드리려는 성장 논리에 사
역의 방향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비론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주변 환경
에 관한 전략 부재와 그리스도의 세상성을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하나님
의 선교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도 하나님 중심의 선교를 교회 중심의 선교에 집중시킴
으로써 선교적 배타성과 일방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구비사역은 해방된 라오스의 은사와 사역이라는
단순 개념 속에서 사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매우 역동적이고 삶 속에 정착될 수 있는
선교적 의미를 내포한다. 구비사역은 모든 구비가 성도들의 삶과 지역 사회의 현안들
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 안에서 의제를 발굴하여 사역을 추진하며, 동
시에 구비목회와 구비사역을 역동적으로 순환시키면서 교회를 온전케, 세상을 온전케
하려는 구비론의 이상을 구현시킨다.
교회론과 구비사역의 관계를 사역적 차원에서 검토했다. 구비사역은 흩어지는 교
회론과 같이 교회의 외부적 현실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흩어지는 교회론의
자체의 한계 안에서 사역을 수행한다는 약점이 구비사역 속에서 온전해 져야 함을 촉
구했다. 구비사역의 온전한 관점은 교회와 세상을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는 사역이라
는 것과 백성들의 삶 속에서 교회와 세상이 수렴되어야 함을 언급함으로써 구비사역




만인에 의한 만인의 사역을 주장하는 구비론의 신학적 특성은 교회가 신앙의 직
접성, 공동체성 그리고 구비성을 모두 포함하도록 촉구하는 데 있다. 이를 구체화하고
동력화하려면 교회는 소그룹과 예배와 사역의 일관된 흐름을 따라 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소그룹과 예배는 내적 사역이며, 또한 교회공동체의 일치와 성숙을 지향하는 모
이는 교회에 중점을 둔다. 사역이란 공동체의 온전성을 세상에 이식시키려는 흩어지
는 교회와 관련된 개념이다. 따라서 위의 구비론의 3대 신학적 특성과 3가지의 구비
전략의 관점에서 구비론의 사례로서 원주 영강교회와 서울 한신교회를 분석하고 평가
한 후 세이비어교회를 다루면서 구비론에 관한 사례현장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려고
한다. 원주 영강교회는 필자가 직접사역을 담당했던 교회이고, 서울 한신교회는 필자
가 소속된 한국기독교 장로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이며, 세이비어교회는 구비사역의 현
장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제 1 절 구비론의 사례로서 원주 영강교회
구비론의 관점은 성도들의 삶을 중시하며 교회는 이를 위해 모든 성도를 구비시
켜야 한다는 대명제를 따라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점에서 구비자들이라고 부른다. 예배와 공동체 생활과 일상 속에서의 삶의 상호관계
가 유기적 연결 속에 있게 하자는 것이 구비론의 사역방향이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
지는 교회의 균형을 주장하는 구비론의 첫 번째 사례로서 원주 영강교회가 사역하는
지역 사회 안에서의 헌신과 섬김을 살펴봄으로써 교회의 사역들이 구비론의 방향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온전히 균형 잡힌 헌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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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갱신되어야 하는지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1. 교회의 개요와 구비적 환경
원주 영강교회137)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의 교회로서 ‘기도와 사회참여’라는 방
향을 앞세워 안으로는 갑절 성장과 밖으로는 하나님의 평화 운동을 추구한다. 이는
예수 믿고 천당이라는 단순 복음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믿고 독립운동하고 천당138)이
라는 교단의 예언자적 신학 방향과 궤를 같이한 것이다. 대부분의 교단 소속 교회가
교회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통한 민주화 운동에 주로 헌신함으로써 교회 성장에 관
한 관심과 전략이 거의 부재한 상황이었을 때 영강교회는 집단적이고 뜨거운 기도 운
동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교회적 은사운동을 통해 안으로 체험적 신앙을 강조
함으로써 교회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성장의 표어들이 교회의 흐름과 전략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표어들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 기도가 만사를 좋게 변화시킨다’가
대표적인 구호로 볼 수 있다. 성서에 나타난 기도들을 근거139)로 04시 40분 새벽기도,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30분까지 이어지는 철야기도, 모든 성도를 기도로 이어
주는 24시간 연속기도, 주일 설교자를 위한 기도회, 정시기도회, 토요일 밤 9시기도회
통한 주일 준비기도회, 그리고 정기적인 기도원 기도 등을 통해 성도들을 영적으로
구비시키는 탁월성을 보인다.140)
기도 운동으로만 멈추지 않고 그러한 교회 내의 기도운동이 사회적 과제들에 대
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고 지역 사회의 가난과 소외를 돌보며, 동시에 시국 성명서
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참여와 연결되어 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되었
다.141) 교회가 이러한 양방향의 목회를 견지하는 일이란 매우 힘든 일임에도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얻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구비적 환경을 분석해 본다면 강원도 전 지역과 원주는 진보적 교회 또는
137) www.wjyk,co.kr 1959년 6월 28일 창립예배, 담임 서재일 목사.
138) 서재일, 기독교인 된 나는 (서울: 선교문화사, 2000), 214.
139) 서재일,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 (서울: 선교문화사, 1996), 163-174
140) ‘2004 교회 요람’, 원주 영강교회, 87.
141) 서재일, 빛 되는 교회 성장 (서울: 기독교서회, 1999),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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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형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는 보수적 환경이었다. 특히 감리교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감리교의 교세와 교회들이 지역 사회의 중요 요지들에 이미 세
워져 있었지만, 전통적인 성향의 정서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제일 감리 교회, 태장 감
리 교회 등 규모가 작지 않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미 설립되어 있었다. 이후에 통합
측과 합동 측 장로교회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지역 사회의 교회들은 성장의 시대
를 계속 누리고 있었다. 1,000명 이상이 되는 5개의 대형교회가 지역적으로 5개의 장
소를 균등하게 거리를 두면서 세워졌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교회들이 보수적으로 회귀 되었을 때 교회
의 사회참여와 불의에 대한 저항`142),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신학에
기초하여 영강교회는 성의와 성가대 가운을 입고 거리로 행진하는 십자가 시위를 앞
서서 나감으로 지역 사회에 교회의 존재감을 알리기도 했다. 교회들이 기독교 정치참
여에 거리를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예언자의 성서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원
주 영강교회는 기도와 사회참여라는 수레의 양 바퀴 운동으로 지역 사회에 영강교회
에 관한 인식을 공고히 했다. 그러한 교두보로서의 교회는 함석헌, 김대중, 문익환, 한
완상, 문창모 등 지역의 종교 지도자 및 수많은 지식인을 연달아 초청하여 지역의 사
회적 의식을 일깨우면서 시국강연회를 지속적으로 열며 독재 군사정권과 맞서서 싸웠
다.
교회는 시국의 흐름을 타면서 지역에 민주인사들과 야당 지도자들이 교회예배에
참여하게 되었고, 전교조 및 지역에 민주 청년 시민회 등 다양한 계층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이면서 교회는 성장해 갔다. 나아가 지역 정가들의
선거 속에서 교회의 식구들 가운데 도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정치인 및 공무원들이
당선되면서 지역 사회 속에 깨어있는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처럼 보수적 성
향의 군사도시인 원주라는 지역 정서에도 불구하고 사회참여에만 집중된 교회가 아니
라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지기도 하면서 또한 교회의 균형은 유지되었고, 가난하고 헐
벗은 사람들의 구제와 돌봄 역시도 활발히 진행되고 교회건축 역시도 장애인들의 예
배당 접근 통로를 만들어 장애인과 함께 개혁해 가는 교회로서도 인식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우사역이 전개되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었다. 지역의
142) 서재일, 순종과 저항의 기도 (서울: 선교문화사, 199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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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와 환경을 극복하는 데 성공한 교회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 이전을 하게
된다. 교회건축과 함께 교단소속의 교회가 전무했던 지역 사회 안에 3개의 교회를 해
마다 하나씩 개척했으며 해외선교에도 가담하기 시작했다.143)
2. 교회의 목회 구조와 전략
영강교회는 평신도 지도력 훈련을 통한 교회 성장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교
회의 구조는 지역 사회를 바둑판처럼 또는 저인망 그물처럼 촘촘히 조직화하여 갑절
성장과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면서 불의와 부패에 대한 원인을 사역 중에 발견하고 개
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구원에 관해서도 동일한 관심을 기울였다. 교회의 구조는 경
쟁을 통한 성장구조로 되어 있다. 구역과 기관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성도들의 은사에
따라 다양한 선교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교회와 지역 사회를 효율적으로 조직화했다.
이와 같은 조직의 목적은 평신도 지도력을 개발하자는데 두었다.
먼저 지역조직으로서 구역구조이다.144) 일종의 통반 조직처럼 지역 사회를 7개의
교구로 세분화하고 교구 안에 100가정 이상을 포함하는 20-30개의 구역을 섬기면서
구역의 친교와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전도를 위해 구역식구들을 구비시킨다.
하나의 구역은 여신도 중심으로 인도자와 구역장을 포함한 5-7명의 구역식구들로 구
성되어 있다. 년 말에 부흥된 구역은 분가를 만들면서 새로운 구역을 생산하지만 그
렇지 못한 구역은 자연 소멸하기도 하고 교구장은 구역재편 때마다 교체되며, 목회자
들을 중심으로 사고구역을 수습하기도 하고 인도자와 구역장 같은 평신도 리더그룹들
은 2-3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구역들을 개척하기도 한다. 구역조직은 해마다 전면적으
로 갱신된다. 구역장 훈련이나 남신도 제자훈련 등도 담임목사가 지도한다. 구역은 인
물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인물 키우는 영강’이라는 표어 역시도 이 교회를 이해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교회의 구조로서 기관조직이 있다.145) 기관조직은 연령대별, 성별을 중심으
로 조직된다. 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한 나이 차가 없는 기관으로 구성하는 것
143) ‘2004 교회 요람’ 원주 영강교회, 3.
144) ‘2004 교회 요람’ 원주 영강교회, 13-19
145) ‘2004 교회 요람’ 원주 영강교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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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칙으로 하며 30-40명 정도의 성도로 구성한다. 각 기관은 각각의 사업계획들을
세워야 하며 기관마다 핵심 연중 중점 사업 등을 가지고 장애인과 함께 봉사하도록
구비시킨다. 교회는 연령대별, 성별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신앙생활의 감사와 성장
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공급하는데, 예를 들면 기관 찬양제, 고난주간
연극제, 기관의 특성에 맞는 월별 구제와 장애우 영친 맺기 등을 통해 기관 또래들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기관의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기도 한다. 목회는 연간
사업계획표와 기도와 목양 중에 발견된 예배와 주보광고를 실천하면서 성장 목회를
추구했다.
셋째 교회의 구비구조는 각양 선교단으로 구조화되어 있다.146) 선교단은 성도들
의 취미와 관심사, 및 은사들을 중심으로 연령과 성별을 초월해서 조직되어 있다. 예
를 들면 환경, 미디어, 하모니카, 풍물, 게이트볼, 축구, 관악, 현악, 댄스 선교단 등 누
구나 자신의 관심에 따라 다양한 선교단을 구성하고 강습회를 갖기도 하고, 기능을
익히고 구제와 봉사활동 등을 이어감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구비시킨다.
교회는 이러한 세 가지의 구비구조를 가지고 지역 사회를 섬기며 봉사해 오고
있다. 그런데 구비론의 본질적 측면에서 교회를 관찰해 볼 때 근본적인 수술이 요청
됨을 부인할 수가 없다.
3. 구비적 관점에서의 교회의 평가
구비사역의 주된 논조는 목회자 일인과 특정 지도자 몇 사람의 헌신을 통해 사
역이 수행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성도가 사역의 주체가 되도록 교회를 구비시켜야 한
다는 것이다. 구비적 관점의 평가 기준은 교회의 직접성과 상호성 그리고 구비성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 방안으로써 소그룹과 예배와 사역의 연관성의 입장에서 교회를 평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주 영강교회를 평가해 볼 때 근본적인 교
회의 갱신이 요구된다. 구비사역의 관점에서 교회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회의 사회참여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구비사역과 사회 참여는 많은 연
관성을 가지고 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성도들의 삶의 관점을 중시하는 것이며 적
146) ‘2004 교회 요람’ 원주 영강교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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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측면에서는 대 사회적인 이슈와 정치적인 저항의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
다. 구비론의 사회참여의 방향은 성도들의 삶의 문제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는 점이다. 사회참여가 교회가 나서서 사회 정치적 문제들을 교회로 끌어들여 교회의
이슈로 기정사실화하는 목회는 성도들의 신앙에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
교회의 사회참여는 목회자의 정치적 성향과 신학적 방향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내의 성도들의 현실문제로부터 발흥될 때 교회 전체의 자발적인 참여의 폭을 넓히면
서 개인 구원을 넘어 공동체적 사회구원이라는 성서의 정의적 측면을 정상화할 수가
있다. 정치적 리더십과 성서적 리더십은 다르다.147) 구비적 갱신이란 목사의 일방적
신학방향에 따르는 성장 위주의 목회가 만인이 참여하는 사역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
미한다.
이를 위해 목사는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목회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하고,
목사는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직접성을 촉진하기 위해 중매자의 위치에 서서 성도들
의 필요와 관심에 근거한 성서적 관점을 촉진해야 한다. 즉 성서의 말씀을 직접들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구비시켜야 한다. 성서의 예언자적 전통에 충실하려면, 즉 성서와
의 직접성을 격려하려면 사회 참여적 이슈에 대하여 현장경험과 주제에 따른 성경공
부와 신앙서적의 학습을 모든 성도가 공유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촉진하고, 특히 성
경연구 교재로 사용되는 ‘일곱 문제로 푸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서재일 목사 저)
은 단순한 성구사전 수준의 주제별 교재를 탈피하여야 하고, 일곱 말씀의 흐름 속에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사역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적 갱신이 있어야 하며, 본
문을 선정할 때도 성도들의 삶의 문제로부터 건져 올린 다양한 주제들을 교재화해야
한다.
둘째,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상호 간에 사회적 문제에 대
하여 공감할 수 있는 분임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토론
중에 서로의 일상의 문제와 아픔을 방치하지 않으며, 지역 사회의 이슈에 대하여 ‘한
주간의 이웃사랑 실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면 자발적인 헌신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
다. 이러한 일들은 성도들의 생활 주위에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이 교회 전체 회중들에게 알려지고 협력과 공감을 얻기 위해 한 달에 한
147) 유성준, 예수처럼 섬겨라 (서울: 평단, 2009),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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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공동예배 후 성도의 친교 시간에 의제 발표와 질의응답의 특별한 시간이 제공되는
성숙한 교회로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참여의 의제들은 소그룹 차원의 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지역 사회의
과제들을 의제화 할 수 있도록 자질을 능동화하고 구비시켜 나가야 한다. 크고 작은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구비사역은 목회자의 참된 카리스마인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교회공동체를 구비시키는 일이 가능하다. 또한, 참여의 본질은 위에서 지시하는 목사
의 권력으로부터가 아니라 말씀과 성도들의 신앙고백을 받들어 섬기려는 목사의 의식
과 세상의 바닥 사람들과의 연대 속에서 파생된 약자들의 소리로부터 산출되어야 한
다. 이런 방식은 모든 교회가 공감하는 방식이기에 자발성이 뒤따르며 교회연합 사역
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교회공동체와 함께 낮은 곳으로 스며드는 것, 구비사역의 본질
이자 성서적 사역의 출발이다.
두 번째는 지나친 교회 성장에 관한 평가이다. 교회의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급하자면 말씀목회가 교회공동체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 충분히
공급될 때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다. 공동체의 환경이 말씀으로 훈련된
공동체가 될 때 성도 개개인의 인격이 자라고, 공동체의 관계와 신앙 역시도 성숙해
진다. 말씀의 구비가 된 공동체는 사역에서도 자발적이고 능동적이 된다.
그러나 원주 영강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양육과 훈
련구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말씀목회와 훈련이란 초보적 수준의 성경공부를 의
미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예수 믿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주
체적인 사역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믿고 기도하고 목사의 사역에 동원되는 교회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구비시켰다는 것이다.
구비사역의 원리는 모든 성도가 목사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일대일의 관계
설정이 확고하도록 구비시키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상호구비를 통해 교회와 세상과
의 역동적인 관계를 말씀의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있다. 그런데 성장을 위
해 해마다 갑절 성장의 표어를 내걸고 공동체를 이끄는 목회방향은 경쟁구조 속에서
공동체를 약화하고 결국은 수동적인 성도들을 양산하게 된다. 교회를 프로그램화시켜
성도들을 동원하는 데 몰두하고, 성도들의 삶이 교회의 프로그램에 따르는 온전한 순
종을 신앙심의 기준으로 평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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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사역은 쌍방이 소통하는 사역이며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는 믿음 위에 세워
지는 사역이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지체로 세우기 위
해 교회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해야 한다. 일방통행식의 목회는 늘 성장의 왜곡을
낳는다. 교회의 정치적 참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창조해 내거나 분담
하기보다는 하향식 목회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구비적 교회 성장은 교회의 성숙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양적 팽창에 초점을 맞
추는 사역이 아니다. 성숙한 교회의 방안은 다음의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성숙의
본질로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성서적 인격에 기반을 둔 존재의식이다. 말씀이
빠진 사회적 행동은 성도들의 공허와 혼돈을 해결할 수 없는 목회적 패착이 되며, 교
회공동체를 점점 더 교회 중심의 신앙에 얽매이게 한다. 그 결과 성도들은 신앙과 삶
의 분별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스스로가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
공받지 못함으로써 성서 해석에 관한 이해나 일상 속에서의 신앙적 결단들도 목사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초보적 교회에 머무르게 된다.
구역 조직 또한 지역의 현안과 이웃들의 돌봄과 관심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성
도는 흩어진 교회이다. 성도의 삶의 주변이 곧 사역지이며, 그 사역의 혐력과 공감은
교회로부터 나온다. 갑절 성장은 질적 팽창을 통한 결과물이지 성장만을 중요시하는
발육중심의 목회와는 거리감을 두는 편이 현명하다고 본다. 성도들의 관심에 더욱 집
중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것이다. 성도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
우고 기도와 봉사와 선교에 매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물을 키우는 교회가 교회의
슬로건이다. 그러나 제자훈련이라든지. 성도의 성숙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는 인격의 성숙을 보장할 수가 없다.
구비사역의 차원에서의 영강교회를 위한 마지막 평가는 사람을 구비시켜 지역
사회 곳곳에 그리고 국내외 선교지에 사람들을 사역 의제에 따라 심는 혁명적이고 구
비적 전략을 구사했으면 하는 것이다. 구비사역은 지역의 요구에 늘 열려있는 사역이
며, 지역적 의제가 곧 교회 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하자는 사역방향을 가지고 있
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사역공동체, 목회가 성도들의 은사를 통해 구비된
공동체의 능동적 사역은 만인 제사장들을 배출함으로써 평신도 지도력을 통한 교회
성장이라는 교회의 사역방향을 구현해 낼 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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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영강교회의 구비적 노력은 안으로 영성과 리더십 학교 그리고 밖으로 선교
와 사역자 학교로 기존의 조직을 전면 재편할 필요가 있겠다.
제 2 절 구비론의 사례로서 서울 한신교회
구비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한 백성과 온 백성이라는 신학적 근거를 가진 만인
제사장의 논리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반석 위에 사람을 세워 변화된 삶을 살게 하고,
성도의 삶이 곧 사역이 되게 하자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교와 별세신앙으로
알려진 서울 한신교회를 분석하고 평가하려 한다. 즉, 만인 제사장을 강조하는 구비론
과 한신교회의 존립 근거가 되는 별세론의 관계를 숙고하려는 것이다. 구비란 세상
속에서의 성도들의 삶을 증명하는 실천적 행위이다.
1. 교회의 개요와 구비적 환경
한신교회(1977년 6월 5일 창립, 현 담임 강용규 목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소
속된 교회이다. 교단은 한국의 역사와 민족 구원에 관한 예언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
다. 한신교회의 설립 취지는 이러한 역사의식에 기반을 둔 ‘한국민족을 신자화하자.’는
비전에서 읽어 볼 수 있다.148) 그 비전대로 한국의 교계를 놀라게 할 성장을 보이면서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중의 하나로 부상했다. 창립 목회자인 이중표 목사는 안으로는
민족의식을 밖으로는 말씀의 케리그마를 목표로 두고 목회에 전념한 인물이었다.149)
교회 성장론이 거의 부재했던 기장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3000성도/30억 예산)로
부흥을 일군 교회로 알려졌다. 이중표 목사(1938-2005)의 개척(1977)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재해석한 “별세”라는 용어는 교회 성장의 모든 것을 반영한다. 별세(갈2:20)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신앙적 삶을 말한다. 별세는 ‘다른 세상’이
라는 뜻으로서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신앙의 개념이다.150)
그리고 별세의 특징은 신학적 이론이나 말씀의 고백이 아니라 성도들의 생활 속
148) 김은일, 교회 성장과 목회자의 리더십 (서울: 쿰란, 2008), 102.
149) 김은일, 교회 성장과 목회자의 리더십, 103.
150) 이중표, 별세의 영성 (서울: 쿰란, 1997), 26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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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나고 역사와 민족 속에서 드러날 삶과 현장의 고백이라는 점이다. 참된 별
세는 곧 부흥을 불러오고 부흥은 팔복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인데, 별세는 사도적 영
성과 순교적 인격과 선교적 삶으로의 변화를 포함한다. 1대 목사의 별세목회 이후에
현재는 2대 목회자인 강용규 목사가 시무 중이다.
둘째, 교회의 구비적 환경은 서울의 강남지역에 세워진 교회(창 49:22)라는 점이
다. 강남지역은 서울 버스 터미널과 지하철, 수많은 아파트 숲, 그리고 서초동 그린벨
트와 법원 검찰청, 및 학교들로 들러 쌓여 있는 엘리트 지식인들의 거점지역이다. 그
래서 성도들의 학력과 지적 수준들이 높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정신에 따라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은 사역이었다. 그리고 70-80년대의 교회 부
흥시대를 지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새로운 세대들의 출현으로 인해 교회들은 활로를
모색할 때도 한신교회는 정체의 시기가 없었다. 개척 초기에는 축호전도, 노방전도 등
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가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고 성도의 수적 부흥이 계속
되면서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다. 교회의 구비적 환경은 부흥과
함께 변화되었는데, 이를 위한 대책으로 별세 신학에 기초한 케리그마 설교에 온전히
집중하는 목회를 전개함으로써 쇠락의 바람을 피할 수가 있었다. 케리그마 설교가 구
비론의 직접성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2. 교회의 목회구조와 구비사역 전략
이처럼 별세신학에 기반을 둔 교회의 목회구조와 사역전략은 선교구와 남녀 선
교회 그리고 부속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구비론의 상호성을 이해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초대 이중표목사가 신학적 기반과 한신 공동체의 국내적 사역에 헌신을
이끌어냈다면 2대 강용규 목사는 교회의 새 성전 건축과 국외선교에 박차를 가하는
발전적 형국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로써 교회의 목회구조는 국내외 선교와 지역
사회의 선교를 포괄하는 목회적 구조를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
는 교회의 균형을 가진 교회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즉 목회에서 선교
로의 전환이 된 것이다.
교회의 부흥은 수많은 사역을 일으키게 했다. 별세의 신학은 영성과 사역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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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냈다. 영성은 삶의 영성이며, 사역은 별세의 행위를 말한다. 구비적 입장에서 교회
를 분석해 보면 7가지의 구비사역을 볼 수 있다.
먼저 교회의 구비는 별세의 신학과 별세의 영성, 별세의 사역에 관한 교회적 차
원의 학습과 이해를 촉진하는 데 있다. 영성적 교회의 개념은 첫째, 말씀의 떡을 먹이
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며151) 둘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살아 있는 성
전으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반영하며 셋째, 민중들의 삶의 자리152)로 찾아가야 한다
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루어진 총체적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53) 말
씀의 구비와 사람 성전의 구비 그리고 민중의 구비로 그 의미들을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민족통일을 구비시키는 사역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역의 민족
적 이해가 민족의 통일을 구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민족의 희년154)을 교회가 선
포하고 민족통일의 지도자들을 구비시킨다는 관점을 말한다. 이는 별세의 민중공동체
의 선언 속에 나타나 있는바 민족의 정의 사회 구현과 양심적인 사회 건설에 헌신하
는 사역을 의미한다.
셋째, 목회자의 구비이다.155) 한신 목회 개발원을 설립하고 전국에 목회자들을 해
마다 2,000명 이상 초청하여 목회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하여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들
을 구비시킨다. 핵심주제는 목회의 현실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그 주제들은 목회,
설교, 인격, 영성, 의식, 선교, 지도력, 성서, 교회, 교육, 예배, 전도, 사역 등인데, 목회
현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세미나 형식으로 제공한다. 현재는 서
울 한신교회는 신학 심포지움으로 변경되어 목회자 연장 교육의 일환으로 한신교회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이 공동으로 신학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분당
한신교회는 예수 영성대학을 설립하여 별세의 영성을 공식화하여 이어 가고 있다.
넷째, 지역 사회 구비이다. 가출 청소년 돌봄 사역과 외국인 노동자 전용병원을
설립하고 외국인들과 나그네 된 자들의 질병과 문제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한다.
151) 이중표, 인생주막 (서울: 쿰란, 1997), 310.
152) 이중표, 복음전도와 설교개발 (서울: 쿰란, 1993), 225. 저자는 그리스도의 선교사역을 만
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일, 그리고 민중들의 섬김으로 말하고 있
다.
153) 이중표, 별세의 영성, 276.
154) 이중표, 별세의 영성, 232-242. 저자는 민중 선교를 희년선교요, 민족의 평화통일 선교라
고 말하고 있다.
155) 김은일, 교회 성장과 목회자의 리더십, 1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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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세계선교의 구비이다. 한신교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세계 선교를 위
하여 2001년에 세운 선교훈련학교이다. 한신교회는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50만 외국
인 노동자와 중국 동포들에 관한 선교와 인권 그리고 복지를 위해 사역을 감당하던
중 세계선교신학대학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변하
고, 고국에 돌아가서는 복음으로 그 민족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도록 교육하고 훈련을
돕고 있다.
여섯째, 사회선교의 구비이다.156) 사회복지 시설선교, 소록도선교, 대안학교 선교
로 추진되어 오다가 밀알회가 설립되면서 체계화되었으며 지난해에는 52명의 소년 소
녀 가장과 388명의 극빈자를 도왔고, 그 외에 267개소의 고아원 및 장애인 단체, 병원
선교, 미자립 교회, 기타 선교 단체 등을 지원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개척 교회의 구비이다.157) 1981년 6월 14일 ‘모든 십일조는 교
회 개척자금과 한국교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사용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교회는
장로 임직시 별세의 기준 가운데 하나로 교회 한 곳을 개척하는 것을 서약하게 한다.
그가 생존에 있을 때 77개의 교회를 개척 지원했다.
모든 사역의 배후에는 모두가 자기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별세의 신앙 고백이 녹아들어 있다. 모든 평신도를 사역에 동력화 하려는 움
직임으로 평신도 성서대학, 남녀 신도회 활동, 그리고 부속기관의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3. 구비적 관점에서의 교회의 평가
위의 일곱 가지 교회의 구비 사역은 구비론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평가를 할 필
요가 있다. 만인 제사장의 교회를 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성도들을 별세시키는
이론화 작업에는 성과를 거두면서 성장을 가져 왔으나 별세의 구비를 시도하는 데까
지 이르지 못했다. 성장은 필연적으로 왕국 같은 교회를 지향하게 된다. 구비론과 교
회론의 큰 차이점은 목회자 한 사람의 설교와 헌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열 사람의 평
신도가 열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사역이라는 점이다. 한 사람이 앞서서
156) 김은일, 교회 성장과 목회자의 리더십, 122.
157) 김은일, 교회 성장과 목회자의 리더십,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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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나머지는 그 한 사람의 사명에 분담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열 사
람을 준비시켜 열 사람과 함께 사역을 수행하자는 사역이 구비론의 주장이다.
제자훈련이나 평신도 목회자론 등의 최대의 과제는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 속으
로 어떻게 침투하느냐가 본질적인 질문이다.158) 이는 지상명령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라오스로 번역되는 만인 평신도에 근거한 구비론은 전도폭발이나,
셀 교회의 배가 이론, 그리고 제자훈련 등 이전의 성장 방식들을 낡은 시대의 유물로
간주한다. 이유는 대부분의 사역이 교회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군림의 사역을 버리
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초점은 세상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세상과 이분화된 교
회 공동체의 사역들에는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구비사역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미 구비된 성도의 삶으로부터 사역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벌써 교회의 벽
을 허물었고, 세상과 교회의 공동성숙과 공동구비의 구조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세상
에 관한 초점 과제를 해결한 셈이다.
한신교회 역시도 대형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더 나은 성장을 원한다면 공동체의
질적 성숙과 지역 사회의 현실로부터 교회 성장을 볼 수 있는 관점의 대전환이 있어
야 한다. 구비사역은 한신교회의 제2의 도약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실
패한다면 교회는 지역교회로서 지역 사회와 분리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위에 존재
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지역과 동떨어진 지역의 선교는 해당 지역의 교
회들의 사명에 속한다. 구비적 영성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밑바닥으로 내려감을 뜻한
다. 이중표 목사의 목회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밑바닥 목회였으며,
삶의 목회였다.159) 그러나 그 영향력이 소수에게 미쳤거나,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별세 제자훈련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실행한 듯하다가 중단된 셈이다.
이것이 교회론의 비극적 결과이다. 그러므로 별세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억눌리고
매 맞고 쫓겨난 삶의 현장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구조적 재편을 시도하고 훈련을 통
한 실천에 옮기게 될 때 별세론은 성숙한 열매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한신
교회를 향하여 ‘별세 지역사역 위원회’를 세울 것을 제안한다. 이는 별세론이 구비론
으로 전환되게 하여 소위 구비적 별세가 되면 한신교회의 목회와 사역은 온전함을 담
158) 배창돈, 섬기는 공동체, 교회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9
159) 이중표, 별세의 섬김 (서울: 쿰란, 2000), 413-415. 그리고 이웃집에 가서 똥통을 빌려다가
분뇨를 퍼서 어깨에 메고 밭으로 나가서 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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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비적 별세란 세상 속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사는 모든 성도
의 사역을 의미한다.
두 번째 제안은 그 결과 구비적 별세를 통한 성도들의 지역 사회 안에서의 사역
이 목회의 주제로 나타날 때 교회와 지역 사회의 벽이 허물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세상이 되고 세상이 교회가 되는 구비론의 비전을 완수할 수가 있다. 이런 교
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대를 이어 성장을 이어가려는 일에 인위적 초점을 맞추기
를 멈추고, 첫째로 세상의 성숙성을 인정함으로써 세상과 동반성숙을 도모할 것이며,
둘째 신자가 되면 섬기는 자의 일을 하는 성도임을 서약하게 함으로써 별세영성과 별
세리더십이 만인의 것으로 옮겨져야 한다.160) 그때 한신교회의 별세 정신은 완성된다.
셋째, 평신도 별세 성경공부반의 과정에 필히 지역 사회의 섬김의 의제와 과제들
을 찾아내는 ‘낮은 눈높이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의 눈높이로 낮
아져 세상의 아픔을 사역의 주제로 만들어 갈 때 훨씬 더 성숙하고 강력한 만인의 영
성과 리더십을 소유할 수가 있다. 별세는 본래 창안자가 교회 안에서의 별세나 소수
몇몇 지도자의 전유물로 착안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실질적인 부흥이란 교회
의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변화 받아 선교적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이중구조가 혁파되고 오히려 사
역의 깊이로 더욱 내려갈 자들만이 공동체 안에 견고한 헌신자로 서 있는 평신도의
교회, 즉 구비적 교회로 갱신될 수 있다. 교회를 자랑할 때 교인 수와 예산을 말해서
는 안 되고, 세상 속에 스며드는 사역의 깊이로 교회가 서갈 때 부흥은 지속할 수 있
다.
넷째, 한신 목회개발원을 통해 목회자의 영성과 목회개발에 전력을 쏟았다면 이
제는 세상 속에서의 모든 평신도의 영성과 리더십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대라고
언급하고 싶다. 2대 담임목사는 2015년 교회의 표어를 ‘장막 터를 넓히는 교회’로 선
160) 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Gemeinsames Leben),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
교서회, 1964), 11-14. 옮긴이 문익환은 이 책에서 본회퍼의 신학은 그리스도론에 집중되어 있
다고 말한다. 칼 바르트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말씀이었다면, 본회퍼에게는 그리
스도는 성도의 사귐 가운데에서 실제로 체험되는 분이었으며, 그 사귐은 세상에 뿌려진 씨들
의 사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 사귐의 목적은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이다. 역자의 통찰은
교회의 모임과 흩어짐을 잘 요약해 주고 있는데, 본회퍼의 저서 중 ‘나를 따르라’는 세상에서
교회로의 움직임을, 그리고 ‘옥중서신’은 교회에서 세상으로 향한 움직임을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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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했다.161) 그리고 교회의 5대 사역 목표 중에 눈에 띄는 것은 해외 교회설립에 관한
내용이 부가된 것이다. 계속된 성장을 강조하면서 해외선교로 성도들의 관심을 돌리
고 있다. 이것이 성장하는 교회의 일종의 공식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교회가 교회의
성서적 본질에 충실하려면 모든 성도가 지역 사회의 억눌리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외
롭고, 집 없는 이들의 현장으로부터 사역의 가능성을 찾도록 구비시키는 일에 교회가
헌신 될 때 성도들의 성숙을 일으키는 교회의 본질에 접근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 학교라는 이름 아래 평신도 영성과 리더십학교를 개교하고 지
역 사회를 전면적으로 섬길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교회 내의 밀알회와 같은
사회 선교적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교회가 성장에서 성숙으로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회는
교회 자체의 성장 이후에 주변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교회의 성숙이란 교회의
일치된 공동체성과 사역의 공동실천 속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중시하는 구비론은 성장이나 양육이라는 단어는 선호하지 않는다. 교회는 이미
양육된 평신도들의 은사를 통해 사역이 전개되도록 구비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코칭이
고 멘토의 역할을 하면 된다.
성장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하듯이 세상은 교회의 시혜와 구제를 받는 대상
으로 간주하고 세상의 성숙성에 관해서는 거의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교회이기 이전에 교회가 종교적 게토가 되려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은 소수
의 엘리트 위주의 성장이 되고 만다. 구비론은 이러한 성장론을 평신도의 입장에서
뒤집으려는 시도이다. 목회자와 몇몇 지도자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교회의 계층
화를 평신도 안에서 탈 계층화함으로써 모두가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게 하려는 것이
다. 그래야 그러한 교회를 세상에 이식시킬 수 있다. 한신교회는 1차 부흥 이후에 아
래로 내려가려는 시도보다는 2차 부흥을 모색하면서 점점 더 확장되고 높아지려는 압
박감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게 보인다. 이는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교회의 마이너
스 성장론의 근거는 온전치 못한 성서 해석에 기인한다. 교회가 3000 성도와 30억 예
산을 말하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한신교회는 얼마나 참된 평신도 사역자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원칙적으로 중요하다. 이는 성장하는 모든 교회에게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원리로서의 구비론을 말하려는 것이다. 교회는 평신도를 얼마만큼 사역
161) www.hansh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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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구비시키느냐에 미래가 달려 있다.
여섯째, 한신교회 교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162) 교인들은 두 가지 희망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는 성도의 친교 강화이며, 두 번째는 훈련받아 제자의 삶을 살
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문이 말하는 바는 교인들의 희망이 공동체성의 강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구비론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사회정의 실현에 관해서는 8퍼센트의 관심에 불과하다는 것은 교회가 여전히 목회자
의 비전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 유아기적 교회의 수준에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교회
의 공동체적 사귐이란 세상에 관한 섬김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체는 세상에서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뿔뿔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을 해야 한다. 그
래서 공동체는 성장한 교회의 얼굴 익히기 식의 친교가 되어서는 안된다. 여기에 하
나의 제안이 있다. 구비론을 실행하게 되면 지역 사회의 정의적 측면을 포함해서 교
회의 사역의 영역이 외부로 확장되어 감으로 성도의 교제의 문제나 제자 훈련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해결점을 발견할 수가 있고 다양한 공동체의 외연 확장의 측면에서도 주
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 따라서 성장한 교회는 공동체의 성숙을
통한 세상 섬김을 위해 모든 성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일곱째, 구비적 교회는 철저히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을 각자의 은사와 삶의 경
륜을 따라 준비시켜 주변 이웃과 지역 사회 전반을 성서적 환경으로 바꿔 갈 수 있도
록 구비시키려는 것이다. 사역자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진리를 심사숙고해서 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사역의 주제에 따라 공동체를 개척해 나감이 요청된다. 그
런데 이전에는 수적 증가에 따라 물량적 개척을 의무적으로 시도했다는 것이다. 개척
은 공동체의 개척이라야 하며, 개척자 학교를 통한 개척이라야 한다. 즉, 훈련받은 사
역자와 사역지 중심의 개척을 말하며 대체로 자비량 사역자들의 개척을 강화해 나감
이 우선 되어야 한다. 위로부터의 성장은 아래로부터의 성숙을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차원의 구비는 교회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역에 불과했다.
구비론은 처음부터 교회 안팎의 밑바닥의 현실에 붙들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라 진지한 훈련을 통해 사역자로 양성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사
회의 약자들을 발견하는 관점을 갖게 하는 일이다.
162) 김은일, 교회 성장과 목회자의 리더십,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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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한신교회가 구비론의 차원에서 볼 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은 사실이
다. 교구를 선교구로 개칭하고, 별세론을 축소하고 선교 중심의 교회로 전환 시켰다고
해서 성도들을 사역자로 구비시킬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별세 제자훈련과 별세 구비
훈련을 겸비한 교회로 목회와 사역의 방향이 재정립된다면 한신교회는 구비적 교회론
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교회 안팎이나 국내외 선교가 모
든 성도에게 동등한 기회로 주어져 만인에 의한 만인의 목회와 사역과 선교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 이전에 설교와 말씀 중심의 교회 부흥은 교회론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 왔기에 구비론과 많은 거리를 두게 된 것이다. 교회 성장은 모이는 교회
를 지향하기 때문에 교회론에 치중하게 되고, 성숙은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
에 구비론에 집중하게 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온전한 성도의 공동체를 통한 사역
에 있다.
모이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교회 안팎의 성도의 생활이
일치되지 못하면 교회 성장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만다. 그것은 반쪽 교
회이며, 반쪽 교회는 세상에서의 정의와 사랑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기대하기가 요원
해진다. 반쪽 교회는 불완전하므로 성도의 수는 증가할지 모르나 어느 시점에 갱신하
지 않으면 현상유지마저도 힘들게 된다. 구비론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지역 사회의 현안에 집중하는 사역을 위한 신앙을 말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사역자를 구비시키기 위해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
고 지역 사회의 현안을 기초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사역자로 구비시
키는 종으로 뒤에서 준비시키며 훈련하는 섬기는 자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
의 교회의 제자훈련 열풍이 거세게 불던 시대에 한신교회는 별세의 신학에 근거한 별
세 제자 훈련을 한국 교회에 소개하면서 양 교회가 강단의 교류를 하면서 한국교회를
견인 한 듯했다. 그러나 후임자들은 한결같이 사역자 구비훈련을 통한 전교인 사역자
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새 성전 건축과 같은 토목 사업에 몰두함으로써 제자훈련과 별
세 훈련의 결과가 새로운 교회 건축으로 결론지어지고 있다. 그것이 교회 성장의 한
계이고 교회가 하나의 종교로 전락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 평가는 후임자 리더십에 관한 언급이다. 이미 서술했지만 1대 목사의 설
교 말씀 중심의 서울 강남권 목회가 다분히 엘리트 목회였다. 성장의 뒷마당에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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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난한 이웃 사람들이 목회의 전면으로 등장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민 교회들처
럼 이중 언어 구사가 가능하고 교단 목회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으며, 해외 유학의 학
위를 소지해야 하고, 현장 목회 경험 5년 이상을 기준으로 후임자의 자격으로 삼았을
뿐 함께 리더십을 공유하는 후임목회자 동역 프로그램이란 목회자 이 취임식 정도였
다. 그리고 1대 목사의 생명을 건 헌신의 목회는 후임자를 세울 여력이 없었던 것 또
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후임자 리더십에 실패했다. 지금의 한신교회는 다시 일인 목회
자 중심의 교회로 회귀했다. 교회의 구조와 전략이 선교라는 용어 속에 모두 함몰되
면서 더 많은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목회자 일인과 몇몇
지도자 중심의 교회로 외양적 규모를 지향할거냐 아니면 대안으로서 구비사역의 인프
라를 교회에 구축해야 하느냐는 교회의 구비적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이다.
제 3 절 구비론의 사례로서 워싱턴 D.C.의 세이비어교회
구비론의 취지에 가장 근접한 사례교회로서의 세이비어교회를 살펴보려 한다. 세
이비어교회는 새들백교회나 윌로우크릭 커뮤니티교회의 교회 성장프로그램에 대비된
작은 공동체를 통한 지역 사회 섬기기라는 섬김의 리더십과 안으로의 여정과 밖으로
의 여정이라는 사역방향을 가진 교회이다.
1. 교회의 개요와 헌신서약서
21세기 평신도신학의 저자인 폴 스티븐스는 교회 안의 삶과 밖에서 하는 사역들
을 온전하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교회의 예로서 세이비어교회를
지목했다.163) 세이비어교회의 교회론은 사람이다. ‘당신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며,
평일의 모든 시간이 교회의 시간이다.’164). 세이비어 교회는 미국 워싱턴 D.C. 슬럼지
역인 아담스 몰간에 있는 교회이다.165) 교회는 1947년에 골든 코스비(Gorden & Mary
163)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64.
164) Elizabeth O'connor, Call to Commitment (Washington, DC: Potter's House
Bookservice, 2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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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by)부부에 의해 ‘에큐메니컬’ 그리스도인의 교회166)로 설립되었다. 1994년 이래로
몇몇의 작은 교회로 흩어졌는데 그 교회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에 의해 이끌어지는 독
립된 교회들이다. 소명을 훈련시켜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구비시키려는 세이비어교회
는 교회의 안과 밖의 균형 있는 신앙 여정을 통해 교회를 성숙시켜 왔다.
안으로의 여행은 하나님과 자신과 다른 제자들의 공동체와 연관된 여행이며, 밖
으로의 여행은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공동사역의 창조
를 말한다.167) 교회는 사람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 서약서에 따라 자발
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창립 초기부터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멤버십
헌신서약서가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의 역할을 한 셈이다. 9명의 창립 멤버들168)이 헌
신서약서를 암송하고 지켰으며 지금도 소그룹과 예배와 사역에 있어서 헌신 서약을
지키고 있다.169) 교회의 핵심가치가 헌신에 있다는 중요성 때문이다. 헌신 서약은 마
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증인의 삶을 표현하고 있
다. 그리스도와의 화해를 통한 공동체적 성도의 삶을 지향하며 에큐메니컬적 교회의
165) 유성준, 예수처럼 섬겨라, 214.
166) 유성준, 예수처럼 섬겨라, 17. 처음 공식예배는 1946년 10월 5일에 Alexandria 제일 침례
교회에서 드려졌다. 그곳에서 교회 헌장과 직제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 그것은 세계기
독교 교회협의회(WCC)의 신앙노선을 따르기로 한 것이었다.
167) Elizabeth O'connor, Eight Day of Creation (Washington, DC: Potter's House
Bookservice, 1971), 12. 저자는 이 책에서 세이비어교회의 목회 방향인 안으로의 여행과 밖으
로의 여행의 의미를 은사와 창조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168) Gorden Cosby & Kayla McClug, Becoming the Authentic Church (Washington, DC:
Potter's House Book Service, 2004), 44. 9인의 명단은 Gorden Cosby 부부, Robert and
Martha Knapp, Feanf and Dorothy Cresswell, Elizabeth-Anne Campell, Rosalie Grenier, and
Esther Zeller 이다. 그 후 1950년 3주년이 되었을 때도 불과 19명의 회원만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치열한 고민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헌신된 회원을 배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교회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169) Dorothy Devers and N. Gorden Cosby, Handbook For Churches and Mission Groups
(washington DC: The Servant Leadership School & Press, 1997), 36. (1) 나는 하나님의 은
혜와 진리의 증인이 되기 위해 여기 지역교회와 연합한다.(2) 나는 교회의 기능은 하나님의 영
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3)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
들이심을 믿는다. (4) 나는 나의 삶과 운명을 그리스도에게 맡긴다. (5)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
인이 되기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한다. (6) 나는 나의 전부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다. (7) 나는 세계의 모든 다른 계층과 기꺼이 화해자가 되는 길을 찾을 것이다. (8) 나는 내
삶의 모든 국면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가져오려 한다. (9) 나는 이 장소를 떠날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 가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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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교회의 두 가지 구비방식과 헌신된 멤버십
안으로의 여행과 밖으로의 여행을 위한 구체적인 훈련 기관으로서 두 개의 학교
가 설립되었다. 이 기관들은 교회의 핵심기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이
며, 또 하나는 종의 리더십 학교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종을 구비시키려는 의미
이다. 헌신서약을 진실로 헌신이 되게 하기 위한 훈련학교이며, 이 두 학교를 통해 지
역 사회를 섬기고, 세계의 교회들과 연합하는 토대를 마련한다.170) 이처럼 훈련의 중
요성은 사람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구비시킨다는 점이다.
교회는 한 사람의 사역자를 배출하기 위해 9단계의 훈련과정을 통한 멤버십 획
득 절차를 가지고 있다.171) 멤버십의 훈련과 평가 기준은 공동체의 일치와 사역의 온
전함에 근거한다. 참가자가 멤버가 되고 결국 멤버십 인증을 받는 훈련의 과정이 곧
교회의 생활이다. 멤버십은 사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개척한 사람에게 수여
되며 멤버십은 세이비어 교회의 모든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 멤버십은 구비된 개인
과 공동체를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교회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준비된 공동체의
헌신된 사역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다. 공동체 훈련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가
구비되었고, 공동체의 현장사역을 위해 종의 리더십 학교가 세워졌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A School of Christian life)는 세이비어 교회의
안으로의 신앙 여정 가운데 있는 공동체 훈련 중의 하나이다. 교회 공동체 내부의 사
역에 주안점을 두고, 학교의 명명된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
설립목적은 참가자들이 기도와 학습과 사역의 균형을 찾고 자기 자신의 영성의 수준
에 따라 헌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하며, 학교는
참가자와 멤버에게 영성훈련과 학습훈련을 강화한다. 이는 세이비어 교회의 강점이기
도 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의 목표는 온전히 헌신된 멤버십을 가진 사
람들을 배출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려는 것이다.172)
170) 유성준, 세이비어교회 실천편 (서울: 평단, 2006), 103.
171) Elizabeth O'connor, Call to Commitment, 27.
172) Elizabeth O'connor, Call to Commitment,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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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비어교회가 중요시하는 학습훈련 교과목들은 전통교회의 성경 공부 교재형
식과는 달리 다양한 주제에 따른 비중 있는 도서를 제시함으로써 신학적 토론이 가능
하고 세상에 관해서 개방적인 사고를 하도록 구비시킨다. 신구약 성경공부 과정과
영성 개발과 미션에 관한 헌신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장교실, 진리에 관한 개방
성에 초점을 두는 교리, 일상의 삶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윤
리, 그리고 책임 있는 헌신과 재헌신을 촉진하기 위한 청지기십에 대해 학습프로그램
을 개설하고 있다.173)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의 훈련과정에서 필독도서에 의한 학습은 교회의 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이다. 학교의 필독서들은 기도와 학습의 병행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헌신된 삶을 세워 사역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에 이어지는 안으로의 여행은 영성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성
훈련은 교회가 공동체의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킨 방편이다. 영성의 기준은
자신174)과 다른 사람들175)과 하나님과의 약속176)을 자발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실천구
조로 되어 있다.177)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학교의 교과 과정의 목적이 되겠다.
크리스천 삶의 학교의 또 하나의 임무는 양육소그룹에 관한 것이다. 성숙한 그리
스도인이 되는 데 요구되는 것, 그것은 교회 내부의 소그룹 공동체 훈련이다. 양육 소
그룹은 멤버들의 훈련을 통해 교회 공동체적인 사역을 구비시키는 일이다. 양육 소그
룹은 교회공동체가 사회적 이슈에 흡수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이처럼 크리스천의 삶의 학교에서는 교회공동체 내부의 일치와 성숙을 구비시키
173) Elizabeth O'connor, Call to Commitment, 195-202. 학습훈련의 교재들을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John Bright, The Kingdom of God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43), John
Castle, Rediscovering Prayer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55), Emil Brnner, Our
Faith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4), Georgia Harkness, Christian Ethic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57), Paul Tournier, The Meaning of Person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7), Paul Tournier, Guilt and Grace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2)
174) Elizabeth O'connor, Call to Commitment, 13.
175) Elizabeth O'connor, Call to Commitment, 27.
176) N. Gorden Cosby, Seized by the Power of a Great Affection (Washington, DC: inward
outward, 2013), 5.
177) N. Gorden Cosby, Seized by the Power of a Great Affection,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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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역에 초점이 있는데, 학습과 영성 그리고 양육소그룹 공동체 훈련 등을 통해 크
리스천들을 구비시킨다.
둘째, 교회는 ‘종의 리더십 학교’(A School of servant leadership)를 개설하고 멤
버들의 사역을 구비시킨다. 크리스천 삶의 학교를 진지하게 마친 참가자들이 현장성
있는 사역에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공동체 내부적 결속력이 외
부적 행위로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을 구비시키는 학교가 ‘종의 리더십 학
교’이다. 공동체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꿰뚫고 나면 사람들의 눈은 지역 사회의 빈민
들의 현장으로 향한다.178)
골든 코스비에 따르면179) ‘사역을 이끄는 소그룹 운동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교
회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리더십의 부족에 있고 소그룹의 내용을 인도하고 섬기는 리
더들의 부재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종의 리더십 학교가
1989년에 설립되었다. 애덤스 몰간에 있는 이 학교의 중심 사상은 억눌린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일에 헌신하려는 것이다. ‘억눌린 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들의 표어이다. 그리고 학교의 정신은 에큐메니컬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를
통해 각자의 상황 속에서 견뎌내고 깨어난 수많은 현장의 사람들을 떠맡아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일으켜 나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소그룹 리더를 훈련하는
학교이다.
종의 리더십 학교는 소그룹 공동체 구성과 양육 그리고 미션그룹을 준비하도록
봉사하는 학교이다. 학교의 핵심 교과과정은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종의 리더쉽,
공동체 세우기, 영적 토대 구축하기, 직업과 소명이해하기, 그리고 억눌린 자들과 함
께하기 위한 개인의 고백들이다. 그리고 삶의 다양한 분야와도 관련을 맺는다.180)
양육 소그룹의 내용은 모두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181) 소그룹 구성원들이자
178) Howard Snyder, 참으로 해방된 교회, 346.
179) Elizabeth O'connor, Servant Leaders, Servant Structures (Washington, DC: Potter's
House Bookservice, 1991), 91.
180)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Elizabeth O'connor의 Cry Pain, Cry Hope
(Washington, DC: Potter's House Bookservice, 1968)을 참조할 것.
181) 유성준, 세이비어 교회 (서울: 평단, 2005), 199-202. (1) 목자는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양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영적인도자는 성령의 임재와 교통 속에 있는 멤버를
돕는 조력자이다. (3) 양육담당자는 그룹 바깥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4)
봉사담당자는 세상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5) 연합 사업 담당자는 지역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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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들은 새로운 멤버를 방문에서부터 입교와 성장 성숙에 이르기까지 섬기고 책임지
는 헌신된 리더들로 짜여 있다.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 성도들의 은사가 발견되고 사
역 방향이 정해진다. 한마디로 안으로의 성장과 밖으로의 사역을 목표로 하는 순환구
조로 되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동 전환구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양육 소그룹에서 성장하는
맴버 중 75퍼센트가 미션 그룹으로 이동하는 데에 실패한다는 사실 때문에 기획되었
다.182) 소그룹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 교회는 두 그룹 사이를 연결하는 이동 전환구조
를 새롭게 구성했다. 전환하는 구조의 방법은 기도와 직업교실인데, 기도교실은 영성
의 취약성을 보강하려는 것이며, 직업교실은 멤버들이 그들 자신의 특별한 직업(소명)
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
종의 리더십 학교의 사역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미션 그룹사역이다. 미션그
룹은 헌신 이후에 재헌신의 절차를 돕기 위해서 구성되었다. 이로 인해 교회는 타성
에 빠질 수 있는 성도들의 사역을 경고하고 재점검하며 교회의 헌신을 재고하면서 교
회 내부의 미션과 외부의 미션내용을 정립한다. 미션 그룹의 일의 핵심은 미션이 교
회의 모든 멤버에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션 구조와 행동은 공동체와
지역 사회 전체를 매우 유연하게 활성화하며 ‘사회 속에 교회, 교회 안에 사회’라는
강령을 실천하려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종의 리더십 학교의 목적은 밖으로의 여행에 있다. 삶의 학교를 통
과하고 소그룹훈련과 양육 미션그룹의 과정을 지나 밖으로의 여행이 이어진다. 공동
체가 종의 형태를 취하는 일이다.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과 함께하는 사역을 말한다.
이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이 전제된 작은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 세상의 모든
분야를 섬기는 미션그룹의 형성을 촉진 시키려는 것이다. 흩어진 교회의 미션, 두세
사람의 공동체의 미션을 말한다. 세상을 위해 훈련된 공동체의 역할이다. 세상에 대한
교회의 대처는 먼저 세상의 필요에 어울리도록 교회의 구조를 은사와 사역의 구조로
갱신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들에 열정을 갖고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로 세우려 했다.
미션은 복음의 헌신이 체화된 삶을 말한다.183)
교회의 흐름을 지향하도록 돕는다. (6) 전도자는 새로운 지역 낯선 영역에서 소그룹의 대리인
으로 활동한다. (7) 소그룹 대표자는 그룹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목자들의 목자이다.
182) 유성준, 세이비어 교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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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크리스천의 삶의 학교와 종의 리더십학교의 비전에 관해서 말하자면, 비
전의 시작은 두 개의 학교를 통과한 리더가 성도들의 은사에 따라 2-3사람의 소그룹
공동체를 구성하고 양육시키며, 지역 사회의 의제에 따라 현장 사역을 수행한다는 것
이다. 종 된 리더들의 희망은 수천 개의 소그룹을 가진 종 된 리더십 공동체들을 개
척하는 것이다. 모든 억눌린 자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꿈을 꾸며, 계획하고, 더 공정한
세계를 위한 행동에 착수케 한다. 개인의 삶의 전환과 더불어 사회의 변화를 꿈꾸게
하려는 것인데,184) 전 도시를 미션을 가진 교회로 본다. 공동체의 질적 확산에 관한
사역의 그물망을 도시의 밑바닥 현장을 중심으로 침투하려는 것이다.
3. 구비적 관점에서의 교회의 평가
구비 사역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역동성을 추구한다. 미숙한 교회와
성숙한 세상을 대조한다. 불균형한 교회와 불안정한 세상을 만인 제사장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온 백성을 지향하는 평신도의 세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교회와 세상이
상호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섬김과 책임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
의 담이 허물어지고,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사역의 변혁이 일어날 것을 바라본다.
이러한 입장은 세이비어교회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한다. 세이비어교회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훈련함을 목적으로 출발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훈련하는 방
법은 소위 안으로의 여행과 밖으로의 여행이라는 공동체 운동 속에서 실천되었다. 즉,
훈련된 공동체의 종 된 그리스도인의 사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은사와 소그룹 사역,
영성과 리더십학교의 입장에서 세이비어 교회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사에 관한 개념정의를 교회적 은사와 사회적 은사를 구별할 필요가 있
다. 교회적 은사는 예언과 방언과 통역, 믿음, 신유 등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표적 같은 것인데,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측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성도들의 삶과 직업 속에서 구비된 사회적 은사들은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이비어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성도들의
직업들에 대해 사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183) 유성준, 세이비어 교회, 37.
184) Elizabeth O'connor, Servant Leaders, Servant structures, 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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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소그룹의 내용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의제화 해야 할 필요
가 있다. 구비 사역은 삶의 사역이다. 의제에 관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의제와 위로부터
의 의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아래로부터는 사회적 약자와 바닥의 현장으로부터
발견된 의제이며, 위로부터의 의제란 정부의 사회 복지와 봉사 정책 그리고 지역 사
회의 자원봉사활동으로부터 생성된 의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양방향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안으로의 여행이 주로 개인과 공동체의 영성을 다루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관상기도와 공동체의 헌신을 촉구하는 영성훈련에 앞서 체계화하고 구비시켜
야 할 부분은 말씀의 영성이다. 세이비어교회의 첫 번째 핵심 구조가 영성인데, 영성
훈련 이후에 사역적 측면은 매우 적극적이나 영성 훈련 이전에 필요한 말씀 훈련을
간과하고 있다. 즉 말씀의 영성 훈련이 프로그램화됨으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스스로
성서 묵상과 말씀의 양식을 통한 영성 있는 사역을 촉진해야 한다.
은사와 소그룹과 영성의 평가에 이어 넷째로 리더십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세
이비어교회의 리더십은 현장의 리더십이며, 섬김의 리더십이다. 교회의 리더십이 섬기
는 리더십에 한정된 듯한 감이 없지 않다. 리더십의 다양한 측면을 다룰 필요가 있다.
만인 제사장의 관점에서 왕 같은 리더십, 평신도 리더십, 영적 리더십, 성경적 리더십,
동반자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원칙의 리더십, 그리고 관계의 리더십 등등을 재고해
야 할 것이다. 리더십이 밖으로의 여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리더십의 방향에서 섬기는 리더십은 보강되어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세이비어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학교와 종의 리더십학교를
통해 소그룹 리더훈련을 구비시킨 후에 헌신과 재헌신의 순환 속에서 멤버들의 선교
적 생활방식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구비론의 구비사역의 입장에서 3개의 교회를 살펴보았다.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온전한 삶과 사역을 목표로 온 교
회가 구비 되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따라 교회가 갱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교회가 만인 제사장 중심의 사역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3교회를 검토해 본
결과 이 문제의식에 대하여 각각의 교회들은 장점과 강점이 있으나 온전함에 이르러
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지적해야 한다. 원주 영강교회는 기도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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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적극적이나, 말씀의 핵심이 결여되어 있고, 서울 한신교회는 말씀의 캐리그마
는 강점이 있으나 지역 사회로부터 사역을 이끌어내는 내용이 약점으로 지적되며, 그
리고 워싱턴 세이비어 교회는 안으로의 영성과 밖으로의 사역에 관한 균형이라는 특
징을 말하지만 영성과 사역에 앞서 성경 말씀에 관한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부족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역을 구상하든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공부 교재나 이 주간의 성경 말씀 같은 던져 주기식 또는 프로그램
방식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말씀을 수
용하고,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균형 잡힌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훈련 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즉, 말씀의 목회가 먼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의 기초 위에 영성과 사역, 사회참여 등의 다양한 형태의 선교
와 교육 등이 뒤따를 수 있어야 한다.
구비사역은 말씀의 구비가 그 시작이다. 교회의 만인 제사장의 차원에서 구비론
의 이상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 누구나 설교할 수 있게, 누구나 성경공부를 인
도 할 수 있게, 그리고 누구나 사역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것이




부에나 파크의 구비사역의 가능성과 전략
다린교회는 지역 사회와 더불어 성숙해 가려는 사역입장을 가진 부에나 파크시
에 있는 교회이다.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현장을 넘어설 수 없다. 교회는 주민들의 교
회라야 한다. 지역 사회를 교회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환경을 조
성하는 일은 결코 교회 중심의 사고방식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회가 지역 사회
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명선언이 확고할 때 가능하다. 특히 구비사역은 지역 사회 전
부를 대상으로 더불어 살아간다는 광범위한 주장을 경계하며 지역의 소외와 갈등과
아픔과 버려짐과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확고한 신앙고백 위에서 출발한
사역임을 주장한다. 훈련된 공동체의 침투적 개척방식을 통해 지역 사회를 복음화한
다는 만인 사역자의 전략을 모색하려 하면 지역을 섬세하게 분석해야 한다. 구비사역
은 반복건대 일인목회자의 헌신이나, 또는 교회 중심의 사역을 피하고 세상 속에서의
삶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룸으로써 파생되는 의제들에 집중하는 사역이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사역으로 부딪힐 때 목회자와 평신도의 이분법 구조가 라
오스라는 한 백성구조로 전환되어, 탈교권화되고 탈종교화되며, 만인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은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에나
파크 지역은 하나님의 라오스라는 이름으로 헌신할 수 있는 모두의 공간이다.
따라서 제5장은 부에나 파크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어떻게 구비 사역을 실현할 수 있
는가를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먼저 지역 사회의 개요를 통해 지역 사회의 특징과 이
해를 소개하고, 지역정부의 사회적 봉사구조와 전략을 탐색하고,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파악하고, 도시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는 한인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
한 지역봉사단체들을 돌아보고, 평신도 중심의 다양한 선교회 등을 정리하면서 구비
사역의 가능성과 전략을 수립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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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본질적인 요청 즉, 직접성, 상호성 구비성이라는 3대 본질을 지역 사회에
이식시키는 일이 구비론의 목표이나, 이 목표의 공격성과 지배적인 방향을 차단하고
지역을 이해하고 섬기는 사역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사역의제를 성도들의 삶과 지역
사회의 이슈들로부터 획득하려 한다는 점이 제5장 연구의 의의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도시의 분석은 교회의 분석만큼이나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가난과 억
눌림의 현실 속에서 발견된 사역185)을 수행할 수 있게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시하
려 한다.
제 1 절 지역정부의 도시구비정책
구비 사역의 핵심은 지역의 현장성에 있다. 이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시정부와
제반 정책 그리고 도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다루어야 한다. 도시의 개요를 통해 도
시의 태동배경과 시정부의 관심 분야를 분석함으로써 교회공동체의 구비사역 방향들
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자원봉사의 구조와 전략을 파악하면서 정부와 시민들이 협력
하는 도시봉사활동 등을 서술함으로써 구비사역의 지역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1. 도시의 개요
부에나 파크는 비즈니스 친화형도시이며, 관광도시이기도 하다. 남가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의 요충지이고,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도시이다. 부에나 파크
는 원래 낙농과 와인, 오렌지 등을 재배하는 농업지대였다. 1885년 시카고 출신의 그
로서리 도매업자인 제임스 휘테이커(James A. Whitaker)가 Abel Stearns으로부터
Rancho Los Coyotes라 불리는 이곳의 땅 690에이커를 구입하면서 유통산업지대로 변
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변의 철도망을 이용해 낙농제품과 과일을 지금의 오렌지 카운
티내 여러 도시로 판매하면서 돈을 벌었다. 자연스레 주변에 크고 작은 유통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소매 상가들이 형성됐다.186) 그가 1887년에 부에나 파크를 설립했으며,
185) Howard A. Snyder, 참으로 해방된 교회, 350. 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도처에 가난한 자
의 곤궁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온 세상을 위한 빵(Bread For the
world), 복음주의 적인 사회참여(Evangelicals for social action), 사회정의를 위한 연합
(Association for public justice), 그리고 서저너스 공동체(Sojourners fellowship)가 있다.
186) ‘대형 한인마켓밀집’, www. koreadaily.com / news / 그곳에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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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1월27일에 법적으로 인정된 도시가 되었다.187) 그 후 부에나 파크는 상업과 주
거지역이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주택단지가 개발된 시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이다. 도시 면적은 10.6스퀘
어 마일이다.
‘좋은 공원’이란 뜻의 부에나 파크는 도시 전체가 평지로 되어 있고 도시 가운데
로 91번과 5번 인터스테이트 프리웨이가 관통함으로 비즈니스와 유통 및 관광 엔터테
인먼트 사업들이 발달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100대 도시 중 11
위에 진입할 정도로 주목받는 도시이자188) 다인종의 도시이며, 특히 지역의 환경이 백
인 인구보다 히스패닉 인구가 더 우위를 차지하면서 도시의 모든 환경이 변해 가고
있다. city-data.com에 따르면189) 2013년 도시의 총인구는 82.882명이다. 인종 분포를
보면 히스패닉인, 아시아인, 그리고 백인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도시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
여러 종교가 혼재한 도시이기도 하다. WWW.Churchfinder.Com에 의하면 10만여
명의 다인종들의 신앙과 삶을 인도하는 지역교회들은 모두 50여 개 정도로 확인된다.
하나의 지역 교회마다 약 200여 명 정도의 비율로 교회 수가 있는 셈이다. 침례교와
하나님의 성회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도시에 다수를 차지하는 백인과 히스패닉
인구분포의 비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장로교, 감리교, 감독교단 등이 있다. 한편
가톨릭교회의 수는 7개 정도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부에나 파크시는 탄생했으며, 지금도 유통과 비즈니스 관광
도시이며 상업지역과 거주지역이 공존하는 매우 활력 있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비사역의 가능성으로 볼 때 관광객들을 위한 주일예배, 사업체를 위한
187) ‘Buena Park, California', Wikipedia,
188) “부에나 파크, 고속성장도시 11위”, 중앙일보 (2014년 9월25일자), 오렌지 카운티 면. 재정
정보 웹 사이트인 너드월랫(Nerdwallet)이 연방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내 506개 도시
의 노동 연령인구(16세 이상), 고용 및 소득 성장세 등을 분석한 ‘2009-2013년 도시 경제 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부에나 파크는 미국 내 도시 중 11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나타나고
있다.
189) www.city-data.com /Buena-Park-California. Hispanic-30,379 379(37.6%), Asian–22,284
(27.6%), White-21,992(27.2%), Black-3,536(4.4%), Two or more races-1,555(1.9%), Native
Hawaiian and Other Pacific Islander-633(0.8%),American Indian-281(0.3%), Other
race-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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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사역, 다인종교회들과의 연합을 통한 선교 컨퍼런스 등을 통해 지역의 복음화를
촉진할 수 있다. 필자는 교회개척 당시에 주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일터사역을 통한
복음전파와 히스패닉인과 흑인 그리고 한인이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또한 각 인종의 교회들이 개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에 초청 받아 참여함으로써
인종 간의 화합과 연합활동들도 모색하기도 했다. 개척 초기에 재정상의 문제로 교회
당을 흑인커뮤니티교회와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인종문화와 선교에 관
한 비전들을 공유하게 되었다.
2. 시정부의 구비구조
시정부의 우선순위는 비즈니스 활성도시를 구축하는 데 있다. 그리고 거주자 복
지와 관광산업의 흐름 속에서 도시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시정부 공식 웹
사이트190)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시정부의 구비사역은 4가지로서, 도시의 거주자
와 방문자, 비즈니스 그리고 지역 서비스정책들이다. 거주자들의 복지와 생활환경 및
사회안전망 정책을 구비하고 있으며, 방문자들에게는 카운티 관광안내소를 통해 다양
한 볼거리와 관광지 방문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도시개발정
책에 따라 다른 도시에 비해 사업과 기업에 관한 혜택이 많아 건물 공실률도 거의 없
는 편이다. 그리고 시의회를 중심으로 개발과 환경이 균형 있게 다루어지도록 시정책
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부에나 파크는 주거, 상업, 관광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벤트의 도
시로 볼 수 있다. 특히 Knott's Berry Farm을 중심으로 the Entertainment Zone이
잘 형성되어 있어 연간 6백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관광도시이기도 하다.
2008년에 계획된 The Buena Park Redevelopment Agency (BPRDA)는 관광객 1000
만을 수용할 모든 시설과 환경조성에 관한 프로젝트이다.191) 부에나 파크 로칼 중심도
로인 39번 Beach Boulevard을 가운데 두고 도시의 모든 지역이 관광 테마 도시로 재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신축 몰로는 LA에 있는 The Grove 몰에 상대하는 The
190) www.Buenapark.com
191) www.buenapark.com/business. Currently the existing entertainment destinations in the
E-Zone attract a total of approx. 6,400,000 visitors per year to the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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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92)가 있다. The Source Mall은 현재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몰고 올 호텔과
상업복합건축을 진행 중이다. 도시 안에는 크고 작은 11개의 공원이 있어서 공원 도
시로서의 위상을 통해 지역 거주자들의 삶의 질과 공동체성을 구비시키고 있다. 도시
의 공원들은 각각의 커뮤니티들의 야외활동과 모든 세대와 연령이 수시로 모여 공동
체의 친교들을 도모해 나간다.
이러한 시정부의 구비구조에 따라 교회공동체는 한인관광객들에게 저렴하게 민
박을 제공하고 이 지역의 관광 및 특징들을 웹 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소개할 수 있
으며, 도시의 쇼핑과 관광안내 등을 통해서도 관계전도와 복음전파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주자 구비방안으로 이 도시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을 위
한 안내지를 구비하고 한인들이 자주 찾는 마켓이나 공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며, 정착에 필요한 주거지정책, 사업체 아이템과 장소선정, 교육 및 다양한 복
지정책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 확장을 모색할 수 있다. 교회는 지역 사회에 속
해 있는 만큼 시정부의 주민정책들에 대해 충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이 지역에 거주
한 한인들이 시정부의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구비할
필요가 있다.
3. 자원봉사의 구조
교회의 지역 사회에 관한 구비사역을 시도하려면 하나의 가능한 전략으로서 도
시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도시의 자원봉사정책은 공식적인 자
원봉사와 비공식적인 자원봉사가 있다.
공식적인 자원봉사193)는 시의회의 봉사위원회와 연결된 봉사를 말한다. 특히 지
역 사회의 복지정책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문제 등 공공 서비스에 관해서는 시의
회 산하 7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 전체를 지원하기 위한 봉사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 도시의 행정 구조와 전략으로 분석된다.194)
192) www.buenapark.com/newsletter 부에나 파크 개발 프로젝트의 하나로 The Source는
45.000스퀘어 피트의 면적을 가진 도시 중심에 세워지는 종합 쇼핑 센터 및 호텔이다. 뉴욕의
타임스퀘어, 도쿄의 시각에너지 디자인과 서울의 전위 예술을 반영하고 있으며, 2016년 초에
완공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의 YG 엔터테인먼트사도 입주를 예고하고 있다.
193) www.buenapark.com/city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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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다양한 과제들을 의제화하는 시의회의 민주적 절차가 인상적이다. 이 과
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참여들은 도시의 정책 결정
에 영향을 끼친다. 참여의 방식은 자원봉사의 분야를 시민들 스스로가 정해서 신청서
를 작성한 후 시의회의 비서에게 72시간 전에 제출하면 된다. 제안에 따라 7개 위원
회 가운데 한 곳으로 배정되어 심의에 착수한다. 시의회의 논의와 처리절차 등은 부
에나 파크 TV를 통해 생중계한다. 교회는 이러한 절차들을 TV를 통해 확인하면서
교회가 협력할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 보통 1개월에 한 번씩 시의회가 열리는데 그
때마다 분야별 의제들이 결정되고 그것들을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로 만들어 시장의 서
명 후에 시행된다.
비공식적인 자원봉사195)는 지역과 지역을 넘어선 자원봉사 프로그램들과 연결해
봉사 활동이 전개된다. 비공식적인 자원봉사의 구조는 비영리단체와 자원봉사자들과
의 연결을 말하는데,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비영리 단체나 기관
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영리 단체는 봉사활동 목록을 게제하고 미국 전역에 걸쳐 자
원봉사자들을 찾아 개인이나 단체 또는 도시에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봉사의 일을 한
다. 부에나 파크 역시도 이러한 자원봉사 구조와 연결되어 있어서 누구나 봉사의 기
회를 얻어 자원봉사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의 구
조는 구비 사역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 매우 소중한 기초가 된다. 교회는 이러
한 자원봉사 웹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공동체의 지역 사회와 더불어 발전
하는 의식을 고취할 수가 있고 특히 지역 사회 내부의 소외와 억눌림과 돌봄을 필요
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기회가 제공된다. 참가자는 무경험자라도 자원봉사단체의
소정의 훈련을 통해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교회가 이러한 활동에 가담하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교회의 현실을 역동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가 있다.
194) 7개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환경-미화위원회, 도시공동체 개발을 위한 시민고문단, 문화
예술위원회, 공원과 시민 휴식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연장자위원회, 교통과 수송위원회.
195) www.volunteermatch.org. 대략 3,000여 개 자원봉사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요일과
시간 및 봉사자 훈련프로그램들도 제공된다. 무경험자에게도 모두 기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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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역 공동체의 구비 사례들
지역 사회에 산재해 있는 구비적 단체나 사역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사역의 경험
을 나누고 배울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시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
또한 교회의 구제가 닿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지역의 어려운 현황을 검토하여 구비
사역의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이다. 쉘터 사역, 아동복지사역, 그리고 청소년과 노년
사역 등 모든 세대에 걸쳐 사례들이 발견된다.
1. 쉘터사역
늘어나는 홈리스의 현실에 비해 쉘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미주
한국일보2015년 9월23일자 신문196)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시장 에릭 가세티는 2015
년 9월22일 노숙자 재난선포를 단행하면서 약 1억불의 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한
다고 선언했다. 노숙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임금에 있고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도 노
숙자들을 유인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빈곤층이 약 1만
3000명인데 지원이 끊기거나 일자리를 잃는 순간 이들이 곧바로 거리로 내몰린다는
것이며, 저임금에 높은 임대료, 재개발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정책의 실패가 원인이
기도 하다는 것인데, LA 타임즈는 워킹 푸어와 홈리스 사이에는 순환 사이클이 존재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은 오렌지카운티 내 부에나 파크 지역의 노숙자 문제
역시도 이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회 역시도 노숙자복지와 재활프로그램을 점검
하고 지역 사회의 환경개선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사태가 발생했
을 때 시정부들은 약자 정책에 관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그때 지역한인신문에 라
팔마 시의 스티브 황보 한인시장은 교회가 오히려 시정부에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까지 지적한 적이 있다.197) 교회는 지역 사회의 아픔과 환경에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
져야 한다.
그래서 집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여기저기 쉴 곳을 찾아 마켓카트에 많은 짐을
싣고 떠도는 노숙자들을 지역 사회가 최소한의 대안을 가져야 하고 교회 역시도 인
196) “엘에이 시정부 노숙자 비상사태 선포,” 미주한국일보 (2015년 9월22일자).
197) 스티브 황보, “교회의 지역사회의 역할,” 미주한국일보 (2013년 8월21일자).
77
적, 물적 지원을 보태야 한다. 지역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쉘터 사역 현장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들은 이 현장들을 방문할 수 있고, 노숙자들에 관한 관심과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할 수 있다. 쉘터들은 자원봉사자들을 환영하기 때문이다. 봉사란
자기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향한 자발적인 행동이다. 이것이 구비사역의
내려감(Down)의 영성의 일종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집을 잃은 사람들(Ready to recover home)이라는 쉘터는 저렴한 비
용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의 회복을 돕고 있으며 랜트 비용은 월 300불이며, 한 주간
은 50불이면 된다. 자원봉사의 기회가 열려있다. 만인이 잘되는 집(All's well home)
에서는 알코올과 마약중독으로부터 회복 중인 남녀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학습 센터, 생활지도, 상담 및 12주간의 신앙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제일 침례교회(First southern baptist church)에
서는 집 없는 개인과 가족들을 위한 하룻밤 쉼터 사역과 홈리스들의 기도처소 및 시
정부의 공식 쉘터로 활용되고 있다. 음식과 잡화, 상담, 샤워시설, 그리고 신앙에 기초
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쉘터들이 구체적으로 수입과 집을 잃은 사람들의 사정
에 따라 준비된다. Day Shelters는 거의 모든 공급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 비상
시 홈리스 쉘터(Emergency Homeless Shelters)는 수입에 따라 최대 3개월을 머무를
수 있으며, 랜트 비용은 수입의 30퍼센트를 지불하면 된다. 첨부되는 프로그램은 마약
과 알코올중독자 재활프로그램(Drug And Alcohol Rehab),과 하우스 지원 프로그램
(Supportive Housing Programs)은 장애인, 약물남용, 정신이상자, 장기무숙자, 돌보는
자가 없는 자 등을 위해 준비된다. 하우징 나눔 프로그램 (Shared
Housing Programs)은 저소득층의 주택 나눠 쓰기이며, 하우징 기착지 (Transitional
housing)는 다양한 지원과 치료, 상담프로그램을 통한 회복을 위한 쉘터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시정부와 교회가
협력함으로 공동사역을 열어 가자는 것이 구비사역의 지침 중의 하나이다. 예산과 쉼
터와 전문가들의 돌봄 시스템이 마련되어 부에나 파크지역도 엘에이지역처럼 노숙자
재난사태가 와서 수 천만 불의 예산을 세워야 하기 전에 노숙자에 관한 쉼터 프로젝
트를 시급한 의제로 상정시킬 필요가 있다. 모든 교회 역시도 이 일을 위해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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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야 하고 자원봉사 팀들을 구비시키고 교회들의 연간 선교정책에 지역 사회 쉘
터지원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구비사역은 지역 사회의 중대 사안에 대
하여 일회적 행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의제들을 입법화하는 데
까지 헌신해야 한다.
2. 아동구비사역 - 어린이들에게 희망을(Giving Children Hope)198)
다양한 형태의 아동 돌봄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역 사회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는
지역 공동체의 아동사역 후원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한다. 그러한 목적을
두고 설립된 단체가 Giving Children Hope이다.
부에나 파크 커먼웰스 길 8832번지에 ‘거리를 지나며, 세계를 돌아보며’(across
the street, around the world)라는 슬로건이 있다. 거리의 아동들과 세계의 가난한 아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1993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이 단체의 목적은 위기
에 처한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협력자들을 구비시키는 일이다. 지역
내 교회들은 협력기관이 될 수 있다. 네팔의 지진과, 시리아 난민문제, 에볼라 구조
등과 같은 이슈들에 대해 지역 사회의 도움의 손길을 찾고, 기부자들을 연결하며, 기
초적인 필요와 의료, 식량 지원 및 재난구조를 중심으로 사역을 구비시킨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만 들려줄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기아와 곤경에 처한 세계의 아동들에 관한 경험을 배우고 토론하고 그리스도의 신앙
을 따르는 주일학교 제자훈련에 협력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수 있다. 성도의 길은 선
교의 생애이다. 이는 어릴 때부터 행동 속에서 훈련되고 구비될 때 살아있는 신앙으
로 연결되기가 쉽다. 사역과 선교에로의 길은 교회들의 지역 사회를 향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
다. 교회들은 주일학교 선교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주일학교
부설 지역 사회 아동협력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훈련할 수 있다. 참여 절차는 다음
과 같다. 1 약 1시간가량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할 것 2. 신청서를 작성하고 3.
198) www.givingchildren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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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ing children hope의 역사와 다른 차원의 자원봉사를 이해하고 4. 자원봉사자들을
만나고 5. 서로의 일정을 의논하고 자신의 연령대와 공동체를 형성하며 6. 자원봉사를
위한 소책자를 공급받을 수 있다. 교회들은 먼저 아동사역에 관한 은사를 가진 성도
들을 교육파트너로 파송하여 아동구제와 구비방안들에 대하여 학습하고 다시 교회로
복귀하여 교회 내에 지역 사회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회적으로 조정하여 개설
할 수 있다. 여름성경학교 수준의 주일학교 어린이 프로그램에 관한 비상구로서 지역
사회 아동사역 현장을 배워야 한다.
3. 청소년 구비사역 -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youth volunteer program)199)
다음은 청소년 구비정책으로서 지역 사회의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소개하
려 한다. 공식 명칭은 10대들을 위한 자원봉사의 기회와 여가활동 ( Volunteer
Opportunities & Leisure for Teens)이다. 약어는 V.O.L.T.로 사용한다. 아동구제와 선
교프로그램에 이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으로서의 V.O.L.T.를 말한다. 13-17세의 청소
년들이 대상이다.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역 사회 봉사에 참여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성장하는 청소년들로 구비시킬 수 있다. 청소년
시기에 자원봉사의 기술을 습득할 좋은 기회가 된다. 그것은 리더십 기술의 습득인데,
동시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들이 체육관 프로그램, 공원 정화 사역, 스포츠, 캠프
활동, 각종 콘테스트 등을 통해 지역 내에 청소년들의 성장을 도모한다. 이는 부에나
파크가 운영하는 공식 프로그램이며. 커뮤니티에의 봉사를 통한 사회적 활동을 청소
년기 시기부터 생활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봉사 크레딧을 얻을 수 있고, 시청직
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훈련받을 기회도 주어진다. 또
한, 시정부는 가정이 불우한 청소년들의 Activity를 위해 장학금을 보조하기도 한다.
교회들도 이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Activity 장학금 제도는 청소년들을 필드
로 나오게 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배우면서 사회적 존재로서 또는 지역 사회의 일원
으로서 성장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필자는 생각한다. 학업성취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
원하는 제반 장학제도에 Activity를 위한 장학제도를 부가해야 한다. 교회는 청소년들
199) www.buena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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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교회학교와 수련회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적으로 청소년들을 구비시켜왔다.
그러나 그 훈련이 구비적이 되기 위해서는 V.O.L.T.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 공동
체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과 더불어 어울리고, 토론하고, 지역 사회의 청소년들과 함
께 다양하게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공동체의 한 세대로서 교회와 지역 사회의 청소년 리더들로 성장해 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고 적어도 지역의 청소년 이슈들과 과제들에 대해 스스로의 대안을
가지며 시정부에 민주적 참여를 통해 안건들을 제안하면서 지역 사회의 미래를 구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봉사활동은 사역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
고 구비시키며 성숙해 간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인 V.O.L.T.에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
들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신청서를 준비하고 2. 행동강령을 검토한 후 작
성하여 3. 매월 첫째 주 화요일 5시에 시청사에서 모이는 첫 번 미팅에 참여해야 한
다. 교회가 시정부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눈여겨보면서 지역 사회의 청소년들과 자원
봉사의 기회를 얻도록 촉진함으로 교회의 청소년들을 지역 사회의 청소년들로 구비시
켜 갈 수 있다. 이것이 교회의 청소년들을 위한 구비방안이 되겠다.
4. 장년과 노년의 구비정책 - Senior & Adult200)
이미 성숙한 장년들의 대사회적 활동은 전문가적 소양들을 가지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게 한다. 장년들은 그 자체로 봉사하는 인생의 후반전의 사람
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 머무르는 헌신과 봉사라면 지역공동체의 복
음화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시정부의 50대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교회가 일단 공유하고 알리며, 시정책에 따라 교회는 자원봉사자로 헌신
하면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열린 친교들을 통해서 생
활 속에서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때 지역 복음화 역시도 가능성이 커진다. 복음은
지역 공동체와 시정부의 복지정책과 별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정부는 50대 이상의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사회적 상호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비하고 있다. 주택, 건강, 여행, 여가, 정례 만찬, 댄스, 빙고게임, 데이케어, 홀로서기
200) www.buenapark.com/city-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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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구비사역의 핵심터전인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주제들이다. 시
니어들의 모든 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모집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들
은 ‘The Key'라고 하는 월간지에 소개된다. 교회는 지역 사회의 움직임에 민감해야
하며 그에 따라 교회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연대하면서 구비적 차원의 사역
에 집중하면 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에나 파크 지역공동체는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저소
득 또는 무소득 층에서부터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을 위한 복지와 생활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면서 지역 사회를 지원하고 상호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정부의 전 연
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구비 프로그램과 지역 사회에 소재한 자원봉사단체들, 그
리고 비영리 자선 단체들의 협력 속에 도시는 유지되고 발전된다. 그래서 구비사역은
반드시 시정부의 정책과 구조와 전략을 이해함으로써 공동의 사역을 수행해 가야 한
다. 지역 사회의 한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래서 일인 목회자 중심의 사역
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모든 성도를 지역 사회의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
되고 거처를 잃고 정신문제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비시켜야 한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요,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제 3 절 한인커뮤니티의 구비사역들
미 주류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한인커뮤니티를 구비시키고 이민사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바람직한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 사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과 다양한 전
문적 지원프로그램을 가지고 한인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구비사역을 살펴보려 한다.
부에나 파크는 한인들의 은행권, 상권 그리고 마켓 등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도시의
주변에는 교육 도시들로 유명한 풀러튼, 사이프러스, 라팔마, 얼바인 등이 이른바 코
리안 벨트를 형성하면서 지역 사회의 교육열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한인인구만큼
이나 정치력 신장도 가져와서 한인시장, 시의원, 교육위원 등 주류사회 속에 활동하는
다수의 한인지도자를 배출하고 있다.
LA에 100년의 역사를 넘는 한인 타운이 있다면 그에 비할 수는 없지만 부에나
파크는 남가주 한인 타운으로서 한인들의 생활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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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나 파크에서 구비사역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것은 한인 이민자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복지, 인권 등과 연관된 모든 삶을 살펴본다는 의미인데, 필자
는 교회공동체들이 이러한 자치단체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한인커뮤니티가 함께
힘을 키워나갈 것을 강권하고 싶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목회자 중심의 교회의
권위주의가 평신도중심의 사역체제로 전환되어야 함이 급선무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교와 봉사단체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평신도이며, 그들의 헌신적인 사역 속에
서 많은 한인 이민자가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1. 코리안 복지센터
먼저 코리안 복지센터부터 살펴봄으로써 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사회 섬기
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 한다.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는 1975년 LA에
서 성공회 신부에 의해 설립된 후 초기 이민자들을 위한 상담과 구인구직 활동을 펼
치다가 1980년과 1991년에 걸쳐 프로그램을 확장하면서 전 인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 센터는 부에나 파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내에서
법원명령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가장 큰 비영리 단체로서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는
정신건강과 공중보건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김광호 관장의 설명에 따
르면
미국 국민가운데 5퍼센트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한인사회도 예
외는 아니어서 5가정에 1가정은 정서장애가 있는 자녀와 가족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코리안 복지센터의
핵심 프로그램을 정신건강을 돕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
다. 이 프로그램은 오렌지카운티 정신건강국의 기금으로 운영되나,
비공식적인 정신건강 서비스의 일에 있어서도 한인지역사회에 협
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심각한 정서장애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
은 후,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귀국비용문제
와 귀국 후 생활과 치료문제가 해결 되어야 하는데, 지역 한인회
와 종교단체 및 펀드 등을 통해 비공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본국
의 사회복지단체들과의 연결을 통해 환자의 재활까지 지원하고 있
다고 한다. 코리안 복지센터는 가톨릭비영리단체에 가깝다. 지역의
교회공동체가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어떻
게 지원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장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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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전체를 돕는 총체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기 때문에 문제들
을 덮어 두려는 한인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리퍼들을 통해 정서장애 전문치료 센터와
연계된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한인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201)
설립자가 성공회 출신의 안마태 신부였고, 2대는 그의 딸 앨런 안이었으며, 3대
는 이지연 관장이었고, 지금은 4년 전부터 김광호 관장이 책임을 지고 있다. 비공식적
펀드의 중요한 후원들은 대부분 성당을 통해서 받는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지역교회
들에 관한 요청사항은 전통목회에 제한을 두지 말고 성도들의 신앙의 질적인 성숙과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사회복지와 전신건강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협력을 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코리안 복지센터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인턴십 훈련과정
을 개설하고 상담 및 관련 전공분야의 학생들의 실습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미 주류사회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정신건강과 상담의 문제에 있어서
개교회가 센터와 손을 잡고 전교인의 상담프로그램을 권유하고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
고 본다. 교회가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이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단체들과의 상호협력
을 통해 신앙이 성숙해 갈 때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게 하는 교회의 비전 성취가
가능하다.
2. 민족학교
이민자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에 이어 인권의 문제이다. 합법신분뿐만 아니라 불
법체류자의 인권문제와 이민개혁 및 선거참여문제 등을 핵심이슈로 내세우고 있다.
민족학교(사무국장 윤희주)는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이다.202) 민족학교는 지난 1983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80년대 초반부터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이민권익 옹호활동과 인
권활동을 전개해 왔다. 민족학교는 지난 2008년 11월 대선을 전후해 오렌지카운티 지
역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4월부터 1개월 동안의 모금운동을 통해 마련한
201) ‘코리안 복지센터 김광호 관장의 인터뷰’ (2015년 10월12일), 코리안 복지센터 프로그램
안내.
202) “민족학교, OC지부 사무실 옮기고 활동확대,” 미주 중앙일보 (2014년 9월17일자),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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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으로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 미 주류 신문에‘우리는 미국의 주인’(America is Our
Home)이라는 내용의 이민개혁을 주장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민자인권
문제에 집중하면서 오렌지카운티의 한인인구의 비약적인 증가에 발맞추어 부에나 파
크 지역에 2014년 10월 1일 민족학교 오렌지카운티 지부를 설립하였다. 비영리 단체
로서 한인들의 정치력 있는 목소리를 내게 하려는 데 있다. ‘보다 나은 오렌지카운티
의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며 중점사업으로는 한인들의 투표권획득과 정당
한 권리회복, 이민개혁법안 인식확산 운동, 오렌지카운티의 기존단체와 연계하는 활
동, 그리고 민족 교육과 민족 문화의 계승 발전 등이 있다. 한마디로 민족학교는 시민
참여를 통한 이민자 권익 운동을 목표로 봉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족학교는 교육과 봉사커뮤니티의 조직을 통해 구성원들을 만나고
교육하고, 시민조직을 확대해 감으로써 오렌지카운티 한인사회를 결집하고 강하게 만
들어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정치, 이민, 의료, 경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비하고 있으며, 단 회원제로 운영되고 자원봉사자들을 수시로 찾고 있음
을 본다.
신앙은 이웃사랑을 통한 인권과 연관되어 있고 교회의 사회참여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때 행동하는 신앙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하여 교회가 하
나의 방향을 제시하려면 민족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성도들의
정치적 견해를 탈정치화하는 목회보다는 복음의 다양성과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
임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민족학교의 봉사와 인권운동과 연결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야를 분리하는 논쟁을 만들어 파당을 짓자는 것이 아니라 이민
생활의 불합리와 차별 그리고 인권과 정의 등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파생되는 긴요한
복음의 활동을 통해 성도들의 정치적 성숙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의 인권과 이민개혁
그리고 동성애이슈들까지도 다룰 수 있는 환경을 구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3. 남가주 밀알선교단203)
사회의 가장 작은 자들과 낮은 자들에 관한 무한한 관심은 종파와 이념을 넘어
203) Milalmission.com
85
선다. 이것이 구비사역을 측량하는 기준이다. 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목사)은 장애인
들에 관한 전도와 봉사와 계몽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선교단체이다. 남가주 밀알선교단
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된 비영리기독단체로서 장애인들과 함께 꿈과 희망을 나
누기 위해 1997년 1월 19일 설립되었으며 후원자들의 순수후원금과 문화행사 등을 통
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장학복지사업을 펼치며, 남가주 지역의 장애사역
을 위해 교회와 단체들이 연합하는 사랑의 축제를 갖고 있으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교회들의 예배에 파견되기도 한다.
특히 남가주를 대표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지역마다 사랑의 교실을 개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팎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전도하고 돌보며, 재활을 돕는
사역을 강화해 갈 수가 있다. 밀알선교단은 교회들과 지역들과의 연합활동이 매우 활
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교육의 내용 면에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구비된 선교회
중의 하나이다. 사랑의 교실은 학생과 학부모 자원봉사자, 그리고 후원자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계획은 장애인 영성계발, 생활기능의 습득, 사회경험의 다양화,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의 구현이라는 과정을 구비하고 발달장애인 복지 프로그램들을
확장해 가고 있다.
코리안 복지센터와 민족학교에 비해서 밀알선교단은 교회와 협력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종교적 색깔이나 정치적 이슈 등이 없으며, 모
든 교회가 공감하는 선교회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교회 활동들은 지역교
회들의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고, 특히 부에나 파크지역에 있는 주님의 빛 교
회에서 매주 목요정기모임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함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
다. 각 교회공동체는 장애인에 관한 신앙적 환경적 물적 지원을 위해 밀알선교회의
프로그램에 가담하여, 교회에 소속된 장애인과 그의 가족들이 전문적인 돌봄과 인도
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필자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첨언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의 사회적응과 직업
훈련프로그램의 신설에 관해서이다. 발달장애인들이 돌봄을 받는 입장에서 일정 기간
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일터에 취직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장
애인들이 소비적 존재가 아니라 생산하는 존재로, 수동적 삶에서 능동적 가치를 추구
하는 삶으로, 교회 내에서의 장애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사랑의 축제들을 통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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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성 활동에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은사를 따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촉
구하고 싶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사
업장 및 가정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에 따른 법적 시급을 받게 하고, 장
애인들의 인권을 정상화하고, 시정부로부터 장애인 가정 가구 수 통계와 현황자료를
확보하여 지역 사회의 장애인 전도에 나서며 장애인 기업을 적극 활용함으로 구비사
역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으로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수입을 만드는 노아라는 청년의 한
실례를 소개하려 한다.204) 부모와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다.
노아는 현재 Fireman's Brew라는 작은 회사에서 박스를 만들고
거기에다 맥주병들을 담는 일을 하고 있다. 회사에서 일하게 된
건 대략 3년 정도 된 것 같다. North Hollywood High School을
졸업하고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다가 도저히 적응하지 못
해 리즈널 센터의 도움을 받아 Tierra Del Sol이라는 데이케어 프
로그램에서 시간을 보낸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정도까지
노아와 같은 아이들 5-6명이 함께 하루를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거기에는 한명의 담당 스탭이 일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지금
현재 일하는 파이맨스 브류라는 회사에 일주일에 9시간 정도 일하
는 자리가 생겨서 일하게 된다. 아침에 Access Service차를 타고
7시경에 출근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데 날짜는 주간
마다 조금씩 다르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보통 일하고 월요일
금요일은 벌룬티어로 셀베이션 알미에서 일을 하고 2주에 한 번씩
$100정도의 수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리즈널 센터의 도움으로 되었고, 거기에 일하는 Sung Kim
이라는 사회봉사자가 아주 잘 도와주고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 준
다는 것이다. 부모의 생각에는 모든 리즈널 센터가 잘 도와주지는
않기 때문에 좋은 사회 봉사자를 만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
언을 해 주었다.
위의 인터뷰 내용으로 볼 때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장애우 친화적인 사회적
기업들에 정식 취업을 해서 정상인들처럼 생활해 감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삶을 구비
시키는 경험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아는 박스에 맥주병을 담는 단순
한 일을 매우 성실하게 잘 처리한다는 부모의 언급도 첨가하고 싶다. 장애인들이 사
204) ‘노아의 부모와의 인터뷰 중에서’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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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고 가족의 상실감을 해소해 갈
수가 있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일을 제공하는 데 있음을 발견한다. 장애인들이 교회와
선교단체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를 구비시켜야 한다고 본다.
교회는 이런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도들에게 장애인과 함
께하는 기업에 관한 안내와 권면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감으로써 공
동체의 신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역시도 장
애인들의 인권과 복지 및 생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더불어 사
는 성도들의 삶이란 새로운 신앙생활의 실천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소
자와 함께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마25:40)이라는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
나아가 교회에 ‘장애인과 함께 개혁해가는 교회’라는 부설기관을 운영함으로 장애인선
교에 관한 전략과 비전들을 공식적으로 논의해 갈 수가 있겠다.
장애우 예배와 돌봄 차원의 관심에서 직업과 재활차원으로 장애인들에 관한 선
교정책을 수정한다면 그에 따른 다양한 대책들이 공동체 안에서 구비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한다.
4. 오네시모선교회205)
하나의 선교회가 부르심에 응답한 한 사람의 사명자의 헌신에 의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부에나 파크 지역에 또 하나의
선교회가 있다.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재활과 인권을 위해 헌
신하고 있는 선교회이다. 교회는 흔히들 감옥에 갇힌 자들에 관한 기도와 위로방문과
선교후원 등을 말한다. 선교회는 그러한 관심들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왔다. 처
음에는 산타아나 교도소에 수감된 한인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복음전파 동역사역을 시
작했다. 주중 사역과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오네시모선교회를 정식으로 시작했고 오네
시모선교회가 비영리단체로 정식으로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다인종 선교예배를 시작
했으며 술과 마약에 연루된 청소년들의 돌봄과 범죄예방사역을 병행하면서 사역에 필
요한 일들을 위해 기도에 더 집중하는 중에 청소년 재소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감옥문서사역(양식을 예비하라는 소책자를 미국감옥 2615군데에 보냈고 청소년 핫라
205) www.onesimusminist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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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개설함)을 시작하면서 후원회도 결성되었다. 특히 멕시코 티후아나 그레이스미션
신학교와 협력사역을 시작하여 제1회 사역자를 배출하고 현지선교에 교두보를 확보했
다는 점이다.
그 후 성경통신대학을 개교하여 재소자들에게 복음과 재활을 위한 교육을 진행
하면서 본격적으로 후원회도 결성되어 국내외 선교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콜롬비아 보고타를 비롯한 남미지역에 선교지를 개척했고 지역담당 현지인 선교 목사
들이 협력목회를 통해 지속적인 선교사역이 계속되고 있다. 후원회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재소자 재활센터를 설립하고 스페인어 영어로 된 양식을 예비하라는 책자를 교
도소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센터가 설립되면서 사역은 점점 더 규모를 갖추게 되었
는데 후원의 밤이 더 확대되어, 멕시코 단기 선교팀을 보내게 되었으며, 성경통신대학
이 새크라멘토교육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설립함으로써 더 많은 교도소로 선교의 일
을 넓힐 수 있었다. 그래서 현지선교지에 오네시모교회 부지를 구입하고 선교사파송
예배를 드렸으며, 자국민 보호단체위원회승계를 정식으로 받게 되었다. 이로써 현지인
목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역 센터를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선교회는 선교를 위해 필
요한 인적, 물적 후원들을 앞에 두고 기도회와 목적 있는 후원회를 통해 선교를 발전
시켜왔다. 이로써 남미 여러 지역에 오네시모교회들을 개척했으며 이제는 선교회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어느 지역 어떤 장소에도 오네시모선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발
판이 마련된 셈이다.
이처럼 다양한 심포지엄과 후원회의 밤, 문서사역, 통신사역, 교회개척 등을 통해
건실하게 세워진 오네시모선교회는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이제 지역 사회 한인들의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한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역은 추방자 선교사
역(형량을 마치고 자국으로 추방당하는 재소자들을 돕는 일)이다.206) 교도소와 재소자
추방자들의 선교를 위해 지역 사회의 법률과 정신건강전문가들과 함께 동역사역을 전
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석방 청문회를 통해 두 번의 기회를
주자는 SB260 법안 청원운동이 그것이다.207) 그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하여 추방대기
중인 사람들에게 선교훈련을 통한 소정의 학업과정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자국으로 돌
아가 선교지도자로서의 사역에 헌신하도록 구비시키기도 한다. 진정한 오네시모를 만
들기 위해서라고 한다. 오네시모선교회(대표 김 석기 목사)는 감옥사역에 관한 전문적
인 안내와 경험 등을 구비하고 있고 7751 Stanton Ave. Buena Park에 있다.
206) “오네시모선교회,” 크리스챤비젼 (2013년 10월13일자)
207) “바뀐 가석방 관련법을 아세요,” 미주 중앙일보 (2014년 7월10일자),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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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네시모선교회의 검토와 대표인터뷰를 통해 약 20여 년 동안 선교회를 섬기면
서 개척과 성장과정을 보게 된다. 대표는 신학교 졸업논문으로 재소자선교를 위한 방
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지역교회들은 지역에 소재한 선교회들의 후원회가 될 필요가 있
고, 개교회의 선교사역의 활력을 위해서도 분야별 선교의 전문화
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구비를 위해 오네시모선
교회의 역사와 개요, 그리고 현장학습과 경험 나눔, 그리고 감옥
방문 등을 통해 선교사적 신앙생활의 방식을 훈련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구비사역은 일상의 삶 속에서의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도록 공동체를 구비시킨다
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교회의 충성된 일꾼이란 모든 공동체의 지체가 각자의 은
사와 일터의 경륜을 통해 능동적으로 사역에 가담하여 스스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세상 속에서 그러한 은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개척해 나가는 선교적 삶
을 말한다. 교회는 지역 사회 안에 소재한 선교회와 봉사단체들과 연대하든지 아니면
교회 내에 특수한 선교회를 두고 집중 지원하든지 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
다.
5. 효사랑 선교회208)
평신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참
여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 효사랑 선교회대표 김 영찬 목사와의 방문 인터
뷰를 통해 그 배경과 역사와 성장과정들을 들었다. 그에 따르면 “효사랑 선교회는 우
선 공자의 사상을 가리키는 윤리적 효를 말하지 않고 성경적 효를 실천하자”는 운동
임을 먼저 강조한다.
효사랑 선교회는 인천 순복음교회의 효성경대학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효사랑 사역을 남가주 불모지에서 시작했다
는 것이다. 2002년 설립된 효사랑 선교회는 한인시니어 전문 사역선교회이다. 김 영찬
목사는 말하기를 “효사랑 선교회는 양로병원사역에 집중하는 부모님 선교회로부터 시
작되었으며, 2001년 신년금식기도회 중에 효를 가르치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2002
208) www.facebook.com/효사랑 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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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 효도선교회를 설립했다.”고 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효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종교적 효와는 달리 기독교의 효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고
한다. 즉 예수의 행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를 위한 복지와는 그 성격이 차이
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적 효란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단정한다.
효사랑 선교회는 이를 위하여 5가지의 중점사역을 중심으로 지역한인들을 구비시키고
있다.209)
그런데 필자가 그에게 선교회에 관한 교회의 역할에 관해서 물었을 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자체 개발 프로그램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선교회에 대하여 크게 관심
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회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시니어프로그램을 매우 탄탄히 구비하고
교회들에게 공급하려 하나 교회들의 현실은 자체개발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 종종
주일초청강사가 되어 효사랑 선교에 관한 중요성을 알리면서 효사랑 보급운동에 헌신
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서 시행하면 전도의 좋은 도
구가 될 수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추세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모
세대가 도움만 받는 늙은이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
조한다.210) 
노인이 노인 전도자로 사는 것, 성경을 배워 실천에 옮기며 사는 것, 그리고 노
인 상담을 통해 노인들의 황혼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 등에 관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자체 개발되어 있다. ‘1세대를 개혁 시키자!’는 선교회의 슬로건이다. 효사랑 선교회는
선조들의 순교신앙을 본받는 신앙을 물려 주시 위해 ‘신앙의 뿌리 찾기’(김영혁 장로)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교회의 앞으로의 꿈은 실버타운을 건립하는 일과, 청소년
들에게 성경적 효를 주제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실천할 교재를 만드는 일이라고
209) 5가지의 중점사역은 효 실천 캠페인, 시민권교실과 청소년들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글짓기 그림대회, 시니어 대학, 장학회를 세워 다민족 학생들을 격려하고 선도하는 일을 말한
다. 특히 시니어 대학 안에 ABC 대화교실(고명희 원장)을 통해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으며, 음악교실(송규식 목사)을 통해 시니어들의 정서함양과 영성을 북돋우며, 예심전도
교실을 통해 파워 전도법을 가르치고 있다.
210) “실버목회 이제부터 시작이다,” 크리스천투데이 (2015년 9월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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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는 73세의 노령으로 이제는 후임자를 물색 중이며, 사역 중심의 효사랑선교회
를 운영하다가 이제 가르침과 실천의 과정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효사랑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시니어대학 프로그램을 미자립 교회에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
다.
6. 평가와 대안
현실적으로 교회를 지역 사회 속에 개척하고 공동체를 꾸리며 성도들을 구비시
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도 일인 목회자의 입장에서 홀로 개척을 시도
한다는 것은 더더욱 동의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지역 사회를 돌아보면 길고
짧은 역사를 가진 선교회들과 봉사단체들이 구비목회와 구비사역공동체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정보와 방안들을 잘 구비하고 있음에 격려를 받을 수 있다. 구비적 차원에
서 지역 사회 곳곳에 한인 이민자들의 복지와 인권을 비롯한 전반적인 삶의 문제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적인 지역선교와 사역단체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의 구비정책
은 매우 전문적이며 교회를 개척하려 할 때 상호협력을 통한 개척시스템을 개발하면
교회와 지역 사회와 선교회가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갈 방안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런 면에서 교회가 독립화되고, 교단화되고, 자체적으로 모든 봉사 활동을 주장할 때
교회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있다. 에큐메
니컬선교 입장에서도 가톨릭의 선교정책들은 매우 활발한 데 비해 지역의 개신교의
상황은 매우 폐쇄적인 것도 부인할 수 없었다.
위의 다양한 단체들은 각각 중점 사역에서 주제들이 특화되어 있어서, 구비적 차
원의 대안으로 공동체의 은사발견, 선교회의 방문교육, 그리고 교회소그룹의 모임 속
에서의 토론과 공 예배에서의 의제화 그리고 선교사역이 하나의 흐름으로 성도들의
삶이 형성되게 될 때 만인에 의한 만인의 사역이 개척 초기부터 자리를 잡아감에 따
라 교회 세움이 탄력을 얻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선교단체들
과 연대하면서 전도와 선교와 사역의 폭을 넓혀가는 대안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선교와 사역 지향적이 되게 구비시켜야 한다. 선교
를 배우고, 사역을 배우고, 그리고 봉사를 실천하려는 의식 있고 성숙한 성도들의 삶
이 되도록 구비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교회가 독단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의 생활이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지역 사회 선교중심의 삶으로 전환 되도록 촉
진하고 구비시킬 때 지역복음화 역시도 강화될 수 있다. 지역 사회 곳곳에서 사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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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교회들을 자주 방문하고, 선교적 훈련을 배가시킬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선교후원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각자
의 은사와 관심과 직업에 따라 선교회들과 연결되어 선교와 사역에 관한 의식의 전환
을 경험하고 주일 예배로 다시 모여 자신들의 삶을 예배화하는 예배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의 예배는 예배 이전에 선교회별, 또는 사역별로
모임을 먼저 갖고 선교회별 헌신예배의 형식으로 만인에 의한 만인의 예배를 정착시
켜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세상 속으로 흩어지게 될 때, 성도들의 가
정과 일 속에서의 관심사는 선교와 사역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는 성도의 신앙고백이 실천됨으로써 예배가 평신도 선교사의 삶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순환을 통해 교회와 선교회들과 지역 사회가 하나로 연결되게 해야 한다.
둘째. 교회는 다양한 선교회들과 교회를 연결하여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와 공존해야 하고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게 함으로써 선교활동이 동력을 얻게
하려면 선교회들과 직, 간접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사람들을 훈련하
고 지도자들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를 서로 성숙하게 함이 중요하다. 교회 자체적으로
는 교회의 예산을 배정하고 성도들 스스로의 자비량 후원도 가능하다.
셋째, 성도들의 삶을 예배화하고 신앙화 할 수 있다. 한 주간의 성도들의 삶이
예배와 더불어 직업과 직장, 그리고 선교와 사역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 2세들과의
연합사역을 통해 주류사회의 선교회들과도 연대할 수 있고, 시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사역들도 수행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와 전략 속에서 부에나 파크의
구비사역의 가능성과 전략을 모색해 볼 때 모든 성도가 선교와 사역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략에 기인한 부흥과 변화와 성숙은 부가적으로 동반될
수 있다.
한인 커뮤니티는 종교와 봉사단체에 의해서 유지 발전된다. 자원봉사자들의 활성
화와 교회의 협력, 그리고 시정부 또는 주정부의 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한인 지
도자들의 관심 속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전개해 갈 수 있다. 교회가 협력해 갈 때 모
두가 공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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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다린교회의 구비사역의 방향과 방법
다린교회의 구비적 내용은 지역으로부터 파생된다. 필자는 부에나 파크지역에서
10년 이상을 생활해 오고 있다. 지역을 이해하고 구비적 측면의 성서적 관점을 세우
고 성도들을 구비시켜 지역 사회의 사역의제들을 창조해 감으로써 새로운 소그룹 공
동체들을 줄기차게 개척해 나가려는 것이 다린교회의 목회사역의 모든 목표이다.
지역교회는 지역 사회와 더불어 부흥을 일구어가야 한다. 지역 사회의 선교와 구
비적 현황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지역 사회는 지역교회들의 협력을 요청하는 데 반해
지역교회들은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든지 혹은 협력을 거부하는
현실이다. 구비사역은 지역 사회와 지역교회의 공동사역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목표
가 있다. 필자는 이를 위해 교회론이 교회 중심이라는 한계를 타파하지 못하고 있고
구조적으로도 ‘교회에서 세상으로’라는 도식에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이자 새
로운 사역이론으로 구비론을 전개해 왔다.
구비론의 핵심은 성도들의 삶으로부터 그리고 지역 사회의 가난과 소외와 억눌
림의 현장으로부터 사역의 의제를 발견한다는 데 있다. 성도들의 삶과 지역 사회의
의제를 역동적으로 결합하는 일이 지역교회의 구비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구비론의 관점, 즉 만인 제사장의 측면에서 다린교회의 3대
핵심가치를 소개하고, 그 핵심가치에 근거하여 다린교회의 구비목회와 구비사역에 관
한 방향과 계획 그리고 실천지침들을 전개하면서 다린교회의 비전을 도표화 하려고
한다.
제 1 절 다린교회의 3대 핵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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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적 교회211)로서의 다린교회는 3대 핵심가치를 말한다. 구비론의 큰 맥락은
교회와 세상의 균등한 관계 속에서 성도의 삶과 사역을 조명하자는 것이다. 한 사람
에게 집중된 헌신과 사역에 이은 탈진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사
역의 짐을 공동으로 나누어지려는 것이다. 사역의 입장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묻는
다면 그 대답은 교회란 은사와 사역의 공동체로 집약시킬 수 있다. 다린교회는 은사
의 측면에서는 성도들의 삶의 경륜에 따른 사회적 은사212)를 추구하며, 사역의 관점에
서는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구비시키는 만인 사역자의 입장을 견지한다.
그래서 다린교회는 교회와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교회를 3대 핵심가치
위에 세우려고 하는데 3대 핵심가치란 소그룹공동체의 가치, 예배의 가치, 그리고 사
역의 가치이다. 이 세 종류의 가치를 하나로 결합함으로써 은사와 사역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다린교회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3대 핵심가치이다. 핵심가치의 목표는 교회
공동체의 성경적 공동체구현을 통한 만인 제사장의 사역을 구비시키려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다린교회는 종래의 교회론의 흐름을 바꾸어서 구비론에 근거한 교회
로 정착시켜 지역 사회와 더불어 부흥을 도모하는 교회로 나아가려고 한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핵심가치 안에서 모두 용해되면 교회론은 구비론으로 전환될
것이며, 교회 중심을 넘어 지역 사회 의제 중심의 교회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 구
비론으로의 전환이 더욱더 의미 있는 것은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 대하여 교회의 구비
가 시작했다는 점이며, 일상과 교회의 만남을 통한 공동사역의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
다. 이는 교회와 세상의 이분화된 신앙을 하나로 연결하여 성도의 삶이 세상으로 흡
수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선교와 사역이라고 하는 도전과 섬김의 삶에 전적으로 헌신
할 수 있게 구비시킨다는 것이다. 구비사역은 한마디로 성도들의 삶을 준비시키는 사
역이기 때문에 주일과 평일의 구분이 없으며, 오히려 주일에 비해 평일의 신앙이 더
강화된다.
따라서 다린교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구비목회와 구비사역의
대략을 말하려 한다. 첫째, 성도들의 삶과 지역 사회의 의제들이 소그룹의 주된 내용
211) Sue Mallory, The Equipping Church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2001), 197.
저자는 구비적 교회로서의 3가지의 주요 절차에 대해 ‘prepare-connect-equip'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보강하기 위해 지원 구조를 세우며 팀 사역을 촉구하기도 하고
통합된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구비가 교회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준비하려 한다.
212) David O. Jenkins. and P. Alice Rogers, Equipping the Saints (Cleveland, Ohio: Pilgrim
Press, 2010), 12. 사역의 본질에 있어 4가지의 측면을 주장한다. 그 4가지 관점은 깊이 있는
대화, 전 인격과의 약속, 문화적 재능의 탁월함, 그리고 선교적으로 형성된 삶이라는 것이다.
95
이 되게 하려면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가. 둘째, 소그룹의 의제들을 예배화하려면
기존의 예배의 구조와 내용을 어떻게 갱신해야 하는가. 셋째, 예배가 삶의 제사가 되
게 하려면 예배 후의 흩어짐과 사역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핵심가치들에 관해 서술해 나가려 한다.
1. 삶의 예배와 소그룹 활동
교회는 ‘삶의 예배로부터 예배의 삶으로 순환’이라고 하는 균형 발전 속에 온전
한 교회로 성숙할 수 있다. 3대 핵심가치 중의 으뜸이자 첫 번째로 중시하는 것은 다
린교회의 소그룹 활동에 관한 인식이다. 두세 사람의 공동체, 즉 작은 공동체를 독립
된 교회공동체로 전제하면서 소그룹공동체를 하나의 온전한 교회로 간주한다. 다린교
회의 사역 동력이 공동체 전체의 유기적 연관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소그룹을 활
성화하려는 것이다. 구비사역은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 기초한 사회적 의
제로부터 시작된다.
소그룹이란 성도들의 삶의 현장의 경험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들과 사건 및 중
요 과제들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소그룹 활동이란 이러한 과제들을 교회적으로 의제
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성도들의 은사와 성도들의 삶, 그리고 지역의 현안들을
소그룹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구성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그릇
이 온전히 구비되어 있을 때 소그룹 공동체는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서 온전하며 성서
적인 부흥에 이를 수 있다. 그렇다면 소그룹을 구성하는 내용과 사역자들을 알아보고
그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인식함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다린교회의 소그룹은 하나의 교회공동체로서의 소그룹이다. 주된 소그룹의
구성요소는 교회 안팎으로 5개 분야로 나누어진다. 분야마다 소그룹 지도자들이 있으
며, 이들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의 실질적인 운영위원들이다. 따라서 교회의 대부분의
사역은 이들 지도자의 활동을 통해 기획되고 이루어진다. 삶의 현장의 의제들이 소그
룹 안으로 소집되고 또한 논의된다고 볼 수 있다. 다섯 명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삶
과 지역공동체의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 동
시에 각 성도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따른 학습과 사역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소그룹은 교회 안팍의 사역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사역을 구비시킨다. 소그룹의 지도
자들은 5개 분야에 관해서 전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
사역의 5개 분야 소그룹이란 목자, 양육자, 지역 사회 담당자, 연합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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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교담당자들로 구성된 소그룹을 말한다.213) 이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5인의 운
영위원회의 목표는 지역 사회의 의제에 따른 소그룹의 지속적인 개척에 있다. 기본적
으로 운영위원들 모두는 그리스도와 직접 연계되어 있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
임적으로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적 은사에 따른 소그룹공동체의 사역 활성화라
는 구비 사역의 본질이 체화된 사람들이다. 이들 5인은 공동체의 기초를 세우는 개척
자들로도 인정될 수 있다.
5인의 운영위원들은 자신들의 주요 은사를 따라 사역이 결정된다. 먼저 목자 사
역자는 소그룹 공동체의 비전과 전망을 구체화하고 소그룹을 소그룹 되게 하는 소그
룹 헌신서약서214)를 늘 점검하면서 사람중심으로 흐르기 쉬운 공동체를 헌신서약서를
중심으로 바로잡아 가는 중심축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소그룹 차원의
연간 사업계획들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일과 소그룹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역
할도 담당한다. 그리고 양육 사역자는 영성과 사역훈련을 구비시키는 사역자이다. 주
된 역할은 성경공부 자료준비, 상담훈련, 공동체 훈련, 기도 및 치유사역, 은사발견 등
을 통해 결국 소그룹 공동체가 능동적이고 관계적이며, 나아가 교회와 세상을 통합하
는 관점을 갖고, 생활 속에서 사역의 이슈를 찾아내고, 삶 가운데 현장사역자요 선교
사로 살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역 사회 담당 사역자는 지역 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소그룹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제안한다. 시정부의 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면밀히 관찰
하고 특히 지역 사회의 가난과 소외와 억눌림에 처한 사람들을 소그룹의 의제로 끌어
들여 대책을 숙의하게 하고, 지역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한인 선교회나 봉사단체들,
한인회 활동 역시도 예의 주시하면서 사역정보들을 수집하여 소그룹을 구비시키는 역
213) Patricia N. Page, All God's People Are Ministers (Minneapolis, Minnesota: Augsburg,
1993), 성서적 신앙의 관점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선행된다는 점에 착안해야 한
다. 그래서 사역은 교회와 지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봉사 되어야 한다.
214) 다린교회의 헌신서약서, 교회가 사람들의 뜻에 따라 좌우 되지 않고 성서의 원칙에 따라
세워지기 위해 헌신서약서가 필요하다. 헌신서약서는 모든 선교와 사역활동에서 기준이며 지
침이 된다. 교회의 신앙고백서이기도 하다. 헌신서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신앙한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함같이 공동체에도 속해있음을 교회의 본질로
인식한다. 나는 만인 제사장 같은 평신도로서 교회와 세계의 섬김에 헌신한다. 나는 나의 은사
에 따라 소그룹의 구성원으로 헌신하며 구성원과 삶을 공유한다. 나는 평신도예배를 공유하는
예배자이며 예배를 위해 어떤 역할이든지 감당한다. 나는 일상과 사역 속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며 소그룹공동체의 개척에 앞장선다. 나는 사람들의 교단 및 삶의 배경을 묻지 않고 그리스
도의 사랑으로 봉사한다. 나는 또한 지역교회와 세계교회의 일원으로서 연대책임을 가진다. 나
는 국내외 선교지 한 곳 이상의 후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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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한다. 특히, 지역 사회 선교를 위한 자체 지도를 제작하여 도시를 한눈에 보는
훈련과 학습을 구비시킨다.
교회 간의 연합, 타종교와의 관계, 그리고 타인종과의 유대 등을 담당하는 연합
사업 사역자는 소그룹 안에 에큐메니컬 사역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인권과 복지, 환
경문제를 중심으로 비종교적이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된 초교파적인 사역들을
통해 지역 사회와 더불어 공생해가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사역자이다. 마지막으로 선
교 담당자는 국내외 선교 현황을 잘 관찰하여 1인 1분야 이상 선교와 구제와 봉사에
참여하도록 방안을 제시하며 소그룹을 구비시키는 역할을 한다.215) 각주에 소개된 선
교지의 다양한 처지들을 참고하여 선교후원을 할 수 있으며, 소그룹 공동체뿐만 아니
라 가까운 친척들과 직장 동료, 지인들에게도 선교에 관한 실천의 한 방편으로서 기
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다. 결국에는 소그룹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선교
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일상의 주된 삶이 되도록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둘째, 소그룹 공동체 내에서 구비된 사역자들을 지도자(leader)라고도 부른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구비시키는 구비자의 역할을 통해서 지도자가 된 사역자들이
다. 이들 지도자는 공동체의 5가지 사역분야에 관해서 언제든지 대치 가능하고 독립
사역은 물론이고, 협력사역도 가능하다. 이들 상호 구비된 5인의 지도자의 역할은 크
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 내부를 견고히 구비시키는 일이며, 그와 더불어
두 번째로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을 공동체 외부의 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안팎의 사역의 목표는 지역의 억눌린 현장의 의제들을 따라 새로운 공동체를 개척하
는 일로 집중된다는 것이다.
공동체 내부를 세우는 일이 소그룹활동과 예배이며,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은
사역이며 공동체 외부의 일이다. 이렇게 소그룹활동과 예배와 사역이 하나의 흐름 속
에서 전개되어야 함을 직시함이 다린교회의 사역의 핵심의제이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이런 관점 위에서 사역의 방향을 세우고 공동체 안에 초대되거나 처음 온 참가자에게
215) 한국으로 귀국한 필자의 친구인 목사 내외가 남기고 간 다양한 이름들의 선교분야들을
소개하려 한다. 5불, 10불, 20불로 선교 후원을 보낼 수 있다. Without Homes Without Hope,
Sudan Relief Fund, Action Hunger, Home for Boys and Girls, Prison Fellowship, Jesus
Film Project,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Angel Tree For a prisoner's child, Care gift
center, Amnesty International USA, International Fellowship of Christians and Jews, The
Salvation Army, St. Joseph's Indian school, American Red Cross, Maryknoll lay
Missioners, White Rice, Jewish Voice Ministries, Covenant House Archdio for the military
services, USA, Freedom, World hunger campaign, Human Right Watch, Salesian Missions,
Divine Word Missionaries, Hanna Boys Center, South Sudan, The Heifer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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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적 교회의 핵심가치와 방향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신입회원의 은사를 발견하고
교회의 5대 사역 방향에 따라 학습과 훈련을 통해 양육함으로써 공동사역의 현장까지
함께 가는 동역자로서의 소그룹 활동을 수행하는 섬기는 일꾼들이다.
한 주간동안의 일상의 내용과 지역 사회의 이슈를 발견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개척하는 일 등을 비롯하여 5대 사역으로 흩어져 선교한 결과들을 주일 소
그룹으로 모여 매주 지도자 보고의 시간을 갖는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216) 모이는 소
그룹활동의 주된 목적은 예배를 위해 예배의 의제를 준비하는 데 있다.217) 이는 사역
의 이슈들을 소그룹으로 흡수하고 또한 소그룹에서 확인된 의제들을 예배화하려는 것
이다. 예배의 목적은 소그룹활동의 긴급한 과제를 예배 안에 담아서 자신들의 일상의
사역과 삶을 표현함으로써 참가자들과 함께 이웃이 관심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
두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데 있다. 그래서 예배로서의 헌신은 소그룹들의 나눔의 현
장이며,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기회로 형성되게 하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개척하는 일이다. 이 일은 초대된
새로운 참가자들의 사회적 은사의 발견과 그에 따른 경험의 공유, 그리고 학습과 훈
련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촉진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지도자와 참가자로 묶인 새
로운 공동체는 지역 사회의 소외계층, 즉 교회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정부의 혜택마
저 끊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사역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이 헌신과 재헌신의 순환을 통한 지도자들의 산출기준이 된다.
모든 사역요소를 이해하는 지도자들은 지역 사회의 현장을 살면서 사역의 의제들을
발견하고, 그 의제에 적합한 지도자에게 발견된 이슈를 전달하면서 사역의 역동성을
생산해 내기도 한다.
한편 지도자들의 교회 내부의 역할로서 모이는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 안에서 결
속하면서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따라 구성원들을 양육하고 함께 공동사역을 수
행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218) 성도들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
성경공부를 비롯한 크고 작은 소그룹을 자유롭게 신설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일을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은사를 중심으로 소그룹을 형성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지역 사회 안에서 지역의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소그
216) 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 (서울: 쿰란, 2001), 45-47.
217) 5대 사역자들, 즉 운영위원들은 예배에 필요한 내용을 의제화하여 소그룹에 참여한다. 10
분씩의 발제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배 시작 한 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한다.
218) Larry Crabb, 끊어진 관계 다시 잇기 (Connecting), 이주엽 역 (서울: 요단, 2012), 111.
삼위일체적 결속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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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공동체 즉, 두세 사람의 훈련과 관계 공동체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그룹지도자들은 소그룹과 예배와의 연결을 위해서 목자 사역자가 주관
하는 소그룹지도자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5개 분야로 분류된 소그룹 중심으로 드
려지는 평신도 헌신예배의 일정을 조정하고, 주보, 설교, 찬양, 헌금위원, 성찬식, 환영
담당들을 나누고 예배 후 사역에 관한 협력사항들을 의제화한다. 이러한 평신도 중심
의 구조는 생업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이민교회의 환경에 적합하다. 달라스 빛내리 교
회의 소그룹219)은 주일소그룹이라는 힌트를 제공해 준다. 예배보다 먼저 말씀공부 소
그룹이 진행된다. 다린교회는 이러한 형식을 빌려, 예배 이전에 사역소그룹의 모임을
실행하려는 것이다. 소그룹과 예배와의 연결을 시도할 근거가 된다. 그러나 빛내리 교
회의 소그룹은 소그룹을 예배로 흡수하지는 못했고 성도들의 활약들을 목회자 일인의
설교로 대신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도 있는데 이와 달리 다린교회는 이민교회
로서 예배 이전에 소그룹모임으로 먼저 모여 예배를 준비하고 주어진 말씀본문을 미
리 묵상하며, 교회 입구에는 예배 이전에 모이는 소그룹 안내 부스가 주일마다 배치
되어 있고, 교회가 취합하여 공개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한 기도회를 갖고,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나눈 후에 주일공동예배, 즉 준비된 소그룹 헌신예배에 다 함께 참여
한다.
결과적으로 5인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주일 공동예배 전에 미리 모여 예배를 준
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역 주제들을 중심으로 한 주간의 사역을 발표하고 공동
기도제목으로 설정하고, 소그룹 전체의 동의가 있는 주제는 예배시간에 공식적인 의
제로 채택되고, 소그룹 지도자들은 채택된 의제를 실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는 소그룹 공동체의 한 주간 삶의 주제가 된다.
한편 구비자로서의 목회자220)는 목자 사역자의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고, 소그룹
공동체 전체를 후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목회자 후원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소그룹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체영성학교
와 사역자훈련학교를 준비시키고 소그룹 공동체의 성숙한 사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비시키는 일이다. 공동체영성학교는 교회공동체의 내적 일치를 목표로
세워지는 학교이고, 사역자훈련학교는 세상 속에서의 소그룹 구성원들의 선교사적 삶
을 구비시키려는 학교이다.221)
219) 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 45-47.
220) R. Paul Stevens, The Other Six Days, 51.
221) 학교의 지도자들은 곧 소그룹의 현장성 있는 리더들로 구성되며 5개의 소그룹분야를 중
심으로 교과과정이 편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진지하게 마친 참가자는 자신의 은사에 따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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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그룹모임을 헌신예배로 정착시키기
예배와 삶이 분리된 기존의 예배를 성도들의 사역과 관련된 예배로 예배를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소그룹활동들을 예배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배의 내용과 순
서가 소그룹활동과 직결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5대 사역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예배 전체를 기획하고 주관한다. 주마다 예배의 내용과 주제는 달라질 수 있으나
하나의 공통의 목표는 교회의 예배의 목적이 세상을 위한 구비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촉진하는 데 있다. 이를 사역자 헌신예배로 부른다.222) 한 달에 한
번 사역자는 예배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다. 예배 안내부터 테이블 세팅, 다과, 환영,
설교 및 초청강연자 준비, 광고와 성찬식에 이르는 입례에서 파송까지 모든 예배를
구비해야 한다. 헌신예배는 사역자들과 그와 함께하는 소그룹들의 나눔의 현장이 되
고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의제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는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223)
모든 회중이 참여하는 준비된 예배, 축제적 예배가 구비사역의 예배이다.
첫째, 중요한 것은 구비사역의 예배는 예배 중 질의와 응답의 시간을 갖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224) 전통교회가 일 년 중 특별한 절기나 행사에 대화설
교, 연극설교 등 그 형식을 다양하게 하려는 경우는 있으나, 예배의 형식 자체를 질의
와 응답이 허용되는 예배 형식으로 정착시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예배가 삶의 의
제를 다루는 차원이면, 목회자 일인 설교 안에 그 의제들을 모두 담아낼 수 없다. 소
그룹 활동의 내용이 예배화된다는 것은 성도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주도하는
능동적인 예배가 되어 평신도들에 의한 만인 제사장의 예배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의
그룹운동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지도자와 멍에를 함께 메고 학습과 실습훈련을 통해 지도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때 교회공동체 앞에서 헌신서약을 통해 소그룹지도자로 활동을 시작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개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새로운 공동체는 지역 사회의
의제를 붙드는 두세 사람의 공동체를 말한다.
222) 소그룹활동과 예배를 헌신이라고 부른다면 예배 후의 사역은 재헌신이라고 부른다. 헌신
과 재헌신의 선순환이 구비 사역이다.
223) 모든 평신도가 참여하는 축제적인 예배가 과연 가능한가를 필자는 늘 질문했다. 만인 제
사장의 핵심개념은 예배인데, 제사장적 예배이다. 만인 제사장들에 의한 예배란 형식적으로는
목사일인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모든 평신도가 예배의 주체가 되고 목사는 예배의 구비자로서
의 객체가 되는 데 있다. 또한, 평신도중심의 예배가 일 년 중 몇 번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
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만인에 의한 만인의 예배가 예배로 정착된 예배를 의미한다. 구비사역의
입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를 말해 준다. 성도들의 삶에서부터 기인한 예배는 청중과 괴리
되는 일인목회자의 일방적 예배를 경계하며, 나아가 사역을 촉진하는데도 현장성이 결여된 선
포적 설교는 일인제사장의 한계만 드러나게 된다.
224) 부록1 참조, Savior Coffee House Church 주일 예배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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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비론의 예배는 만인 예배자를 구비시키려는 측면이 강조된
다.
만인 제사장이 주도하는 평신도 예배의 특징은 전통적인 예배의 요소를 갖고 있
으며, 회중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예배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 후의 예배를 전망하는
성도들의 삶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며,225) 서로가 서로에게 소
속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예배이고,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예배이고, 설교의 주제 역시도 자신들의 삶과 이슈와 직결되기 때문에 예배에의 집중
력이 탁월하며, 설교 후 다과와 함께 질의와 응답의 순서를 따른다는 것, 그리고 설교
와 토론과 경험 나눔과 사역이라는 평신도 예배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 평신도
가 설교자로 초청된 것을 너무 기뻐한다는 것, 뛰어난 설교자에게 설교를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226) 예배의 소재들은 모두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평신도의
삶이 진정한 메시지가 되어 설교자로 세워지고 묵상(영성)과 토론 속에서 삶의 현장
을 옮겨 놓은 듯한 예배가 드려지며 그리고 사역227)이 구체화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비적 예배의 절정은 매주 드려지는 성찬식이다. 다린교회의 세례와 성
찬식은 부활절과 성탄절 두 번에 대회로 드리고, 매주 평신도 중심으로 드리는 성찬
식이 기획되는 데 식탁에서 준비된 빵을 찢는 일 역시도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 진행
하는 일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지역 사회를 향한 봉사와
섬김이란 사역자들의 몸과 노동을 떼어 나누어 주는 행위라는 점을 의식하면서 성찬
의 삶을 살도록 하기 때문이다. 예배 후 성찬 식탁을 대하면서 자신들의 기도제목을
올려놓는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사역자 중 한 사람이 빵과 음료에 대하여 만인 제사
장으로서 제정의 말씀을 선언한다. 그리고 집례자는 앞이 아니라 우리 중 한 사람으
로 서 있다. 다린교회의 성찬식의 말씀은 사역자 중 한 사람이 집례는 목회자가 합력
해서 진행한다.
성찬의 또 하나의 의의는 지역교회들의 연합 사업이나 시국기도회의 행사들을
치를 때도 반드시 성찬식을 계획하는데 이는 공식적인 절차의 성찬식을 통해 지역교
회들의 화해와 협력과 공동사역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성찬의 최
225) James F. White, 개신교예배 (Protestant Worship), 김석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17. 저자는 수동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참여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226) James F. White, 개신교예배, 79.
227) James F. White, 개신교예배, 85. 주일 예배는 미션그룹이 자신들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일들을 보고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느꼈던 소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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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적은 세상과 식탁을 연결하여 세속과 거룩의 벽을 넘어 서려는 것이다. 현장을
예배로 끌어와 예배를 통해 확인된 사역의 의제들을 세상 속에 재차 이식시키려는 행
위로서 하나의 의식이 성찬식으로 표출된다. 구비론의 목표가 공동체의 결속과 일치
와 신앙고백을 세상 속에서 실행하도록 구비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처럼 온 백성들의 예배는 또 하나의 의의를 드러내 줄 수 있다. 소위 5
대 사역자들의 예배는 소그룹의 활동을 담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들을 성찬식을 통해
사역의 행동을 결단하고 나가게 한다. 모든 예배 후에는 두 가지 신앙고백이 창조되
는데 그것은 ‘교회의 주님이 곧 이 도시의 주님이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예배형식이
다린교회가 지향하는 예배 후의 의미이다. 소그룹이 주체가 되어 만인의 예배를 준비
할 수 있는 학습과 훈련을 통해 예배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228) 소그룹을 통과한 예
배는 또한 예배를 통해 평일의 삶과 사역을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229) 예배의 역동성
은 문자 그대로 성도들의 삶과 사역을 준비시키는 구비적 예배에 있다. 구비적 예배
란 전 공동체의 참여를 의미한다. 주일 예배의 의의는 평일의 삶을 예배화 시킨다는
데 있으며, 모든 소그룹이 하나로 집중된 만인의 삶의 축제라는 것이다.230) 만인에 의
한 만인의 예배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자로 등장하여 예배에 봉사하기 때문
에 매 주일 예배는 삶과 소그룹 활동의 총결산이자 월요일을 준비하는 새로운 내일을
마주하게 한다.231) 그러므로 소그룹의 활동이 예배화 되려면 사역자들이 섬기는 모든
소그룹은 성도들이 삶의 예배자로 살도록 구비시켜야 한다.
셋째,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예배의 의의는 그 예배의 방향성이다. 다린교회의
예배의 방향은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진지하게 반영된 만인 제사장들의 예배가 되게
함과 동시에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칼 예배를 지향하는 지역 사회의 사역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삶의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 성도들의 삶의 과제와 은사와 사역을 보
았다면 삶과 예배의 역동성을 예배 속에서 표현시키자는 것이 만인에 의한 만인의 예
배를 구현코자 하는 구비적 예배의 의지이다.
따라서 다린교회의 예배의 내용 속에는 다음과 같은 예배 철학이 포함되어 있
다.232) 평신도들에게 제공되는 예배의 일반적 내용이 만인 제사장, 모든 회중, 모든 평
228) 성도들의 삶이 예배였다면 자연히 예배는 만인의 예배가 되어야 함이 옳다. 성도들의 삶
을 하나님께 보고하며 공동체와 사역의 결과물들을 나누기 때문이다.
229) Ralph P. Martin, 초대교회 예배 (Worship in the Early Church), 오창윤 역 (서울: 은성,
1993), 132.
230) James F. White, 개신교 예배, 366.
231) William Diehl,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13.
232) Ralph P. Martin, 초대교회예배,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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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가 참여하는 전체 성도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에 주목하려 한
다.233) 모든 성도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목표로 두며 세상 속에서 책임감 있게 살게 하
려는 구비론의 목적과 의도들은 8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234)
위에서 언급한 8가지 예배의 내용에 따르면, 예배는 인도자 혼자나 몇몇 사람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며, 예배는 각각의 지역현장에서235) 모여든 전체
회중의 참여가 전제되는 축제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성도에게 개방된
예배의 축제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만인 제사장들의 삶의 예배를 의미한다.236) 성도들
의 삶이 일인 목회자의 경험과 목양 속에서만 이해되는 전통예배의 구조는 축제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구비론의 예배 정신에 따라 예배의 순서가 재구성된다. 결과적으로
예배의 순서란 위에서 언급된 소그룹 운동과 만인 제사장들의 삶과 사역을 담는 그릇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다린교회의 예배 순서는 구비적이다.237) 음악은 모든 순서의 사이사
이에 간주로 역할을 하면서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을 연결하고 연합시키는 역할을 한
다. 그리고 예배 후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예배의식을 따른다.238)
구비론의 예배 순서의 방침은 이처럼 단순한 흐름을 가지고 소그룹과 예배와 사
233)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202.
234) 구비론의 8가지 예배의 의도, (1) 구비론의 예배는 초대 교회의 예배 생활을 본받을 것,
(2) 예배는 모든 예배자의 삶의 반영이 되어야 할 것, (3) 예배는 천체 회중의 능동적 참여가
실천되어야 할 것, (3) 예배는 성도들의 삶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 (4) 예배는 교회력의
흐름을 관통하면서 공동체를 흡수하고 말씀과 성례전이라는 중심성을 견지하면서 예배의 필수
요소들을 포함할 것, (5) 예배는 소그룹과 사역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 (6) 예배는 지역공동체
의 현안을 포함할 것, (7) 예배는 세속과 거룩의 균형을 추구할 것, (8) 예배는 모든 순서가 다
같이 중요함을 인식할 것 등이다.
235)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74.
236)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37-38
237)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소그룹의 삶의 이야기라는 동영상이 예배의 시작을 알리면
서 입당과 입례절차를 밟는다. 이때 잔잔한 배경 찬양이 흐른다. 2) 부르심에 감사하는 찬양
이후에 3)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 회개와 고백의 교독문을 낭독하고(절기와 영성) 4) 30초의 침
묵의 순간을 갖고 5) 평신도 설교자(소그룹의 추천)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와 소그룹의 활동내
용을 주어진 성서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6) 설교 후 공동의 본문과 사역의 의제를
두고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7) 그리고 삶과 예배에 관한 감사의 표시로서 봉헌을
드린 후에 8)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식을 통해 한 백성 한 예배자들로서 일치와
화해를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 9) 결단의 파송의 순서를 따라 예배
는 끝이 난다.
238)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서울: 지민, 2009), 64. 예수는 전통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즉
유대교의 회당 전통을 수용하시면서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지도 않고 영적 예배, 예배의 삶을
제시하였다. 바로 이 예배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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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하나로 통합시키면서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이 서로 연속성을 갖는 삶이 되게 한
다. 이는 백성들의 전체의 삶이 예배이며 예배가 사역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고리를
만들려는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의 참여는 자발적이며 능동적이며 주체적이다.
그러므로 구비론의 예배의 순서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성, 임재와 반응, 그리고 개
신교 예배의 개혁전통을 담아 회중의 능동적인 반응 행위를 강조하면서 삶의 나눔과
실천을 촉진하는 현대 예배로 통합시킨 것이다. 화이트(James White)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예배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예배자들의 경험을 중시해야 하는 것이 예배의 핵
심이라고 주장했다. 즉 구비론에서 강조하는 ‘사람 그 자체가 곧 은사’라는 개념과 맥
락을 같이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고, 그가 말하는 경험이란 사람들의 다양성과 사회
적 현실 분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239) 구비론의 예배는 삶의 예배이며 예배의 삶을
반영한다고 볼 때 만인 제사장의 예배순서를 정립하면서 하나의 개혁방향을 제공해
준다. 그것이 사람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회중 전체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특
징이 예배의 국면들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동적 참여의 관점 아래 짜이
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예배의 순서를 따라 소그룹 중심 또는 소그룹연합 예배를 정
착시키게 되면 그 예배는 만인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된다.
3. 예배의 삶으로서의 사역
예배가 사역이 될 때 예배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역은 사역 그 자체만
으로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한다. 소그룹활동과 예배 속에서 정제되고 합의된 의제들을
따라 수행되는 사역은 사역의 의미를 올바르게 드러내 줄 수 있다. 예배와 동떨어진
사역 역시도 그 거룩성에 의심을 유발할 수가 있다. 예배가 지역 사회로 확장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예배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5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한 만인 제사
장들은 자신의 가정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모임 속에서 예배공간과 그룹을 만들어 공
동체를 확장할 소망을 품는 성도들이다.
핵심 사역자들에 의한 만인 사역자를 구비시키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며, 구비론
의 결론이기도 하다. 교회 내적인 은사가 풍부하고, 성경공부가 조직화되어 있고, 구
제와 선교가 활성화되어 있어도 만인 제사장의 사역목표를 잃어버린 공동체는 또다시
모이는 교회로의 귀환을 피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의 존재와 모든 사역
의 방향이 집중된다. 사역의 내용이 풍부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며 자연스러운 성장
239) James F. White, 개신교예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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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하는 교회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공동체의 일치와 성숙에 따른 점진적인
발전에 의존해야 하고 회중의 전체적인 동의를 거쳐야 한다.
사역으로 말하자면 사역은 일상과 함께 이루어질 때 사역으로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240) 사역은 개인적인 참여일 수도 있고 공동의 사역일 수도 있으나, 소그룹
차원의 독립적인 사역의 결정 역시도 적극 권장하되, 목사를 포함한 5대 사역자는 이
일을 구비시키는 구비자로서의 위치를 지켜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일상적인 의제들로부터 지역 사회의 이슈들을 늘 관심 있게 관찰하고,
그러한 내용을 교회 공동체의 사역의 과제들로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며 각각의 의제
와 소그룹 공동체가 하나로 묶이게 하면서 공동체를 지역 사회 속으로 확대해 나가려
는 것이 사역의 목표가 되겠다.241) 이는 ‘억눌림’의 의제에 따라 전 교인을 전 지역에
침투시키는 구비사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처럼 구비론의 사역 방향은 예배와 삶의 순
환 속에서 결정된다. 도시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성도들의 삶에 기준을 두고 새로
운 의제들을 생산해 내려는 것이 구비론에 입각한 삶의 방향이다.
침투적 사역 방식은 시정부의 다양한 위원회의 구조와 전략의 방향을 참고함으
로 시작함이 바람직하다. 지역 사회 현안은 구비된 만인 제사장들의 ‘지역 사회섬기
기’라는 프로젝트 아래 도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공동체와 사역을 공유
하는 방안을 발견하고 의논하고 의제화한다. 예배를 사역화하는 핵심적인 활동은 곧
지역 사회 안에 새로운 공동체들을 개척하는 데 있다. 이는 평신도들의 소그룹개척운
동이다.
제 2 절 구비목회의 실천방향과 방안
구비목회는 교회공동체의 일치와 결속, 그리고 하나 됨을 더 강조하는 목회이며,
모이는 교회공동체를 만인 사역자로 양육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만인 사역자는 선
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성도들을 말
한다.242) 그래서 목회자를 구비자요, 제자훈련가로 보는 관점이 오늘의 교회론을 지배
240) 이 말은 교회에 의존하는 사역은 성도들의 이중생활을 조성하게 되거나, 생활과 괴리된
사역과 선교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역의 역동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41) 지역 사회로부터 발견된 의제들이 예배를 의미 있게 만들고 나아가 성도의 성숙한 신앙
을 담보할 수 있다.
242) R.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Abolition of the Laity), 홍병룡 역 (서울:
IVP, 1999),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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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243) 이에 따라 구비 목회의 실천방향을 언급하고 공동체 학교
의 훈련방안을 제시하면서 구비목회의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다.
1. 실천방향
하나된 교회공동체를 세상에 이식시키려는 것이 구비목회의 방향이자 목표가 된
다. 이 목표는 예수의 두세 사람의 공동체(마 18:20), 초대교회 공동체(행 2:42), 바울
의 에베소 공동체(엡 4:18), 그리고 베드로의 흩어진 공동체(벧전 2:9)들의 성서적 공
동체를 교회적으로 구현하여 세상 속으로 파급시키려는 것이다.244) 이러한 말씀에 따
라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4가지의 원칙을 밝히려고 한다.
첫째, 다린교회의 헌신서약서를 교회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사람들의
뜻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성서의 원칙에 따라 세워지기 위해 헌신서약서가 필요하다.
헌신서약서는 모든 선교와 사역활동에서 기준이며 지침이 된다. 교회의 신앙고백서이
다. 헌신서약서는 삼위일체 신학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245) 모이는 교회공동체를 만
인 사역자로 양육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평신도 중심의 만인 사역자의 관점을
유지했다.246)
둘째, 전도방안의 방향성이다. 전도의 목적은 초대교회적 작은 공동체들을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있다. 구비된 교회 공동체가 지역 사회를 구비시키는 개념
이다. 5대 사역 동역자들이 먼저 전도에 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243) Howard A. Snyder, 참으로 해방된 교회, 240.
244) John Paul Heil, 1 Peter, 2 Peter, and Jude, 74. 하나님의 선택된 라오스들의 행위는
흩어지는 공동체로서의 삶의 중요성에 있다는 것이다.
245) R.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72. 구비론은 삼위일체 신학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246) 다린교회의 헌신서약서는 다음과 같다. 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신앙한다. 나는 그
리스도에게 속함같이 공동체에도 속해있음을 교회의 본질로 인식한다. 나는 만인 제사장 같은
평신도로서 교회와 세계의 섬김에 헌신한다. 나는 나의 은사에 따라 소그룹의 구성원으로 헌
신하며 구성원과 삶을 공유한다. 나는 평신도예배를 공유하는 예배자이며 예배를 위해 어떤
역할이든지 감당한다. 나는 일상과 사역 속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며 소그룹공동체의 개척에
앞장선다. 나는 사람들의 교단 및 삶의 배경을 묻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한다. 나는
또한 지역교회와 세계교회의 일원으로서 연대책임을 가진다. 나는 국내외 선교지의 한 곳 이
상의 후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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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는 소그룹과 지역 전도계획을 토의한 후에 전도정책이 수립된다. 구비사역과 뜻
을 공유할 사람들을 찾는 일이 전도 방안 중 첫째가 되며, 구비목회의 전도방안은 언
필칭 두세 사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달려 있다. 5대 사역자들은 사역소그룹 훈련
을 통해 공동체의 수적인 부흥을 갈망할 필요가 제기 된다. 그런데 그 부흥은 끌어모
으는 방식의 전도가 아니라, 흩어져 지역 사회 공동체의 억눌린 의제들을 중심으로
기획된 전도 방식이다.247)
전도자들 역시도 만인전도자로 구비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도자는 교회의
헌신서약서를 암송해야 하며, 구비론에 따르는 교회론의 본질을 확고히 이해할 의무
가 있고, 만인 제사장에 관한 학습과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 구비사역의 가치와 철학
을 공유하고, 삶 속에서 구비적 실천을 수행해 나가면서,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구
비적 차원의 교회를 동의하는 지인이나 친척들을 중심으로 교회개척을 위한 사랑방모
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 이들은 교회의 개척 팀이라고 부른다. 주말 구비사역
독서모임을 조직하고 관련된 서적들을 함께 읽고 장별로 분담하여 발제하며 분임토의
를 통해 전도방법 등을 채택한다.248) 독서모임 이후에 5대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소그
룹과 함께 명함전도지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전도 방안들을 구상하여 한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지를 배포하고, 지역의 소외된 한인 이웃들의 방문전도에 힘쓰
고, 웹 사이트를 통해 지역 사회와 구비사역, 구비목회의 공감대를 만들고, 왜 교회가
지역 사회의 가난과 아픔과 소외와 영적이고 정신적인 억눌림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전하면서 전도의 기회를 도모하려 한다. 이 일들에 대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 외에 다른 전문적인 영역들에 관해서는 여타의
전문기관들에 연결을 주선함으로써 협력전도의 일에도 참여하려는 것이다.
소그룹 지체들의 가정과 사역자들의 가정은 전도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
정거점을 중심으로 이웃의 현안들에 가장 우선적 관심을 두고 가까운 지역의 공통의
247) NIcholas Wolterstorff,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홍병룡 역 (서울: IVP, 1983), 319.목표는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
꾸는 것이다.
248) 관련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Paul Stevens, 21세기 평신도신학, 현대인의 생활영성, 일의
신학, 일 삶 구원, 그분의 말씀 우리의 삶이 되어, 유성준, 세이비어 교회, Elizabeth O’connor,
창조의 제8일. Andy Stanley, 노스포인트 교회이야기 (, 디모데), Robert Coleman, 주님의 전
도계획 (Master P lan of Evangelism),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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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들에 대하여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라도 이웃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만드는 것 또한 구비 사역의 전도의 핵심적 방향이 된다. 이웃에 독거노인은 없는지,
청소년 가장은 없는지, 장애인은 어디 사는지, 교회의 도움에서 벗어난 이웃은 누구인
지, 홀로 된 한 부모는 어떻게 지내는지, 병중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어떤 도움과 관심
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관찰하면서 지역과 이웃 공동체를 지켜보면 사역의 의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는 이동교회의 한 방편이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 사역자 그룹은 다린교회의 핵심전략인 구비론을 목회와 사
역의 입장에서 정리한 ‘구비사역가이드’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지역 한인들에게 배부해
야 한다. 지역 사회의 한인거주지 지도는 한인 주소록 등을 통해 그리고 Homes.com
의 위성사진들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신문들에 삽지 전단을 배포하여 한인 가정들
에게 전달하고 무료 지역 방송 신문광고란도 활용하여 다린교회의 위치와 사역방향을
알리려 한다.
또한, 다린 소식지를 월간으로 발간하여 문서 선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9만
부에나 파크시의 8,000여 명의 한인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에나
파크는 상업과 주거지가 반반씩 공존하는 지역이어서 상업지역, 개인 자영업과 소상
공인들의 사업장 전도지를 특별제작해서 일터 사역의 중요성과 교회와 세상을 균형
있게 봉사하며, 지역 사회의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다린교회의 가치를 전달하려는 것
이다.
주 중에는 접촉점 형성하기, 주말에는 전도지와 주보 소식지를 지참하고 노방전
도와 축호 전도에 집중하고, 주말 일일 수양회, 주일에 오전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
을 사는 이민자들을 위한 주일오후예배 또는 주일 저녁예배를 신설하고, 그리고 분기
별로 지역 인근의 다인종교회들과 연합예배 및 연합행사를 협력하면서 전도망을 확대
해 나가려 한다. 이 일들은 사역자들과 소그룹 지체들의 결의를 통해 수행된다.
다린교회의 전도전략 중 하나로 이동교회의 방안이 있다. 교회개척의 비법은 찾
아가는 교회를 행동에 옮기는 일이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거동이 어려운 이들은 라
디오 설교 등에만 의존한다. 이분들에게 다가가 기도와 관심과 사역을 펼치면서 온
가족의 전도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동예배는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예
배이다. 현장을 교회화 하자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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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방안의 끝으로 청년들의 구비 사역이다. 전통적으로 청년들이 구비되면 교육
부가 견고해진다는 말이 있다. 구비적 청년회를 구상하면서 청년구비사역자들을 훈련
하려 한다. 교회적이고 사회적인, 그래서 지역 사회의 청년의 현장으로부터 사역의 의
제를 찾아내는 청년회를 조직함으로써 청년회 역시도 소그룹과 예배와 사역의 흐름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구비시키려 한다. 구비적 훈련이 잘 된 청년들은 교회학교의
교육 역시도 구비적 차원에서 세워갈 수 있고, 교회학교의 학생들의 신앙의 기본과
형태가 지역 사회와 더불어 성장해 가야 함을 정립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역 사회이해를 통한 구비사역은 모든 성도가 구비자가 되게 훈련함으
로써 전 지역을 망라하여 섬기며 봉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민교회의 주 관심
사는 선교에 있으므로 일일 선교팀에 합류하여 협력선교의 기회를 만들고, 지역 사회
의 봉사와 선교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교회개척의 선교프로그램들을 강화할 작정이다.
5대 사역자들은 이러한 핵심사역을 체화하는 지도자들로서 또한 훈련되어 져야 한
다.249)
셋째, 어떻게 지도자들을 양육해 갈 것인가. 사역을 구비시키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점이 사역의 관건이 될 수 있다. 5대 사역자들의 구비방식은 상호 구비적이다. 그
리고 목사는 이들의 사역을 구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속적인 공급에 실패하면 양육
은 길을 잃을 수 있다. 지원방식이 곧 양육방식이 된다. 처음에는 목사가 공동체훈련
프로그램과 사역자 훈련프로그램을 제작해서 5인의 사역자들을 구비시킨다. 5인의 사
역자들은 교회의 5대 사역 분야에 대해 한 분야씩을 담당하여 학습과 토론을 거치게
되며, 교회 안팎에서 헌신을 자원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진다.
지도자가 된 사역자들은 자신의 고유 영역에 관해서 전문적 구비를 갖출 뿐 아
니라 전도자가 되어 새로운 공동체를 삶의 의제에 따라 개척해 내고, 다른 사역자들
249) 전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교회공동체의 부흥의 흐름을 따라 다양한 전
도대 들을 세움으로써 촘촘히 지역 사회를 분할하며 사역을 전개해 나가려는 것이다. 예를 들
면 두세 사람이면 5인의 사역자를 구성해야 하며, 5인의 사역자는 5대 소그룹의 주제에 따라
공동체를 개척해 나갈 수 있고, 20명 이상, 즉 10가정 이상이 확보되면 조직교회로서 교회당을
리스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집회와 강연회, 그리고 지역의 선교단체장들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동반 전도의 길에 나서려 한다. 그리고 30인 이상이면 정부에 공식으로 교
회를 등록시키며, 50인 이상이 되면 지역을 50등분으로 나누어서 구비 사역의 본궤도로 진입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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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제를 공유하면서 공동체의 새로운 참가자들을 다방면에서 양육과 구비를 수행하
는 사역자들이다.
양육은 사람들의 관심사로부터 출발한다. 이유는 구비사역의 원리에 따라 일인
목회가 아니라 만인의 사역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목회자 혼자서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감당할 수 없다. 양육은 목회자가 양육자로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삶의 자
리에서 발견된 은사들이 양육의 기초가 되고 사역이 되게 하는 구비적 양육 개념을
말한다. 평신도의 삶의 이야기와 목회자의 구비가 결합된 양육이다.
지역 사회를 관찰할 때, 은사 중심으로 봉사와 선교 단체들이 조직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250) 부에나 파크 시에 소재한 효사랑 선교회, 민족학교, 밀알선교회 등등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현장에서 양육훈련의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고, 둘째 사람들
의 삶의 문제에서 획득되며, 셋째 정부기관의 정책 자료집을 통해 구비 될 수 있다.
목회자도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함께 사역에 참여하는 자며, 사역의 의제를 개발하는
자며, 공동체 전체를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자이며, 기도 중에 얻은 응
답들을 영적 의제로 공동체 안에 내놓으며 그 의제의 응답여부를 공동체의 심의를 통
해서 확인해야 하는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리고 목회자는 순교의 각오로 사역
에 임해야 하며 지도력을 항상 공유할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251)
따라서 양육은 훈련이며 사람들의 직능별, 직업별 은사를 따라 상호 구비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러한 양육체계가 유기적인 소그룹으로 확대되어 나감으로써 부
흥을 기대할 수 있다.
2. 공동체훈련학교 방안
교회 공동체를 결속시키고자 5인의 사역자 구성과 5대 사역의 방향을 전도와 양
육, 은사의 방향에서 서술했다. 이는 구비사역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었
는데, 이는 교회공동체의 초대교회적 하나 됨의 방안을 어떻게 세우느냐와 연관을 맺
는다는 접이다. 교회 공동체의 제일의 지상 과제는 하나 된 공동체를 개발하는 문제
250) 교회적 은사와 사회적 은사는 서로를 필요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은사는 개발
되어야 하고 발견되기도 해야 하는 성격의 것이다.
251) R.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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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 훈련학교는 이 일을 위해 구비된 하나의 방
안으로서 기도 훈련프로그램과 말씀 훈련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도 훈련공동체의 목적은 성도 개개인이 기도와 관련된 학습과 훈련을 통
하여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도록 촉구하려는 것이며, 또한 공동체의 상호
관계와 하나 됨을 촉진함으로써 교회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구
비시키려는 것이다. 다린교회의 공동체의 하나 됨이라는 공식은 학습과 훈련이다. 기
도의 형식은 통성기도, 중보기도 및 묵상기도를 선택하려 한다. 통성기도는 한국의 전
통적인 부르짖는 강청 기도로서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이
다.252) 각주로 소개된 학습과 함께 21일의 세이레 기도와 40일간의 광야기도훈련이 있
으며, 기도의 학습과 훈련을 마친 성도들은 주말 수양회 및 기도부흥회를 통해 지속
적으로 교회의 새벽기도와 심야기도 모임에 참여할 것과, 매일 개인기도시간으로 15
분을 사용할 것, 매일 가족기도회를 인도할 것을 주일공동예배에 교회공동체 앞에서
서약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자들는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무시로 모아서 교회 중보
기도 팀에게 전달해야 한다.
개인기도들은 중보기도로 연결된다. 기도에 대하여 제사장 직무의 중심역할은 중
보라는 데 있으며, 중보기도는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기도라고 정의한
다.253) 공동체의 기도의 핵심은 위를 보며 드리는 일방적 기도라기보다 상대방을 마주
보며 드리는 상호 관계적 기도의 형태이다. 즉 사귐의 기도라고 할 수 있다.(요일1:3)
따라서 공동체의 기도의 목표는 모자이크화 된 교회공동체254)를 구현하려는 데 있으
므로 기도목회를 통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두세 사람의 공동체(마
18:20),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 공동체(행 2:42), 성도들의 마디마디가 사랑으로 연결
된 에베소 공동체(엡 4:18), 그리고 베드로의 흩어진 공동체(벧전 2:9)의 만인 제사장
의 비전을 실천에 옮기려는 것이다. 교회는 개인기도 보다 중보기도의 소그룹이 훨씬
252) 통성기도의 훈련필독서는 그리스도의 기도 학교에서 (Andrew Murray, 생명의 말씀사),
기도의 능력 (E.M. Bounds, 생명의 말씀사), 기도 (Richard Foster, 두란노), 영적 훈련과 성장
(Richard Foster, 생명의 말씀사), 예수님의 기도학교 (이강천, 쿰란출판사), 바른 기도와 그 열
매 (Forsythe, 대한기독교서회), 기도의 정석 (조기연, 대한기독교서회) 등이다.
253) 김영봉, .사귐의 기도 (서울: IVP, 2002), 130-133.
254) Henri J. M Nouwen, 기도의 삶 (Only Necessary Thing: Living a Prayerful Life), 윤종
석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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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촉진되어야 한다. 중보기도 소그룹은 교회공동체의 일치와 성숙 그리고 교회생활
전반에 걸쳐 기도하는 용광로 같은 곳이며 중보기도 팀은 교회의 모든 영적 자원의
기반이다.255)
그리고 묵상기도는 중요한 말씀이나 사건에 대해 전심을 다 해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룩한 사고 활동이다.256) 묵상기도는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의 형태이다. 교
회는 시편 전체를 두 번 읽어야 하고, 특히 시편 119편은 매일 8절씩 읽으면서 말씀
의 본질을 묵상해야 한다. 묵상은 본문을 반드시 자기 언어로 성경을 고쳐 쓰기257)하
는 습관을 지녀야 하며, 근로시간 동안에는 묵상한 말씀을 되뇌면서 소화하는 새김질
을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자신의 묵상노트 또는 일상일기를 적어가도록 격려하
면 성도들의 영적인 깊이가 점점 더해갈 수 있다.258)
이외에도 기도원기도회, 시국기도회, 직장기도회, 신년기도회 등 절기를 따라 다
양한 기도회프로그램이 있다. 기도로 공동체를 구비시키는 것은 공동체의 기초공사와
같다. 기도가 체질이 되게 하고, 기도가 생활화되도록 구비시키되, 성도 개개인과 공
동체가 스스로 기도의 지침을 만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인기도자로
의 훈련이 목표이다.
둘째, 구비목회의 훈련 프로그램은 말씀훈련공동체를 구비하는 일이다. 영성훈련
즉, 기도훈련이 체질화되면 말씀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도훈련이 말씀훈련으로 이
어지지 않고 사역으로 곧바로 이어질 때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만다. 사
도 바울은 목회의 목표를 인격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에 두었다.259) 유진피터슨
은 교회를 ‘성경을 먹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불렀다.260) 구비목회는 말씀을 먹는 성경
255) 중보기도의 학습과 훈련필독서는 중보기도 (Norman Grub, 두란노), 하나님의 음성을 듣
는 법 (Charles Stanley, 두란노),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Gerhard Lohfink, 분도), 주기
도문 (J .M.Lochmann, 대한기독교서회), 사귐의 기도 (김영봉, IVP), 지역을 바꾸는 기도(Bob
Backett, 예수전도단) 등이다.
256) 김영봉, 사귐의 기도, 148.
257) Ronald Klug, 영혼의 일기와 영적 성숙 (How to Keep a Spiritual Journey), 오연희 역
(서울: 두란노, 1999), 138.
258) 묵상기도 훈련필독서는 명상기도 (리차드 포스터, IVP), 침묵기도 (사라 맥로린, 생명의
말씀사), 이 책을 먹으라 (유진 피터슨, IVP), 날마다 드리는 기도 (존 베일리, 대한기독교서회)
이다.
259) 이중표, 제자목회 (서울: 쿰란, 1996), 334.
260) Eugene H. Peterson, 이 책을 먹으라 (Eat This Book), 양혜원 역 (서울: IVP, 200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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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인격적 교회공동체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적 기본을 견고히 세우
는 사역이며, 교회공동체를 만인 사역자 공동체로 성숙시키는 핵심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훈련방식은 기본반, 중급반, 제자사역자반으로 구분하려고 하며 먼저 말씀훈련
의 목적과 목회적 방향을 언급한 후 학습과 훈련방안을 서술하려 한다.
말씀훈련은 두세 사람으로 시작된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회는 소
그룹 말씀훈련교재를 준비해야 한다. 말씀훈련을 통해 모든 성도를 말씀의 사역자로
구비시키려는 것이다. 훈련의 목표 역시도 공동체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통해 양식을
공급받게 하는 데 있다. 이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성도가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말
씀에 직접 의존하는 성도가 되도록 구비 하려는 것이며, 훈련의 다양성과 일치를 위
하여 성경공부를 전체 교회가 공유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것이 소위 공동체
적인 통합 커리큘럼이다.261) 이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 공동체의 성숙도, 백성들의 삶
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의제들을 대처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된다262)
교재의 내용적 기초는 구비목회의 특성상 성도들의 삶에서 발견되어야 하고. 교
재는 공동체의 성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편집되고, 모든 성도의 은사가 발견되고 훈
련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라야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의 본문과 주제
를 모든 성도가 공통으로 소그룹과 예배와 가정 및 일터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다.263)
그래서 구비 목회의 말씀훈련의 관점을 정리하자면 교재 속에 질문내용에 있어
서 구비론의 3대 핵심인 직접성, 공동체적 상호성, 그리고 사역의 구비성을 갖추어야
하고,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아야 하며, 은사와 사역을 촉진하고, 성도들의 삶 그
자체를 긍정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 현안에 대한 대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방침에 따른 말씀훈련 교재는 삼위일체력의 주일 성서일과와 교회력의 매일성서일과
261) 이연길, 말씀목회 패러다임, 41. 설교만으로는 거친 교인을 만들어 낼 뿐이다. 성경공부와
소그룹활동이 성도들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262) 구비사역 성경공부 교재로서 로버트 뱅크스(Robert Banks)와 고든 프리스(Gordon
Preece)의 ‘하나님이 일하러 가실 때’(IVP), 또한 이연길의 이야기식 성경공부(쿰란출판사), 옥
한흠의 다락방 교재를 사용한다.
263) R. Paul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229. 통합 커리큘럽을 작성하는 목적은 성도들
이 성경 말씀에 스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좀 더 앞섰거나 연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신선한 발견을 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어설픈 성경해석과 타성에 도전하는 것, 하나
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114
주기표264)의 본문과 성서통독프로그램에 따라 제작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 합당한 말씀훈련을 위해서는 4가지 과정의 훈련프로그램이 제
시되어야 한다. 첫째로 기본과정으로서 성경읽기와 성경쓰기가 있으며, 둘째 중급생활
과정으로서 성경총론과 성경공부가 있으며, 셋째로 제자양육과정으로서 영성사역자반
이 있다. 성경읽기와 성경 쓰기반은 기본과정으로서 성경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적
용된다. 초기교회를 말씀으로 견고히 세우는 데는 성경쓰기와 성경읽기 운동이 매우
효과적이다. 인쇄된 빈 노트를 각 장마다 쓸 수 있게 제공해 주고 성경쓰기 운동을
전개했을 때, 성경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가정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겸손해지며,
봉사정신도 강해지고 제자훈련의 효과보다 다섯 배는 더 있다고 한다.265) 성경 총론반
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개요를 제공하고, 성경 공부반은 성경의 책별, 장별, 단어
별,성구사전 보는 법, 성경원문읽기와 성경 묵상법, 역사, 지리, 인물, 풍속, 절기 등 성
경의 다양한 학습을 통해 성경말씀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 사역반은 소그룹 말씀훈련을 통해 성경공부의 리더와 영성사역자를 양육
할 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만인 제사장으로 구비시키려는 모임이다.266) 말씀훈련을
통해 모든 성도가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
지 않고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지역 사회 곳곳에서
말씀사역공동체를 개척할 수 있는 제자도를 구비시키려는 것이다.
이처럼 다린교회는 기도와 말씀훈련을 통해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연결
을 촉진하며 공동체 상호 간에 서로 섬기고 서로 구비시키면서 서로 책임지는 성숙한
교회의 하나 됨을 구현하려 한다.
제 3 절 구비사역의 방향과 실천방안
264) 박근원, 교회력과 목회 기획 (서울: 쿰란, 2003), 287.
265) 길자연, 목회자의 영성과 교회부흥 (서울: 쿰란, 1996), 60
266) 말씀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서는 다음의 도서들이 있다. 말씀목회 패러다임, 빛내리교회
이야기 (이연길, 쿰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김성곤, 두날개), 성경과 5대제국
(조병호, 통독사), 성서이야기 한마당 (강영선, 대한기독교서회), 즐거운 성경탐구 66권 (유진소,
두란노),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윌리암 딜, IVP), 평신도를 깨운다 (옥한흠, 두란노서원),
개인성경공부 (릭 웨렌, 디모데), 맥잡는 성경읽기 (필립 얀시, 진흥), 나와 너 (마르틴 부버,
대한기독교서회), D3양육시스템 (안창천, 베다니), 영혼의 일기와 영적 성숙 (로날드 클럭, 두
란노), 원어성구사전 신구약 (이선호, 원어성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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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목회와 구비사역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통한 온전한 교
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한다. 공동체 학교의 원리를 따라 교회가 하나 됨을 구비했다
면, 구비사역은 하나 된 교회공동체를 세상에 이식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회공동체는 사역자학교를 세우고, 세상을 구비시키는 사역자를 훈련하
려는 것이다. 사역자학교는 영성과 리더십훈련의 입장에서 교회를 구비시키려는 전략
인데 문자 그대로 영성과 리더십은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며 이를 통해 사역자
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교회공동체의 두 기둥은 은사와 사역이다. 은사의
발견과 개발이 구비목회의 주된 목표라면, 구비사역은 그에 따른 사역자양육과 훈련
이 핵심 사안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성도의 삶 속에서 발견된 구비적 은사의 목적은
사역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는 성도들의 은사가 영성과 리더십을 갖춘 사역으로 개
발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영성훈련의 목적은 교회의 공동사역
에 있고, 리더십훈련의 목적은 새로운 공동체의 개척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비사
역의 방향과 실천방안은 영성훈련, 리더십훈련, 그리고 협력사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영성훈련방안
구비적 영성은 실천적 영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천되지 않는 영성은
비구비적 영성으로 분리된다. 구비적 영성훈련은 현장성을 중요시한다. 나그네 되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거처를 잃고, 소외되고, 갇힌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영성
을 말한다. 위로부터 온 영성은 소외와 가난과 억눌림과 불의와 부패에 맞서는 영성
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 이러한 영성은 공동체의 영성 안에 개인의 영성이 속해
있음을 인식하는 성숙한 영성인데 즉, 기도의 차원을 넘는 사역의 차원이며, 위를 쳐
다보는 대신에 세상의 밑바닥의 위험을 감수하려 하려는 것이다. 거기에서 사역의 의
제가 발견되고 소수의 공동체와 더불어 헌신전략이 논의되고 섬김의 운동이 시작된
다. 모임의 장소는 어디든 상관이 없다. 생명을 잃고자 함이 그리스도의 영적 가르침
의 본질이고267) 헌신된 리더십을 불러일으키는 근거라고 한다면, 구비적 영성훈련은
267) Parker J. Palmer, Leading from Within (Washington, DC: Potter's House Bookservice,
199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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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감이며(예수의 발 씻기심), 현장 안으로 깊이 들어감이고, 억눌린 자들과 함께 현
실을 뚫고 함께 나오는 실제를 다룬다. 이것은 구비사역의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이
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헌신의 주제를 다룰 때도 이를 적용한다. 영성은 교회 안에서
가 아니라 사역의 현장 속에서 개발되어진다.
그러므로 영성훈련은 ‘내려감(down)과 들어감(in) 그리고 함께 뚫고나옴
(breakthrough)’이라는 흐름268) 속에서 나타난다. 이는 개인의 영적 성장과 공동체의
성숙과 사역의 실천현장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사역 공동체를
개척하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구비적 영성의 주된 흐름인 ‘내려감과 들어감과 함께
나옴’의 훈련으로 시작해서 섬김과 책임과 개척자의 리더십 훈련으로 마무리 짓는다.
먼저 3가지의 사역의 영성을 살펴본다.
첫째, 내려감(Downward)의 영성훈련방안을 살펴보려 한다.269)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고 사회의 밑바닥에 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위해 교회공동체는 세상의 어둠 속으로 낮아져야 한다. 내려감은 이웃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 내려감의 개념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어디든지 예수를 따르
겠다는 공동체의 교회 밖으로의 여행을 말한다. 그 기준은 예수의 산상설교에서 찾는
다. 기도와 학습으로 훈련된 소위 ‘예수와 멍에를 메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을 향한
사역에 눈을 돌린다. 지역 사회의 후미진, 교회와 시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을
찾아 교회 안팎을 샅샅이 뒤지는 사람들이다. 사역자의 영성훈련은 내려갈 장소를 찾
는 훈련이다.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좇아 올라만 가려던 사람들이 기도와 학습
훈련을 통해 내려감의 장소를 찾아 나서도록 과제가 부여된다.
사역지 선정이 또한 모든 사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내려감의
장소는 도시의 어둠과 억눌림과 가난과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 병들고
굶주린 자들이 있는 곳, 감옥에 갇히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 거처할 곳을 잃고
길바닥에 뒹굴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들이다. 거기에서 교회와 지역 사회가 만난다.
교리와 교단과 종파와는 상관없이 사역중심으로 봉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멘 사람이 지역 공동체의 빵이 되고 포도주가 되게 구비시키려는 것이다. 이미 이러
한 일에 헌신된 선교회들이 지역 사회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공동체는 그들의
268) Parker J. Palmer, Leading from Within, 13.
269) 부록2를 참고하라.
117
사역방식을 배울 수 있고 함께 공동으로 사역현장에 내려갈 수가 있다. 그러한 헌신
과 체험 이후에 성도들은 다양한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내려감의 영성훈련을 재평가해
볼 수 있다.270) 그러한 질문에 대답한 참가자들은 부록 2에서와 같이 다음의 학습과제
에 대하여 대답을 제출해야 하고 내려감의 현장 실습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들어감(inward)의 영성훈련방안을 제시하려 한다.271) 소그룹 공동체의 새로
운 의제를 따라 사역현장으로 들어가는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다. 들어감이란 내려감
의 답사활동을 통해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사역을 구비하여 대상자와 일
체를 이루려는 행위이다. 들어감은 사역 현장의 사람들과 일체를 이루어 현실과 자신
이 동일시될 때까지 머물게 하는 영성훈련이다. 들어감은 말에 있지 않고 서로의 삶
이 하나되는 상호헌신에 있다. 들어감의 영성은 이런 의미에서 섬김과 책임의 리더십
을 동반한다. 함께 있는 영성훈련 중에 인간은 성육신의 참된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면,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은 환자와 가족과 사역자가 하
나의 시간표를 가지고 동반 사역에 힘을 쓰게 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모든 인격이 함
몰되는 상실과 충격의 현장을 들어감의 사역을 통해 말기의 그 고통의 현실과 공동으
로 맞선다. 진정한 돌봄 사역은 하나님과, 가족 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립
시켜준다. 중환자를 둔 문제의 가정들이 우환들을 통해 공동체의 사역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낸다. 정신병, 마약, 알코올 중독, 대인 기피증, 우울증, 실직, 한
부모, 홈 리스 등등 모든 아픔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역은 억눌림 당한 자를 중심으
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찾고 회복을 실천하게 한다. 이러한
방향을 따라 들어감의 영성훈련을 경험한 참가자들은 다음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272)
270) 내려감의 영성 이후에 성도들이 대답해야 할 질문 목록들이다 1. 내려감의 영성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가? 2.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 경험과 내려감의 영성을 비교해 보십시오.3. 내려
감의 현장 참여의 이전과 이후를 서술해 보십시오. 4. 자신이 그러한 현장을 위하여 할 수 있
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소그룹의 의제로 설정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6.
지역 사회의 밑바닥의 현실에 대해 증언해 보십시오. 7. 긍휼의 입장에서 사역 전략을 구상해
보십시오. 8. 두세 사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법에 관해서 서술하십시오. 9. 사역 현장의 대
상자를 파악하십시오. 인종, 가족관계, 수입원, 질병 등등 10. 오늘의 헌신을 총평해 보십시오.
271) 부록3 을 참고하라
272) 들어감의 영성훈련에 관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들어감의 영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가? 2. 누군가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본 경험이 있는가? 3. 들어감의 훈련 도중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4. 들어감 속에서 일어났던 자신의 경험들을 서술해 보십시오. 5. 그
러한 훈련을 통해 발견된 자신의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공동체의 의제로 설정
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6. 지역 사회에서 들어감의 현장을 기술해 보십시오. 7. 들어감
사역 훈련의 장단점을 적어보십시오. 8. 두세 사람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분야와 방안을
말해 보십시오. 9. 사역 현장의 대상자를 파악하십시오. 인종, 가족관계, 수입원, 질병 등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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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질문에 대답한 참가자들은 부록 3에서와 같이 다음의 학습과제에 대하여 대답
을 제출해야 하고 내려감의 현장 실습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려감과 들어감의 영성훈련 이후에 함께 나옴(breaking through)의 영성
훈련방안이 있다.273) 이는 어둠에서 빛으로 함께 나오는 희열의 순간들을 말한다. 구
비적 영성훈련은 ‘와서 보라’가 아니라 ‘내려가서 보듬고 함께 나오라’이다. 함께 보듬
고 나온 그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 받을 때까지 ‘교회 안팎의 생활에 관해 ’함
께 멍에를 멘 공동체‘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연결된 개인은 교
회의 예배와 소그룹 그리고 공동체훈련학교로 인도되어 기도와 말씀양육훈련 프로그
램에 참여하여 영적 재활과 복구를 통해 백성 아니었던 이전의 삶을 거울삼아 이제는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274) 함께 나오는 데 헌신했던 사역자는 새
로운 존재를 공동체로 연결한 것 때문에, 삶의 전도자로서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부록 3에서와 같이 영성훈련을 경험적이고 공동체적으로 마친 참가자는 다음의
학습과제를 통해 사역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사역 후 자기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어
야 한다.
2. 리더십훈련방안
김덕수는 인격의 성숙과 사역의 성장을 리더십의 절정이라고 했다.275) 이는 새로
운 공동체의 지속적인 창조를 요청한다. 영성훈련학교의 내용이 사역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개척이라는 결과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훈련은 필수적이다. 영성과
리더십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구비사역을 온전함으로 이끄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교회공동체를 지역 사회화하려는 구비적 훈련방안은 개척자의 리더십을 그 중
심에 두고 섬김과 책임감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구조를 띤다고 볼 수 있다. 개
척은 사도의 영성에서, 섬김은 종의 영성에서, 책임은 아비의 영성에서 유래시킨 표현
이다. 종은 총체적 차원에서의 섬기는 자이며, 책임감은 사역자로서 끝까지276) 주어진
일에 헌신하려는 것이며, 개척자는 지역 사회의 선교적 의제와 삶의 관심사에 따라
타인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자이다.
오늘의 실습을 평가해 보십시오.
273) 부록4를 참고하라.
274) 벧전 2:9-10
275) 김덕수, 리더십 다이아몬드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8), 397.
276) 요한복음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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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새로운 공동체 개척방안을 위한 리더십 훈련에 관해서 설명하려 한다. 교
회의 본질은 각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공동체에 서로 속하면서 세상을 향해 사역
자를 구비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은사 자들의 최대의 가치와 사명은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지역 사회 곳곳에 개척하는 데 있다. 내려감, 들어감, 그리고 함께 일어섬이
라는 영성의 행동원리들을 개인과 가정과 세상 안에서 실행에 옮기는 일이 개척자의
리더십이다. 이전에 영성훈련은 소그룹공동체의 리더들과의 삶을 통해 실습된 일이라
면, 개척자의 리더십훈련은 훈련받은 독립된 존재로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미지의 사
역지를 개척하는 실제를 지칭한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이러한 일에 집중되
어 있으며,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하기를 원하는 개인을 격려하는데, 개척자가 교회의
다양한 차원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과제와 질문지에 진지하게 답을 해야 한
다. 예비개척자는 성서적 인격형성과 개척자에 관한 필독서를 먼저 탐독해야 한다.277)
삶의 현장에서의 신앙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구비사역은 5대 사역자들을 중심
으로 흩어지는 교회들이 필독 이후에 공동체를 개척하도록 구비시킨다. 평일의 신앙
과 사역이 교회와 분리되지 않도록, 그리고 삶에서 사역의 의제를 끊임없이 발견하도
록 성도들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세상에서의 삶이 곧바로 사역의 의제로 순환되고 새
로운 교회로 개발되게 하려는 것인데 삶의 자리에서 초기화된 의제는 교회적인 검증
과 절차를 거쳐서 하나의 선교정책이 된다. 이러한 신앙의 대전환은 사역의 역동성과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도들의 세상에서의 삶은 새로운 의제발
굴과 사역공동체의 개척이라는 면에 집중된다. 새로운 의제 발굴은 모든 성도에게 부
여된 과제이며, 개척은 구비적 성도의 존재 이유가 된다. 따라서 새로운 소그룹공동체
(교회)의 개척은 부록 4에서의 검증 절차를 통해 사역이 인준된다.278)
새로운 공동체를 시도하는 개척자에게는 자신의 일상생활의 리듬이 매우 중요하
며, 자신은 교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독립된 존재라는 정체성을 잃
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개척공동체로서 소그룹이 형성되면 소그룹을 온전한 교회로 세
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덕목은 오직 예수처럼 섬기는 것이며, 멍에를 함께 멘 사역
자를 끝까지 사랑으로 세워야 하는 책임감이 중요하다. 사역자 리더십의 진위는 나와
277) 현대인의 생활영성 (폴 스티븐스, IVP), 예수처럼 섬겨라 (유성준, 평단), 리더십 다이아몬
드 (김덕수, 두란노), 영성리더십 (엘렌 넬슨, 누가),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폴 스티븐슨, IVP),
새로운 교회가 온다 (앨런 허쉬. IVP), 초대교회예배 (랄프 마틴, 은성), 선교적 교회론 (벤 엥
겐, CLC) 등이며 그리고 일대일 개척자의 성경공부교재는 일의 즐거움 워크북 (레이몬드 바케




나의 공동체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달려 있음을 잊어
서는 안 된다.279)
둘째, 새로운 공동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역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새
로운 사역 공동체가 개척되었을 때 지도자는 멍에를 멘 사람과 함께 소그룹교회 형태
의 지침에 따라 사역소그룹을 섬길 수 있다. 지도자는 구비목회와 구비사역 속에서
공동체학교와 리더십훈련학교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평신도이다. 그러한 자격과 자질
은 새로운 공동체를 개척할 때 인정될 수 있다. 구비론의 프로그램과 일대일 제자양
육의 지침을 따라 소그룹을 구성하고, 학습과 훈련이라는 공식을 적용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구비시킨다.
지침이란 만남의 접촉점이 형성됨으로 공동체가 시작되는데 서로가 공동사역의
철학을 공유한다면, 서로 간의 은사를 확인하고, 사역의 의제를 결정한 후 그 의제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및 협력단체들을 방문하고 사역가족으로서 관계가 형성됨이 중요
하다. 예를 들면 사역의제가 한 부모 돌봄 사역이라고 할 때, 공동사역자들은 지역 사
회 안에 한 부모 돌봄 센터를 찾아 사역 자료를 구하고 인터뷰를 통해 봉사단체의 내
용과 비전과 사역방법 등을 배우고, 상호교류하면서 봉사단체와 사역의 방향을 공유
할 수 있다. 사역은 자신의 은사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누구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 부모 돌봄 사역자가 되므로 그 분야에서
새로운 의제와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평신도 전문가로서 지녀야 할 자
질을 함양시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시정부의 한 부모 통계자료들을 참고하여 한 부모의 실태를 파악
하고 사역방문 전략과 전략지도를 만들어 단기적 사역계획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프로
그램을 세워 지역 사회의 한 무모사역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동체사역은 개척된다. 지도자들은 다른 사역의 의제에 관
해서도 지도자 자신들의 특별한 필요와 지역 사회의 요구들, 또는 교회공동체의 과제
를 따라 다양한 이름들의 소그룹을 시작할 수 있다.280) 장소는 교회, 가정, 카페, 공공
장소, 커뮤니티센터 등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룹모임들은 예를 들면, 성경공부,
기도회,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로부터 조성되며, 특별한 필요로
서는 기도 중에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다거나 교회연합사업, 또는
홈 리스, 알코올, 아동학대, 쉘터, 청소년공부방, 그리고 교도소 등 지역의 긴요하고도
279) N. Gorden Cosby, Handbook for Church and Mission Groups (Washington DC:
Potter's House Book Service, 1995), 33.
280) N. Gorden Cosby, Handbook for Church and Mission Group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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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과제들을 가지고 사역을 의제화 할 수 있고, 특히 사람들의 삶의 문제로부터
시작될 때 공동체의 형성은 더욱 용이할 수 있다. 삶의 문제는 곧 복지적 차원과 연
결되는데, 복지는 주로 건강, 법률, 인권, 문화, 직업 및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다.281)
셋째, 사역소그룹의 5가지 사명과 임무에 관해서 알아보려 한다. 학습과 훈련으
로 구성된 사역소그룹의 5가지 사명은 공동체의 성숙과 삶 속에서의 증인의 삶, 사역
의제의 발견, 지역 사회의 선교와 봉사 단체와의 연결 및 개인 선교지 섬김, 그리고
교회의 수적 부흥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사명들의 출발은 공동체 영성과
리더십훈련에 반드시 근거해야 한다. 구비사역은 지역 사회 공동체와 함께한다는 당
위는 분명하지만, 세상의 가난과 억눌림과 소외의 현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
적 사명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과 신
앙의 흐름을 선교와 사역으로 정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훈련과 사역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는 방향성과 자료를 공급하고 점검해야 하며, 사역 중에 발생
하는 문제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3. 협력사역 방안
이처럼 공동체 내부의 점검과 결속이 강화되고, 성도들의 사역이 습관화되고 생
활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구비시키는 일이 목회자의 할 일이다. 공동체 내부의 이러한
구비시킴은 지역 사회와의 협력사역을 통해 기본적으로 행동에 옮겨지는 것이다. 처
음부터 구비사역을 성도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따른
다. 그래서 구비사역이 성도들 가운데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안에 전문적으로
봉사와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단체들의 프로그램 속에 인턴으로 참여하여 사역에 관
한 경험과 훈련을 쌓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사역을 3가지 방향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겠다. 지역 사회의 봉사와 선교단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사역과, 둘째는 단
기선교방안이며, 그리고 셋째는 시정부의 정책과 협력사역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봉사와 선교단체와의 협력방안에 관한 모색이다. 지역사회 봉사
281)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읽어야 할 필독서는 다음과 같다. 소그룹을 인도하려면 (마이클 위
베, IVP 소책자), 유기적 교회세우기 (프랭크 바이올라, 대장간), 가정교회 (볼프강 짐존, 국제
제자훈련원), 섬김의 혁명 (빌 하이벨스, 두란노), 소그룹리더핸드북 (자료개발부, IVP),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존 니콜라스 외, IVP), 성경적 공동체 (권문상, 킹덤북스), 일상교회 (스티
브 티미스, IVP), 이것이 가정교회다 (최상태, 국제제자훈련원), 나는 평신도목회자다 (박래백,
예수전도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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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과 선교회들은 오랜 사역활동들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과 지원책을 가지고 있다. 구비사역은 교회공동체 스스로의 노력과 헌신으로만 조성
될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 사회 공동체와 더불어 사역을 공유해야
한다. 이는 교회가 새로운 사역공동체개척을 위한 준비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사회 안에서 힘들고 지치고 억눌린 지역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서의 교회가 될 때 교회와 지역 사회는 진정한 상호협력공동체로 발전해 갈 수 있다.
교회가 복음만을 말하고 있을 때, 지역 사회 봉사와 선교단체들은 복음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과 대안들을 가지고 한인 이민자들의 복지와 인권, 삶의 문제들에 구체
적으로 응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의 문제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각각
분리된 사역을 한다는 것이다. 대형교회는 모든 사역을 자체사역으로 소화하려고 애
쓰고 있으며, 중소형 규모의 교회는 지역선교회와의 협력을 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그래서 교회가 만인 사역자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 아래로부터의
선교와 사역에 헌신하려고 한다면 지역선교단체들과 협력사역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역의 방향을 지역 사회와 공조하는 것이며, 지역 사회로부터 겸허히
배울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주민들의 실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교회 내부의
신앙생활의 한계를 벗어나 세상과 교회의 이분법을 해소할 수 있고, 신앙의 본질을
터득하게 된다.282) 따라서 선교회와 봉사단체들과의 협력사역 방안은 다음의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283) 지역 사회의 선교회와 봉사단체들은 위의 5장에서 검토했듯이 부
에나 파크 지역 내에 있는 봉사와 사역의 실습현장으로는 수많은 분야의 자원봉사단
을 위시해서 Giving Children Hope, 효사랑 선교회, 코리안 복지센터, 민족학교, 재소
자선교회, 밀알 선교단 등이 대표적이다. 교회는 이들 단체들과의 사역연대를 통해 지
282) Robert E. Korth, Special Ministries for Caring Churches (Cincinnati, Ohio: Standard
Publishing, 1986), 124. 무숙자 사역의 동기가 발견되면 지도자는 사역대상자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거처를 마련하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무숙자들의 필요를 따라 사역을 전개하면
서 후원자를 찾아 지속적으로 돌보며 연결해 준다.
283) 선교회와 봉사단체들의 협력방안은 첫째, 교회 공동체가 선교회와 봉사단체와 접촉점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는 주일예배의 강단을 지역 사회의 지도자들 또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사역현장과 방향과 비전 등을 경청하고, 질의와 토론의 테이블을
만든다. 둘째, 선교회를 방문하여 역사와 개요, 중점사역과 사업, 그리고 활동상황 들을 학습하
고 사역인턴으로서 선교회에 봉사한다. 셋째, 자신의 은사와 지역 사회의 밑바닥으로부터의 사
역방향이라고 하는 교회의 방향과 맞는 사역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자료와 정보들을 확보한
다. 넷째, 참여자는 참여 후에 선교회와 지속적인 연결망을 통해 교회적 프로그램으로 정착시
킴으로써 지역 사회와 교회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한다. 다섯째, 평신도의 전문화작업을 통해 지
역선교를 위한 사역과 선교가 교회공동체의 생활방식이 되게 하고 일상이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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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회와 더불어 봉사하고, 교류하며 성숙해가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들에
게는 교회공동체가 지역 사회 사역을 위해 배울 수 있는 다량의 자료들과 경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회 공동체는 선교적 교회와 교회적 선교
를 구비사역 안에서 통합하면서 만인에 의한 만인의 사역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 그림1 >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다린교회의 구비구조 도표
위의 도표를 보면 다린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모든 단체가
협력하는 구조임을 볼 수 있다. 시정부의 지역 사회 구비를 위한 도시계획 위원회를
포함한 7개위원회와 교회의 사역개발팀은 상호 연관되게 했고, 도시의 선교를 이끄는
5개의 선교회와 다린교회가 서로의 협력을 통한 지역섬기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
으며, 5개의 선교회 역시도 지역 사회를 가운데 두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 사역을 펼
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린교회의 목표가 지역 사회의 의제에 따른 공동체의 지속
적인 개척에 있기 때문에 교회 독자적인 사역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교회의 5대 사
역 위원회와 5인의 개척자들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의 사역 프로그램들을 배움으로
해서 협력사역의 방향을 채택하려는 것이다. 도표를 볼 때 두 가지의 보완이 필요한
데, 하나는 지역 선교와 봉사단체들이 시정부와의 정책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선교회들끼리의 교류 역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단기선교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려 한다. 세계선교에 관한 지상명령의 수행
이라는 목표 아래 해외단기선교는 기획되고 실행된다. 이미 교회는 지역 사회를 구비














만 존재할 뿐 선교지역의 사람들을 공동체화 한다는 전략에는 동일한 측면을 많이 가
지고 있다. 교회는 단기선교에 관한 두 개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기존 선교
사들과의 협력선교이며, 다른 하나는 개척선교인데, 교회가 자체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이다.
단기선교지역은 교회와 지리적인 면에서 아주 멀지 않는 멕시코나 남미를 중심
으로 선정된다. 협력선교의 중요성은 선교지의 선교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선교
훈련과 방문 및 협력사항 등을 통해 선교경험들을 공유하며 선교를 위한 정보와 교육
자료 및 물적 인적 후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개척선교는 교회공동체의 소그
룹들의 선교적 헌신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에 새로운 공동체를 개척한 경험들을 살려,
선교지에 새로운 선교적 공동체마을을 형성할 목적으로 선교지를 개척하려는 것이다.
개척과정은 선정된 선교지의 환경과 문화, 원주민들의 생활실태 및 종교정책, 그리고
교육과 신앙, 경제 수준 등을 면밀히 자료화하고, 선교지의 사역지도를 완성하고 전방
선교팀이라고 부르는 답사자들을 파송하여 조사한 자료에 따라 선교지를 선교현장화
하는 사역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발팀의 현장답사보고를 통해 후방선교 지원
팀이 구성되어 인적, 물적, 영적 준비를 거쳐 교회가 공식적으로 개척선교사(현지인
역 파송을 선호)를 파송하고 교회는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략을 발전적으로
수정시켜 갈 수 있다.
선교의 역동성을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전방 선교팀과 후방 선교팀의 교체를 통
해 선교의 실제들을 교회공동체가 상호 공유하며, 각 소그룹공동체의 관점에서 다양
한 의견들을 제안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구비적 선교로서의 비전을 성취해
갈 수 있다. 선교지에서의 활동내용은 자비량선교를 원칙으로 하고, 공동체학교와 리
더십훈련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 이해하기라는 프로젝트를 선교지에도 유연하게 적용
함으로써 현지인을 중심으로 선교지에 목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비시키려는 것이
구비적 선교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모임 장소의 물색에서는 선교지의 가정들과 마을회관 및 공공회합장소 등을 활
용하며, 현지선교사들과 장소를 공유할 수도 있다. 구비적 선교는 ‘교회 먼저 세움과
사역’의 순서가 아니라 ‘공동사역을 통한 교회 세움’이라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이러
한 개척과 학습과 훈련과 지원이라는 선교의 역동성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된
다. 또한, 협력선교는 선교지의 선교사의 지침과 안내가 절대적이며, 개척선교는 선교
현장에 관한 문화와 생활방식에 근거한 사역수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교회공동체는 단기선교를 위해 초청강의와 세미나방식을 통한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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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역자들을 구비시키려 한다. 초청강의는 평신도 단기선교사를 정기적으로 초청
하여 선교현장에서의 사역수칙과 선교의 실질적인 경험들을 경청하고 참가자들의 분
임토의와 선교에 관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선교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이다.284) 강의와
세미나 이후에 선교현지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기간은 주말 일일 선교와 금요일과 주
일을 포함한 2박3일 선교일정을 따른다. 그리고 교회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선교적 생
활방식이 정착되게 하려고 전방 선교팀과 후방 선교팀의 교차선교를 통해 모든 성도
가 선교사가 되는 만인선교사의 목적을 도모할 수 있다. 선교 후원에 대하여 모든 성
도는 한 사람에 한 지역을 후원하고 중보기도 하는 선교정책을 의무화한다.285)
셋째, 단기선교 방안에 이어 시정부의 정책과의 협력사역에 대해 검토하려 한다.
부에나 파크 시정부와 교회공동체가 하나의 일치된 구조로 되어 있다면 지역 사회를
위한 협력사역은 반드시 배가 될 수 있다. 협력사역의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시정
부의 복지정책과 시정부의 구조와 전략을 분석함으로 구비사역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정부는 이미 도시 전체의 필요와 비전을 포괄하는 다양한 위원회들
을 구성하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협력사역의 방안을 모색하
려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시정참여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정부의 웹 사이트286)에서 사회봉사 정책 자료들을 살펴보면 지역
사회의 다양한 봉사단체와 기관, 종교, 교회, 경제 수준, 주거분석, 거주자 정책 등 자
원봉사의 폭이 매우 넓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교회는 자료 조사에 착수하
고, 교회와 어울리는 분야별 사역소그룹을 교회 내에 구비하여 선교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지역을 바둑판 모양으로 나누고 저인망으로 훑어가면서 시정부
와 지역봉사단체들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발견해 내야 한다. 그리고 사역지
를 분류하여 시정부의 커뮤니티 서비스정책과 비교해 보아 교회의 구비사역의 근거로
확보하여 사역을 세밀하게 재창조하려는 것이 시정부와 함께하는 구비 사역의 지역선
교 정책이다.
284) 세미나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은 1. 단기선교의 성서적 기초 2. 선교에 임하는 자세 3. 단기
선교의 목적 4. 단기선교의 유익들 5. 단기선교와 영적 전쟁 6. 단기선교와 구비사역 7. 단기선
교와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85) 단기선교를 위한 필독서는 다음과 같다. 신약성서와 선교, 구약성서와 선교 (요하네스 니
센, CLC), 현대자비량선교사들 (크리스티 윌슨, 순 출판사),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존 스토
트, 두란노), 하나님의 선교 (이형기, 한국학술정보), 로잔운동의 역사와 정신 (조종남, 선교횃




시정부와의 협력사역에 관한 선교전략은 이미 시정부가 지역 사회 전체에 관한
봉사정책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방안이다. 시정부의 사역이 위로부터의 사
역이라면 교회공동체의 사역은 아래로부터의 사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의 정
책과 시의 정책이 연결되어 있어서 시정부의 행정력이 연방정부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다. 시정부의 정책이 위로부터의 사역이란 의미는
시민 전체의 법적 보호와 복지와 안전을 위해 시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아래로부
터의 사역이라는 의미는 교회공동체가 시민 전체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밑바닥의 사
람들로부터 사역을 구비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시정부의 전체 정책 중
에 저소득층과 무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의 연대를 통해 구비사역을 수행하려
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역 사회에 그러한 사역을 촉진하는 선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이 활
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린교회는 시정부의 구제와 복지 그리고 봉사정책에 착념하며
시정부의 주민복지정책과 선교회들의 선교정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다린교회의 공
동체의 성서적 핵심 가치 실현을 확고히 하면서, 시정부와 선교회, 자원봉사단들이 시
류의 흐름과 후원회의 감소, 그리고 정부재원의 삭감 등에 따라 사역이 중지되기도
하는 상황에 구애됨이 없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중심으로 구비사역을 전개하려는 데
목표가 있다. 정부의 펀드에 매달리거나 시민들의 기부에 의존된 사역을 피하고자 다
린 공동체는 자비량사역을 원칙으로 하며 의제에 따라 공동체 전체의 재정분담을 통
해 사역을 완수하려는 것이다. 시정부와의 혐력을 위해 이미 제 5장에서 살펴본바, 지
역정부조직은 시장과 시 매니저, 그리고 7개의 위원회로 구조화되어 있다. 교회 역시
도 그리스도를 시장으로 목회자를 구비시키는 매니저로 그리고 다린교회의 5개의 소
그룹공동체 가운데 지역 사회 담당 소그룹과 연계시켜 시정부의 7개 위원회의 활동을
주목하면서 시정부와 동반사역을 수행하려는 것이다.
7개의 위원회는 도시를 7개의 분야로 나누어 매월 의제를 선정하여 도시 관리와
개발과 환경, 문화 및 복지에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청소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공동체가 그러한 시
정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를 시정부와 함께 섬기는 교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교회의 바닥사람들에 관한 관심을 의제화하여 시정부에 새로운 정책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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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촉구할 수도 있겠다. 교회공동체의 지역 사회 담당 소그룹에서 시정부의 동향
을 모니터링 할 뿐만 아니라 이슈토론을 거쳐 소그룹이 의제화하고 헌신예배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목자소그룹에서는 이에 관한 사역실행을 허락할 수 있다.
부에나 파크의 사역정보들은 시티 공식 웹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
에나 파크 월간소식지를 참고할 수도 있고, 시정부청사에 비치되어 있는 부에나 파크
연간 사업프로젝트를 검토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도시 여러 곳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에
시의 정책과 협력요구사항들이 시 공보를 통해 공식으로 비치되어 있기도 하다. 시정
부와의 협력사역은 다린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며, 이민자 공동체로서 한인들이
주류사회와의 흐름을 같이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고, 지역 사회 선교의 영
역도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에나 파크시의 도시환경위원회가 도시에 있는 11
개 공원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역시도 지역공원봉사의 날을 정하고 지역정부
의 협력을 얻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거정책, 청소
년 리더십훈련, 장년과 시니어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도들의 사역의
활동범위를 넓혀 갈 수 있다.
다린교회의 관심은 시정부와 지역 사회 선교단체들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 분야
와 영역을 중심으로 사역대상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구비의 내용을 발견하고 성도들
에게 지역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정착시키려는 데 있으며 성도들의 능
동적인 사역의식을 개발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선교사적인 소명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구비라는 용어의 개념부터가 온전히 준비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사역의 방향이 교회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
회론은 반드시 구비론으로의 전환을 통해 그리스도의 지상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흩어지는 공동체를 강조하자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공동
체로부터 목회와 사역이 시작되는 발상의 전환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런 교회를 구비
적 공동체라고 부른다. 구비된 만인 제사장들이 세상을 변화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온전히 구비된 공동체는 그래서 다변화된 사회 속에 있는 공동체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다변화된 사회에 관한 구비론의 선교적 대응 방식은 곧 지역 사회와 더
불어 사역을 전개한다는 방향에 맞추어지기 때문에 기존 교회론처럼 ‘교회에서 세상
으로’ 라는 구호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일인 목회자 중심과 목회자의 사역철학이 소수의 지도자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
달되는 교회 중심의 목회 방식으로는 교회와 세상을 이분화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다변화된 사회가 교회의 변화를 또한 요청할 때 교회는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거나, 제자훈련을 도입한다거나,
셀 교회의 시스템을 적용시킨다거나, 또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평신도중심의 회중교회
환경으로 교회를 변화하려고 시도할 뿐 근본적인 처방에는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
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교회의 짐이 되었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비본질적인 교회
로 전락하고 말았다. 구비론이란 다변화된 세계가 교회의 변화를 요구할 때, 교회 중
심의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은사를
중심으로 사역을 전개하자는 이론이다.
모이는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일상의 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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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교회로 모인다는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비론은 이러
한 사실을 소그룹활동 안에서 쟁점화하고, 그 쟁점들이 예배화 되고, 예배 안에서의
공론을 거친 의제들은 흩어지는 교회들의 사역의 소재들이 되기 때문에 일 년 365일
주일이든 평일이든 구분 없이 만인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구
비사역은 교회갱신사역이고, 전면적인 라오스 사역이며, 그리고 총체적인 온 백성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핵심적 의의는 교회사역의 갱신모색이라는 측면에서 구비사역
을 원리적 대안들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 원리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생활터전으로부터 사역의 내용이 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의 근거지가 되
는 평신도들이 사역의 주체로 등장하게 구비시키는 일이 구비 사역의 주요한 의제가
된다. 그것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구비시켜야 한다’는 대전제로부터 구비사역이 시
작된 이유이다. 또 하나의 의의는 구비사역은 교회 중심 사역으로부터 성도들을 해방
했다는 점이다. 구비사역은 교회에 부속된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사역이 아니라. 교회
를 갱신하고 구비시키려는 교회론의 상위개념이며 교회론의 본질이다.
사람들의 삶의 다양성과 복잡한 현실과 신앙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삶 속
에서 신앙의 진면목을 보일 수 있는 소금과 빛들의 섬김의 행동들이 구비 사역이다.
그래서 구비사역의 핵심적인 단어는 삶 그 자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인생의 경륜들을 긍정하고 수용하는 일, 그러한
관찰을 통해 구비사역은 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성이다. 삶의
개체성이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공동체성은 구비론의 교
회적 근거를 강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구비론이 교회의 근거를 잃고 세상에 집중
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성에 있다.
따라서 그러한 허점을 극복하고 교회공동체성의 일치와 성숙을 갖추기 위해서
교회는 예배 이전에 소그룹모임을 활성화함으로써 성도들의 삶의 은사와 사역들을 소
그룹이라는 그릇 안에 담아야 한다. 소그룹 안에서 각 개인의 은사들이 공동체로 묶
이게 되고,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과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과제들을 의제화시켜 주일공
동예배의 내용이 되게 하고, 예배 속에서 평신도들의 설교를 통해 공론화된 의제들은
다시 사역으로 흘러들어 간다. 의제의 선택기준은 지역 사회의 가난과 소외와 고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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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눌림의 현장으로부터 발견되어야 함이 매우 중요하다.
3대 핵심가치, 5대 사역, 그리고 5인의 개척자들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의 지속적
인 개척을 입증하기 위하여 구비론과 구비사역의 사례와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장별
요약과 더불어 결론을 대신하면서 연구에 미흡한 부분들을 첨가하려 한다.
1장 서론에서는 ‘왜 구비사역인가’에 관한 당위를 언급하면서 교회론에서 구비론
으로의 전환과 갱신을 촉구하고 요청하는 머리말을 전개했다. 소그룹과 은사와 예배
의 갱신을 통한 구비사역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2장에서는 이를 위해 먼저 구비라는 용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 구비사역의 어원
적 개념을 추적해 보았다. 헬라어 카탈티스모스(katartismos)가 구비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영어의 equipping, 한자어로는 ‘구비’에 해당하고, 그리고 우리말로는 한자
어 구비를 번역한 ‘온전케 함’으로 쓰인다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구비의 사역적 개념
으로서는 ‘성도를 온전히 준비시켜 사역자가 되게 한다.’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도
말하였다. 따라서 구비사역은 모든 성도를 사역자가 되도록 구비시키는 사역을 의미
한 것으로 정리했다.
3장에서는 구비사역의 신학적 이해로서 교회의 공동체적 구비를 강조하면서 삼
위일체와 구비사역의 관계를 밝혔고, 그에 따라 모이는 교회와 구비목회의 관계를 그
리고 흩어지는 교회와 구비사역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왜 교회론을 구비론으로 전환해
야 하는지에 관한 신학적 이해를 서술했다.
4장에서는 구비사역의 실천사례가 되는 교회를 탐색했다. 기도운동과 사회참여를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구비시켜 교회를 부흥시킨 원주 영강교회를 살펴보았고, 둘째로
별세목회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최대의 교회로 일으켜 세운 서울 한신교회를 검토하면
서 구비적 차원에서 장점과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셋째로 워싱턴 디씨의 세이비어
교회에 집중했다. 작은 사역공동체를 지향하면서도 지역 사회와 더불어 성숙해 가는
다양한 구비사역의 현장들을 확인했으며, 교회공동체의 안과 밖의 균형을 통해 성도
들을 사역자로 구비시켜나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5장에서는 부에나 파크의 구비사역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구비사역의 측
면에서 지역 사회를 분석하였다. 시정부의 구조와 대주민정책과 전략들, 지역에 소재
한 선교회와 자원봉사단체들, 그리고 한인 선교회들을 소개하면서 구비사역의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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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하는 과정을 서술했다.
6장에서는 그러한 지역 사회의 분석들을 통해 다린교회의 구비사역의 방향과 방
법들을 제시하면서, 다린교회의 핵심가치들, 다린교회와 구비목회의 관계, 그리고 구
비사역과 다린 공동체사역의 긴밀성에 대해 방향과 방안을 내놓았다.
지역 사회를 선교적 입장에서 크게 분류할 때 시정부와 교회공동체와 선교단체
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 사회 안에서 복음적 사역을 위해 시정부와 선교단체들
과의 협력선교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시정부의 구조와 도시개발정책들, 그리고 커뮤니
티서비스 방안들을 참고하면서 교회와의 협력사항을 만들어 내고 선교단체들과의 협
력을 통해 지역한인들의 복지, 인권, 의료, 선교, 교육 등의 개선에 협력사역을 전개하
며,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기관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발견하여 아래로부
터의 사역을 수행하려 한다는 취지의 방안도 제시했다.
다린교회는 구비사역에 헌신하는 교회로 세워갈 것이다. 헌신은 재헌신을 부르고
재헌신은 평생사역자로서의 선교의 일생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하려는 것이
다. 교회의 미래는 공동체의 하나 됨과 세상 속에서의 성숙한 사역의 균형에 달려 있
다.
이를 위하여 다린교회는 3대 핵심구조와 5대 사역방향, 그리고 5인의 개척자들의
상호 구비를 통해 지역 사회의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현장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비
사역 공동체를 확장해 가려고 한다. 3대 핵심구조는 년 중 휴일이 없는 사역구조를
촉진한다. ‘공동체와 삶과 예배’가 성도의 생애를 이끌어가도록 훈련되게 하는 구조이
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소그룹 공동체로서 초대교회적 공동체성을 지향하되,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속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삶은 사역자의 일상
을 의미하고, 그리고 예배는 공동체와 일상의 사역들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 다린교회 3대 핵심가치의 순환 도표287)
287) Michael J. Christensen, Equipping the Saints (Nashville, TN: Abingdon, 2000), 179.
평신도들을 사역에 동력화하는 3가지 요소를 ‘예배와 공동체와 선교사역’으로 도표화하고 있으
며, 그 신학적 기반 역시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지역 사회 공동체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사역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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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린교회의 토대는 소그룹과 예배와 사역이 상호
연관된 유기적 구조에 둔다. 성도들의 삶이 소그룹 활동 속에서 공동체의 주제가 되
고, 그러한 주제들이 평신도 중심의 예배로 발전하고, 예배 중에 거론 되는 지역적 의
제들이 사역으로 실행되게 하고, 그리고 사역은 일상의 삶과 지역공동체의 어렵고 힘
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헌신의 내용이 다시 교회공동체의 소그룹으로 흡수되는
순환적 관점이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과 개인의 삶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5대 사역방향이란 교회 안팎의 선교적 일들을 5개 분야로 나누어 사역의 길을
열어가려는 것이다. 5개 분야란 목자, 양육자, 지역 사회 담당자, 연합사업 담당자, 그
리고 선교담당자를 말한다. 이들 사역자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상호 구비를 통해 서로
가 구비되고, 구비된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데 있다.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목적은 지역 사회 안에서의 사역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개척해 나가려는 데 있다.
<그림 3> 다린교회의 5대 사역 방향















안 등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즉, 이들은 모두 평신도 설교자이고, 자비
량 사역자이며, 사역의 5대 분야에 깊은 관심이 있으며, 교회의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길러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공동체 전체의 방향에 관해서 완전히 숙지하는 사역자들
이고 구비적 공동체 구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며, 나아가 구비사역의 의제들을 발
견해내는 지도자들이다.
필자는 교회 안팎의 균형 잡힌 사역들을 연구해 오면서 구비사역의 실제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뜻을 세우고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고 사람들의 삶과 현장 중심
에서 사역을 이끌어내고, 전문사역자들이 분야별로 자원헌신자로 봉사하고, 정부의 펀
드와 기부금들을 사역의 기금으로 활용하고, 십일조실천을 강조하고, 나아가 실패한
인간의 삶의 회복과 재활이라고 하는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교파와 교단과 종파
를 묻지 않는 에큐메니컬 선교강령을 채택했다.
‘지역 사회와 더불어 공동체들을 세워간다’는 원칙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과 빈민
들과 저소득층을 먼저 보고 공동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적 의제로 만들어 사역의
길을 모색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역의 실천을 위해 다린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되
며, 교회는 사역의 의제개발 이전에 5인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하나 됨
과 구비됨을 우선적 가치로 둔다. 공동체의 일치와 성숙은 다린교회가 지역 사회와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 틈에 끼어 있는 교회임을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행해지는 구체적인 사역전략은 교회 안에서는 기도와 말
씀과 공동체 학교를 중심으로 영성훈련과 리더십훈련프로그램 과정이 철저하게 시행
되게 하고, 교회 밖에서는 사역의 의제들을 쉬지 않고 발굴해 내는 사역에 헌신자들
을 변화의 주역으로 등장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신도중심의 새로운 공동체교
회들이 진지하게 개척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려는 것이다.
또한, 다린교회는 사회와 별개로 움직이는 특수한 선교회의 성격을 띠지 않고 지
역 사회 안에서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면서 지역 사회와 괴리되지 않고 지역
사회의 동의를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협력사역을 전개하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기
준으로 지역 사회와 더불어 가되, 소외와 가난과 억눌림과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홀
로 설 수 없는 이들과 함께하는 사역에 집중하게 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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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나로 연합되어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온전케 하며’라는 단 하나의 단어가 구비사역을 탄생시켰다. 온전케 함이란
흠이 없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한다.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의 문제를 안고 고
민하려는 구비론은 교회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를 구비시키는 사역에 헌신하
자는 갱신방안이다.
앞으로 사역의 새로운 관점으로서 구비사역은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면서 소그룹을 세워가고 소그룹을 통해 다시 세워진 교회는 공동체를 구비시키면서
신앙과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사회를
지역 사회의 입장에서 섬길 수 있는 영성, 리더십, 성경공부, 상담, 선교회, 지역정부
그리고 공동체 훈련 등을 통해 교회와 지역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방
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사회의 의제들을 붙잡고 목회의 섬김과 리더십
을 발휘하는 구체적 사례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구비사역은 장소와 시대를 불문하고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와 지역 사회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사역이 수행될 때 개척도 가능하고 기성교회들의 사
역방식에도 의미 있는 갱신을 촉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결론적으로, 구비사역은 지
역 사회에서 교회공동체로 교회공동체에서 다시 지역 사회로 순환되는 평신도 만인
사역자들의 구비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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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만인예배자의 사례로서 세이비어교회의 커피하우스교회의 주보288)
288) Elizabeth O'connor, Call to Commitment, 17, 173-175.
The Coffee House Church
1658 Columbia Road, N.W.                                      Washington, D.C.




인도자 :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자
공동체 : 우리가 굽혀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 앞에서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의 푸른 초장의 백성들이며, 그의 손의 양들입니다. 
인도자 :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를 주신 분이다.
공동체 : 그는 우리의 생명과 사망의 주이시다. 
인도자 :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공동체 : 아멘
고백  
인도자 : 우리는 생명을 받았으나 우리는 생명 있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 부름 받았으나 
         우리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며, 고통스런 근심인 것을 발견했으며 삶에 관한 환상과 우리 
         자신들에 대한 기만으로 다시 되돌아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계속 거절했음을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껏 현재하신 그러나 우리가 미치지 못한 그 힘의 능력을 인정합시다.   
공동체 : 오 주님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선을 보는 일과 우리들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보는 데에 
         게을렀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한 타인들의 고통에 눈멀고,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일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기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우리의 실패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잘못들을 보면서 자기 평안에 안주 했으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의 결함에 대해 마음을 함께하지 못했고 우리 자신에 관해서는 
         기꺼이 허용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작은 일로 부르시고 
         우리의 형제들은 어떤 위대한 일로 부르셨음에 마음 내켜 하지 않았음도 고백합니다. 
인도자 : 우리는 생명의 선한 일을 알면서도 우리의 희망을 포기하고 우리와 관련된 세상을 
         비난하면서 우리의 운명에 대항하여 얼버무르기를 좋아 합니다. 
공동체 : 삶이란 지금 현재에만 주어졌음을 인식하면서 거짓된 과거에 묶이고, 
         환상적인 미래에 빠져 듭니다. 우리의 지금 있음이 그분의 은혜인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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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션을 알면서도 소명에 따르지 않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침묵고백
회개
인도자 :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고 나 주를 위하여 녀의 삶을 바치면 
         생명을 발견할 것이다. 
공동체 : 거짓된 상상력과 헛된 열정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을 넘어선 그분께 맞추면 
         삶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인도자 : 우리는 우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에 의해 선택 되었습니다.
공동체 :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 왔던지 간에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받아드려야 한다는 것과 현재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인도자 :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귀합니다. 생명을 주어진 자체로 선합니다.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안에서 객관적이고 영원한 







인도자 : 우리는 삶의 끈질긴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유와 책임의 삶에 동의하기도 하고
         반대 하기도 하면서 모든 것을 참는 일입니다.
공동체 : 우리는 세상의 필요, 사람들과 아이디어들과, 행사들과  우리를 연관시키는 우리의 생명과 
         책임의 선물을 받아 들입니다.  
헌금
축도
인도자 : 우리는 주를 예배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의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의 종으로, 
         그리고 그분의 세상의 종들로 움직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명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공동체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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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내려감의 영성 훈련에 관한 학습과제와 현장실습 보고서 양식
a. 학습 과제
1.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이웃
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그리고 사역에 관한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분류해 보십시오.
2.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신앙을 묵상하고 이웃의 의미를 발견해 보
십시오.
3.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을 읽고, 오늘날 나그네 되고, 병들고, 헐벗고, 주
리고,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가 누구인지를 실례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오.
4.그리고 내려감의 영성관련 성구들을 찾아 정리하고 나의 내려감이라는 주제로
신앙고백 문건과 실천 방안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b. 내려감의 영성훈련 현장실습보고서




내려감의 동기와 답사 소견문: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가 협력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독서 목록 : 들꽃 피는 마을 이야기 (김현수, 청어람 미디어), 신도의 공동생
활 (디트리히트 본회퍼, 대한기독교서회), 격려를 통한 상담 (로랜스 크랩 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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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반), 일터에서 하나님 임재연습 (문대룡, 쿰란출판사), 성령을 아는 지식 (제임
스 패커, CLC), 성령세례 (마틴 로이드 죤스, CLC), 영성의 씨앗 (헨리 나우웬,
그루터기하우스), 세이비어 교회 (유성준, 평단), 작은 공동체가 희망이다 (유성
준, KMC),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웬, 두란노), 내가 믿는 그리스도 (강원
룡, 대한기독교서회),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부록 3. 들어감의 영성 훈련에 관한 학습과제와 자기진단서
a. 학습 과제
이와 같은 평가 이후에 참가자는 다음의 학습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1. 성경은 말씀 역사 고백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들어감의 영성과 관련된 성경본문들을 발견해보고 그 실례들을
서술해 보십시오. 특히, 요한복음 5장을 묵상하고 38년 된 병자의 회복 과정을
진술해 보십시오.
2. 들어감의 공동체와 관련된 교회사적 실례들을 조사해 보십시오.
3. 그 한 사람의 삶을 나 자신의 삶과 비교 하여 분석해 보십시오.










































이전의 상황 요약 :
지원소그룹은?
지역 사회의 현장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참가자 명단 :
독서목록: 내 영혼은 이런 대화를 원한다 (래리 크랩, 사랑플러스), 끊어진 관
계 다시 잇기(래리 크랩, 요단), 교회 또 하나의 가족 (로버트 뱅크스, Ivp), 기도
의 삶 (핸리 나우웬, 복 있는 사람), 생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정종훈, 대한기독교
서회), 윤리적 삶의 길 (김영일, 대한기독교서회), 흩어지는 교회 (호켄 다이크, 대
한기독교서회), Center Church (Timothy Keller, .Zondervan)
사역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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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뚫고 나옴의 영성 훈련에 관한 학습과제와 자가진단서
a. 학습 과제
1. 두세 사람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삶의 과정을 기록하십시오.
2. 새로운 공동체의 향후 계획과 지금 가장 원하는 사역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3. 사역자영성 훈련 중 어떤 영성분야가 자신과 일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 함께 나옴에 관한 자신들의 경험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b. 함께 나옴의 영성 훈련 자가진단서
질문 대답
내려감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들어감의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대화의 핵심내용과 활동은 무엇입니까?
사역 이전과 이후를 비교 설명해 보십시오.
동역자(제자)의 가족관계와 주변지역의
특이사항을 분석하라
지속적인 돌봄 방안은 있는가?
함께 도전해 보고 싶은 사역은 무엇인가?
헌신서약서를 암송했는가?
교회의 본질을 재확인했는가?
사역 중에 있었던 주요 질문사항은 무엇이었는가?
사역이 1세기 기독교 공동체의 기준에 가까운가?
교회의 훈련의 뼈대를 설명해 주었는가?
반응은 어떠했는가?
발견된 은사는 무엇인가?
연결 할 수 있는 직업은 있는가?
전체적인 평가와 개선점을 정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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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목록 : 진정 신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세대), 참으로 해방된 교
회 (하워드 스나이더, IVP),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올리버 바클리, IVP), 제자도 (데
이빗 왓슨, 두란노), 나를 따르라 (본회퍼, 대한기독교서회), 가난한 자들의 친구 (비
브그릭, IVP), 일상생활속의 그리스도인 (로버트 뱅크스, IVP), 일대일 제자 훈련 (마
이클 베슬러, IVP),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리로이 아임스, 네비게이토), 주님의 전도
계획 (로버트 콜먼, 생명의 말씀사), 예수님의 제자 훈련 (챤다필라, IVP), 통전적 선
교를 위한 신학과 실천(세계교회협의회지음, 대한기독교서회), Political




부록 5. 새로운 공동체 개척의 인준 심사 기준
a. 심사 기준
(1)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이유와 동기는 무엇인가?
(2) 공동체 영성학교의 실습들을 이수했는가?
(3) 개척은 자신의 은사와 연관된 사역인가?
(4) 개척공동체의 의제(중점사역)와 비전과 목적은 무엇인가?
(5) 새로운 소그룹의 자체 헌신서약서를 작성했는가?
(6) 제시된 개척자의 학습자의 프로그램을 마쳤는가?
(7) 함께 멍에를 멘 사람의 삶의 이해와 양육방안은 무엇인가?
(8) 개척후원회는 준비되었는가?
(9) 그리고 교회에 바라는 지원사항은 무엇인가?
이러한 인준절차를 거쳐 교회는 지원대책을 세우고 새로운 공동체의 정착을 돕
는다. 지원대책은 새로운 공동체의 삶의 나눔과 양육 그리고 미션에 협력하는 것이다.
개척청원서와 더불어 또한 개인의 일상생활계획표를 예비개척자는 준비해야 한다.
b. 장년예비개척자의 일상생활계획표
계획 실천방안
건강관리와 운동 산책과 식습관을 통한 영육간의 강건
가족 돌봄 가정예배와 경제적 안정
일터 복음과 관계정립을 통한 사업체 성장
사역 의제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관계 모색
매일3분 통성기도 교회공동기도와 지원대책 논의
매일3분 중보기도 소그룹을 위한 중보기도와 지역을 위한 기도
하루종일묵상기도 큐티 말씀을 일상 속에서 새김질하며 적용하기
회 개 영적일기쓰기와 새로운 비전 세우기
섬 김 오늘 나는 누구를 섬겼는가?
책 임
사역동반자의 삶의 문제해결과 지속적인
양육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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